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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웃과 세대 간

에 소통하고,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생

활 공간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개

인과 집단이 잘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자화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

고, 좋지 못한 생활습관, 열악한 시설과 유해한 자연환경 때

문에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

고 있다. 

Column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커질수록 이러한 수요

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게 되

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마련이다. 정

부는 2010년 ‘웰니스 융합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

춤형 웰니스 시스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한 

분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형식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다.

웰니스 융합 신산업의 개념은 적극적인 건강증진 및 예

방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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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웰니스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영역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웰니스의 개념과 영역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근

본적인 취지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웰니스를 웰빙(Well-

being)과 행복(Happiness)의 복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

데, 이는 웰니스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정서적 안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으로서 ‘웰니스산업’을 참고문헌 [1]에서는 소비자 일상생

활의 활동내용과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건강관리·생활

환경관리 분야와 여가활동관리 분야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제시했다.  

우리 몸의 건강관리 주체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건강 100세 사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고 관심이 

커지면서 웰니스 융합 신산업은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산

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헬스(Health)’는 ‘단순히 질병이

나 취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헬스(케

어)’는 질병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주가 되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는 현실에 비해서 폭 넓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2].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

는 것은 좋은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

사, 운동, 수면, 호흡, 마음 등을 바르게 하면 우리 몸은 균형

과 조화를 이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지만 질

병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런 시간이 지속

되면 세포와 조직에 기질적인 변화가 초래돼 질병에 이르게 

된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기존의 의료 서비스는 

질병 중심의 진단과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

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은 보통 사람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이면

에는 소비의 주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람

직한 생활태도가 우리 몸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웰니스 시스템 기술 

정보혁명을 계기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

해가고 있다. 즉 확정적인 인과율이 지배하고, 정확히 계산되

고 측정되는 물질세계, 확실한 경계 구분 등으로 특징 지워지

는 산업문명 양식에서 시·공간의 변형, 지식의 통합, 분할된 

부분들 간의 경계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적 경

관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투

여된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적 사고 기반의 기술 융합이 산업혁신

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다 .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융합이 기술 분야 전반에 본격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차원을 넘어 조직, 산업, 제도, 문화, 의식 등의 영역으로 파급

돼 융합문명적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3] .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센서, 정보처리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요소기술 및 건강과 

연관된 소비자 경험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이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술, 

상황인지기술, 건강증진 콘텐츠 등이 포함된 인간 중심의 기술이기도 하다. 

건강

자연 치유력 유지
(좋은 생활 습관)

마음(正心)
호흡(正息)
식사(正食)
운동(正動)
수면(正眠)

미병(불건강)

균형과 조화의 상실
(자연 치유력 회복)

자연치료
자극과 단련

대체의학적 처방 등

질병

세포와 조직의 기질적 
변화(진단과 치료)

화학적 처방
물리적 처방

심리학적 처방
외과적 수술 처방 등

  <웰니스 서비스(생활건강관리) 영역> <의료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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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웃과 세대 간

에 소통하고, 여가와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환경이 잘 갖춰져 있으며,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일상생

활 공간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과 정서적으로 만

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개인별 라이프스타일을 누리면서 개

인과 집단이 잘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꿈꾸는 자화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각박하기만 하

고, 좋지 못한 생활습관, 열악한 시설과 유해한 자연환경 때

문에 우리는 늘 건강에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살아가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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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생산과 소비활동이 활발해지게 되

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나오게 마련이다. 정

부는 2010년 ‘웰니스 융합 신산업 전략’을 수립하는 등 ‘맞

춤형 웰니스 시스템’ 분야를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한 

분야로 선정했다. 이후 본격적으로 웰니스산업 육성을 위

한 정부 차원의 정책이 수립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 형식으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계속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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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웰니스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영역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

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

도 웰니스의 개념과 영역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근

본적인 취지와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웰니스를 웰빙(Well-

being)과 행복(Happiness)의 복합어로 설명하기도 하는

데, 이는 웰니스의 개념이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정서적 안녕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산업

으로서 ‘웰니스산업’을 참고문헌 [1]에서는 소비자 일상생

활의 활동내용과 공간을 중심으로 개인 건강관리·생활

환경관리 분야와 여가활동관리 분야 세 가지 영역으로 구

분하여 제시했다.  

우리 몸의 건강관리 주체

수명이 연장되면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건강 100세 사회에 대한 여건이 성숙되고 관심이 

커지면서 웰니스 융합 신산업은 건강관리를 위한 새로운 산

업으로서의 가능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헬스(Health)’는 ‘단순히 질병이

나 취약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헬스(케

어)’는 질병 중심의 의료 서비스가 주가 되는 내용으로 받아

들여지는 현실에 비해서 폭 넓게 정의되고 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자연 치유력을 유지할 수 있는 스스로

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2].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

는 것은 좋은 생활습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식

사, 운동, 수면, 호흡, 마음 등을 바르게 하면 우리 몸은 균형

과 조화를 이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몸의 자율적인 균형과 조화가 깨지면 건강하지 못하지만 질

병으로까지 진행되지 않은 상태가 되고, 이런 시간이 지속

되면 세포와 조직에 기질적인 변화가 초래돼 질병에 이르게 

된다. <그림 1>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기존의 의료 서비스는 

질병 중심의 진단과 처방으로 이뤄지고 있다. 반면 일상생

활에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은 보통 사람들의 전 생애주기 

동안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 이면

에는 소비의 주체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주체인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재인식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바람

직한 생활태도가 우리 몸의 건강상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 

융합적 사고 기반의 웰니스 시스템 기술 

정보혁명을 계기로 산업사회 패러다임이 유효성을 상실

해가고 있다. 즉 확정적인 인과율이 지배하고, 정확히 계산되

고 측정되는 물질세계, 확실한 경계 구분 등으로 특징 지워지

는 산업문명 양식에서 시·공간의 변형, 지식의 통합, 분할된 

부분들 간의 경계 파괴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문명적 경

관이 나타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생산수단뿐만 아니라 투

여된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적 사고 기반의 기술 융합이 산업혁신

의 한 축을 이끌어가고 있다 .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융합이 기술 분야 전반에 본격화되고 있고, 나아가서는 기술 

차원을 넘어 조직, 산업, 제도, 문화, 의식 등의 영역으로 파급

돼 융합문명적 패러다임이 가속화되고 있다[3] .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센서, 정보처리 콘텐츠 및 솔루션 등의 요소기술 및 건강과 

연관된 소비자 경험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 창출을 위한 

융합기술이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 Iot,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식서비스기술, 

상황인지기술, 건강증진 콘텐츠 등이 포함된 인간 중심의 기술이기도 하다. 

건강

자연 치유력 유지
(좋은 생활 습관)

마음(正心)
호흡(正息)
식사(正食)
운동(正動)
수면(正眠)

미병(불건강)

균형과 조화의 상실
(자연 치유력 회복)

자연치료
자극과 단련

대체의학적 처방 등

질병

세포와 조직의 기질적 
변화(진단과 치료)

화학적 처방
물리적 처방

심리학적 처방
외과적 수술 처방 등

  <웰니스 서비스(생활건강관리) 영역> <의료 서비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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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웰니스 융합 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및 기업 플랫폼 핵심 기술

<그림 4> 중국 B사 iHealth 출처 : http://ihealthlabs.com 

<그림 6> 국내 S사 갤럭시 S5 Gear Fit  출처 : 삼성전자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과 삶의 질

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콘텐츠와 솔루션을 창출하고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 기기, 설비, 데이터, 정보처리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원천 요소기술, 모듈 및 통합기술을 모

두 포함한다. 세부기술과 제품별로 접근하기보다 웰니스 

가치를 실현시키는 통합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융합적 사

고와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ICT가 융합된 기존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방

법과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운 소비자 경

험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전을 향한 플랫폼을 현실화

해야 한다. <그림 2>에서는 웰니스 시스템과 관련된 플랫

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기술군, 정보시스템과의 상

호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전개되고 있는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 경쟁

일상생활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웰니스 시스템

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현

실화하고 있다. 턱밑까지 쫓아온 중국의 웰니스케어 제품

과 서비스는 우리에게 ‘적신호’가 되고 있다. 최근 중국 S사

가 출시한 ‘미밴드(Mi Band)’는 15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미

국 F사의 선도 제품을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미국의 연관

된 제품가격의 4분의 1~8분의 1 수준이다. 2015년 1분기 

스마트워치, 피트니스밴드 분야 판매량의 24.6%(세계 판

매 2위)를 점유했고, 국내 S사의 ‘갤럭시 기어’ 시리즈 60만 

대보다 4배를 상회했다. 

국내 S사에서도 건강관리 플랫폼 ‘SAMI’와 하드웨어 ‘심

밴드(SimBand)’를 공개했다. 웰니스 서비스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SAMI는 개인의 건강

정보 데이터를 수집한 후 분석과정을 거쳐 사용자에게 제

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이고, 심밴드는 손목밴드 

형태의 디바이스다. 

<그림 3> 미밴드(Mi Band) 출처 : www.mi.com

또한 ‘갤럭시 S5 Gear Fit’도 출시했는데, 심박수 측정센

서 및 라이프 트래킹, 운동코칭(갤럭시와 연동), 터치 가능

한 인터페이스, 스트랩이 분리돼 교환 가능하고, 신체 착용 

부위도 다양화했다. 

<그림 5> 국내 S사 SAMI 플랫폼과 심밴드 발표 
출처 :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주요 기업 동향, 

보건사업브리프 vol.140, 2014.9

또한 중국 B사는 일상의 모든 활동 및 건강상태를 측정

할 수 있는 ‘iHealth’ 시스템을 출시해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달의 신기술

<그림 7> 국내 S사 슬립센스
출처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51522

<그림 9> 국내 T사의 스마트로프 
출처 : http://tangramfactory.com/home/htm/pc.htm

웰니스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신제품을 선보였는데, 수면

패턴과 수면의 질을 실시간 분석하고, 에어컨, TV, 오디오, 

전등 등과 연동, 편안한 수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수면상

태를 분석하는 ‘슬립센스’(IFA 2015, 공개)를 공개했다. 

국내 S사와 유사한 건강관리 플랫폼을 애플(Apple)과 구

글(Google)에서도 거의 동시에 발표했다. 애플은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HealthKit’와 애플리케이션 ‘Health’를, 구

글은 헬스케어 플랫폼 ‘Google Fit’를 공개했다[4] .

Google Fit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받아 공유할 수 있는 중

앙저장소의 역할을 하며, 애플의 HealthKit보다 좀 더 개방

된 플랫폼 형태를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중소기업인 T사에서는 ‘스마트로프’를 출시했는데, 

이 스마트로프는 손잡이에 센서와 컴퓨터가 내장된 줄넘

기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줄넘기를 한 횟수와 시간 기록, 소

모된 칼로리를 제공(자신의 몸무게 입력)한다. 설정된 운동 

목표에 맞춰 적절한 줄넘기 방법을 가이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매일의 운동성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

능도 있다. 

그 외에도 신발과 허리띠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에 센

서를 장착해 신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

<그림 8> iOS8에 탑재된 애플의 헬스케어 서비스 및
주요 제휴 의료기관 발표

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Altra Halo Tech 

Shoe)’는 깔창과 밑창 사이에 센서를 적용해 뛰는 자세를 

측정하고 교정해 주는 스마트 신발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다른 정보와 결합돼 이용자

가 뛴 거리, 걸음 수, 발을 내딛는 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달

릴 때 바른 자세로 달리는지, 발로 전해지는 충격이 발 전체

로 분산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는지도 실시

간 확인해 알려 줌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 적절한 조깅 스피드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

인 달리기 선수에게는 기록 단축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완벽한 주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10>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 
출처 : www.gamerfitn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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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국내 S사 갤럭시 S5 Gear Fit  출처 : 삼성전자

웰니스 시스템 기술은 소비자가 원하는 건강과 삶의 질

을 위한 일상생활에서의 콘텐츠와 솔루션을 창출하고 제

공하기 위해 필요한 센서, 기기, 설비, 데이터, 정보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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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와 통합적 전략이 필요하다. ICT가 융합된 기존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하는 보수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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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 기술군, 정보시스템과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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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tangramfactory.com/home/htm/p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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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플랫폼 ‘HealthKit’와 애플리케이션 ‘Health’를, 구

글은 헬스케어 플랫폼 ‘Google Fit’를 공개했다[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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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저장소의 역할을 하며, 애플의 HealthKit보다 좀 더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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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된 칼로리를 제공(자신의 몸무게 입력)한다. 설정된 운동 

목표에 맞춰 적절한 줄넘기 방법을 가이드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매일의 운동성과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기

능도 있다. 

그 외에도 신발과 허리띠 등과 같은 일상 생활용품에 센

서를 장착해 신체 건강 관련 데이터를 취득하고, 이를 기반

<그림 8> iOS8에 탑재된 애플의 헬스케어 서비스 및
주요 제휴 의료기관 발표

으로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속속 

출시되고 있다.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Altra Halo Tech 

Shoe)’는 깔창과 밑창 사이에 센서를 적용해 뛰는 자세를 

측정하고 교정해 주는 스마트 신발로 스마트폰과 연동돼 

있다. 스마트워치에서 측정한 다른 정보와 결합돼 이용자

가 뛴 거리, 걸음 수, 발을 내딛는 속도 정보를 제공한다. 달

릴 때 바른 자세로 달리는지, 발로 전해지는 충격이 발 전체

로 분산되는지, 아니면 특정 부분으로 집중되는지도 실시

간 확인해 알려 줌으로써 일반인에게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바른 자세, 적절한 조깅 스피드 등을 제공하고, 전문적

인 달리기 선수에게는 기록 단축과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

는 완벽한 주법을 모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그림 10> 알트라러닝의 알트라 헤일로 테크슈 
출처 : www.gamerfitn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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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의료 목적이 아닌 

웰니스기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서야 웰니스기기에 대한 별

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

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

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속성을 제대로 이해

에미오타의 ‘벨티’는 뱃살을 측정해 주는 허리띠로 허리

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스포츠 과학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

면 될 것이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성이 보장된 공급체계

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출처 : www.venturesquar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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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반의 공급자 중심 서비스
(이성적, 일방적)

제도화된 신뢰성 확보

고도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 기반의 일방적 서비스

서비스 확대를 통한 산업화 시도

웰니스 융합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감성적, 선택적)

임상 유효성 확보 연구 필요

소비자의 인지 및 수용성, 개방형 서비스 생태계

사회·경제적 가치사슬이 중요한 신산업

이달의 신기술

<그림 13>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의 웰니스 신산업

가 되게 하려면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임상연구

가 뒷받침돼야 한다. 비교적 고가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

니스 서비스는 대중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맞춤형이어야 하

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

다. <그림 12>는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에 대

한 특성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양 축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을 질병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일생생활에서의 웰니스 서비스로 차별화하되 상

호 보완적인 서비스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웰니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서비스 경험과 기반을 활용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정보와 개인 생활 건

강정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의료 서비스 전달체

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속성이 다른 웰니스 서비스 영

역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웰니스 서비스는 궁극적으

로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구체화시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웰니스 융합 서비스 관련 신산업은 근미래에 우리 자신

의 삶의 질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효

자산업이 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통합

돼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가치만족을 위한 솔루

션을 개발하고, 소비자 상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생태계는 서로 합의된 틀과 자체 검증과정

을 가지는 개방형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전문 분야에서 창조

적인 아이디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진입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건강식품의 시장 확대 및 성

공사례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부응한 

새로운 생활용품시장을 개척한 좋은 예일 것이다. 새로운 시

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한 축이 돼야 할 웰니스 서비스는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속성이 다르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다르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서비스 체계 속에서의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해외 각국에서는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과 신제품을 앞다퉈 시장에 내놓고 있다.

의료 서비스의 축적된 경험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웰니스 신산업 관련 서비스 조기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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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니스 시스템·서비스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국내에서는 세계적 추세와는 다르게 의료 목적이 아닌 

웰니스기기에 대해서도 의료기기 수준의 인증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최근에서야 웰니스기기에 대한 별

도의 인증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점

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에 대

한 체계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 속성을 제대로 이해

에미오타의 ‘벨티’는 뱃살을 측정해 주는 허리띠로 허리

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스포츠 과학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는 경

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

면 될 것이다. 

웰니스 시스템과 서비스는 소비자의 수용성이 중요하다. 

의료 서비스는 객관적 근거와 안전성이 보장된 공급체계

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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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 내부에 장착된 센서가 하루 종일 허리 사이즈의 미세한 

변화를 측정해 기록하고, 앞쪽으로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

는 조짐이 보이면 경고음을 냄으로써 허릿살을 빼기 위한 

운동과 다이어트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하고,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접근 전략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웰니스 시스템은 서비스 전달체계 측면에

서 기존 의료 서비스와 달리 접근해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에 필요한 많은 경험과 지식은 축적되어 있다. 스포츠 과학

이나 대체의학적 관점에서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있

는 경우도 많다. 다만 일반 상용화 서비스 차원에서 체계적

으로 정보와 지식을 생성하고, 제공하는 절차 및 기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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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잘 정비돼 있고, 공급자 측면에서 객관적이면서 이성적

인 판단에 의해 제공된다. 반면 웰니스 서비스는 소비자가 

처해 있는 상황 인지, 욕구와 의지 등 감성적이고 주관적 요

인이 선택과 구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의료 서비

스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비자 경험

가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창출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 필

요하다. 많은 임상연구와 법·제도에 의해 안전성 및 신뢰 

기반이 충분히 담보된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니스 시스템

과 서비스는 아직까지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이다. 

제품과 서비스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

<그림 12>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 사례와 특징 

<그림 11> 에미오타의 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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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새로운 한 축으로서의 웰니스 신산업

가 되게 하려면 임상 근거 확보를 위한 기초적인 임상연구

가 뒷받침돼야 한다. 비교적 고가인 의료 서비스에 비해 웰

니스 서비스는 대중적이고 저렴하면서도 맞춤형이어야 하

며,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지향해야 한

다. <그림 12>는 건강과 관련된 대표적인 서비스 사례에 대

한 특성을 비교해 보여주고 있다. 

미래 헬스케어산업의 상호 보완적인 양 축

통합 헬스케어 시스템을 질병 진단과 치료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일생생활에서의 웰니스 서비스로 차별화하되 상

호 보완적인 서비스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새로운 

웰니스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시장을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의료 서비스 경험과 기반을 활용하

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정보와 개인 생활 건

강정보를 단순히 물리적으로 통합해 의료 서비스 전달체

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는 속성이 다른 웰니스 서비스 영

역의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다. 웰니스 서비스는 궁극적으

로 개방형 생태계를 지향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잠재력을 구체화시켜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 등 정부 지원 정책도 필요하다. 

웰니스 융합 서비스 관련 신산업은 근미래에 우리 자신

의 삶의 질과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효

자산업이 될 것이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의 전문가, 기업, 공공기관과 정부의 역할이 조화롭게 통합

돼야 한다. 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가치만족을 위한 솔루

션을 개발하고, 소비자 상황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시장 중심의 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웰니스 서비스 생태계는 서로 합의된 틀과 자체 검증과정

을 가지는 개방형 체계를 갖춤으로써 각 전문 분야에서 창조

적인 아이디어,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쉽게 진입 가능하

도록 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건강식품의 시장 확대 및 성

공사례는 충분한 임상적 근거를 바탕으로 트렌드에 부응한 

새로운 생활용품시장을 개척한 좋은 예일 것이다. 새로운 시

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파괴적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헬스케어 서비스의 한 축이 돼야 할 웰니스 서비스는 기존 의료 서비스와는 

속성이 다르고, 서비스 전달체계도 다르게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료 서비스 체계 속에서의 논란이 반복되는 동안 해외 각국에서는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획과 신제품을 앞다퉈 시장에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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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기술
2016년 신년호에서 다룰 테마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한 창조경제 산업엔진의 주력사업 13개 

가운데 ‘ICt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기술’이다. 이와 관련한 헬스케어 ICt의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새로운 시장으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부터 ICt를 활용해 개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행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과 시사점, 그리고 추진방안 및 기대 효과까지 살펴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산업통산자원R&D전략기획단 신산업MD실

January    2016   8

THEME R&D StoRy

이달의 신기술

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

방·관리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

스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

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

자들의 욕구와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산업 분야다. 최근 이러

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IT 

분야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변화와 수요 대상자의 확대가 주요 영향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현재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건강관리

라는 목적으로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헬스케어산업에서는 굳이 병원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환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더

라도 자동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

비스에서 벗어나 환자 개별적인 상태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

전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질병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다 저비용·고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의 시대)
헬스케어 2.0

(질병치료의 시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의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 혁신 인두 접종 페니실린 발견 인간 게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치유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 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전자·건설·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시민) 환자 환자 + 정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변화

- 예방 접종, 상·하수도 보급
-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 신약 및 치료법 개발

- 유전자 조기 진단
- 맞춤 치료제 등장
- 유헬스의 보급

성과와 한계
- 전염병 사망률 감소
- 개인별 질환치료 미흡

-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질병 극복

- 의료비 증가
-

<표 1> 헬스케어산업 패러다임 변화 출처 :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림  1>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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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산업 패러다임 변화

건강관리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만성질환을 예

방·관리해 소비자들의 건강상태를 개선하도록 돕는 서비

스를 말한다. 즉 사람들이 금연, 절주, 식이, 운동 등 생활습

관을 개선해 스스로 건강을 증진하도록 평가, 교육, 상담 등

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는 상시적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

자들의 욕구와 급증하는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새로운 산업 분야다. 최근 이러

한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IT 

분야의 발전에서도 영향을 받았지만 헬스케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 변화와 수요 대상자의 확대가 주요 영향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즉 기존의 환자를 대상으로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현재는 환자뿐만 아니라 정상인에게도 건강관리

라는 목적으로 다양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헬스케어산업에서는 굳이 병원을 방문

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환자가 별도의 행동을 취하지 않더

라도 자동으로 본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던 의료 서

비스에서 벗어나 환자 개별적인 상태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사

전 예측 및 예방이 가능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 급성질환 

중심에서 만성질환 중심으로, 

그리고 질병치료·병원 

중심에서 예방·소비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보다 저비용·고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의료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구분
헬스케어 1.0 

(공중보건의 시대)
헬스케어 2.0

(질병치료의 시대)
헬스케어 3.0

(건강수명의 시대)

시대 18~20세기 초 20세기 초~말 21세기 이후

대표적 기술 혁신 인두 접종 페니실린 발견 인간 게놈 프로젝트

목적 전염병의 예방·확산 방지 질병의 치료·치유 질병의 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영위

주요 지표 전염병 사망률 기대수명, 중대질병 사망률 건강수명, 의료비 절감

공급자 국가 제약·의료기기 회사, 병원 기존 공급자 + IT전자·건설·자동차 회사 등

수요자 전 국민(시민) 환자 환자 + 정상인

헬스케어 산업의 

주요 변화

- 예방 접종, 상·하수도 보급
- 청진기, 엑스레이 발명
- 의사 양성체계 확립

- 제약·기기·병원 산업화
- 신약 및 치료법 개발

- 유전자 조기 진단
- 맞춤 치료제 등장
- 유헬스의 보급

성과와 한계
- 전염병 사망률 감소
- 개인별 질환치료 미흡

-  신약과 치료법의 개발로  
 중대질병 극복

- 의료비 증가
-

<표 1> 헬스케어산업 패러다임 변화 출처 :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삼성경제연구소 2012

<그림  1> ICT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모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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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예방·진단·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산업에서 

2010년 32%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기기와 센서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가 

측정(Quantified Self) 기술 및 

의료와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 창출

R&D StoRy

02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수준이 

미약하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획득 문제, 표준 적용 부재, 

과학적 근거 부족,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이 제기된다. 우선 

데이터 획득 문제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을 위한 휴대

용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미

충족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용해도 정확성을 유지

하고 사용자의 검사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제

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중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류

와 같이 실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

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

한 무구속, 무자각 센싱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표준 적용 부재와 관련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종

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

양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용어 표준

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과학적 근거 부족과 관련해 

다수의 건강정보 등 공공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관련해 사용자 동기 부여 모델 및 지불 유발 서

비스, 콘텐츠가 부재하다.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 디자

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모

델 발굴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지불의사금

액은 1만8393원으로 확인했으나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익분

기점은 훨씬 높은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

안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필요성,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등이 제기된다. 우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과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시범사업 지원이 필요

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검증 및 시장에서 유

효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자발적 산업 생태계 창

출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과 관련해 서비스 및 관련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관

리 서비스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적극 홍보

와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가 미

비하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부족, 의료정보 공유 불가, 

범부처 협력 필요 등이 제기된다. 우선 법적 근거 부족과 관

련해 현행 의료법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제공이 불

가하다.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제공 주체 등

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의 건강관리 서

비스 산업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정보 공유 

불가와 관련해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

료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동

의하에 의료정보를 전송·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 필요와 관련해 중복사업 

방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보건

의료정책 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03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으로는 기술경

쟁력 확보, 전략적 시장 진출,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이 있다.   

첫째,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획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

로그 정보와 의료기관 등의 진료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의료기록 획득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

건강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이

는 개인의 건강검진정보와 진료정보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증진에 활용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

해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와 병원의 검진기록을 연계, 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가 소비자 맞춤별 건강 예측 정보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솔루

션 제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

확하며,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자각 고감도 생

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개발이 이뤄져

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구속, 무자각으로 상시 건강 

체크 및 증진이 가능하게 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지

향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예방·진단·건강관리 

서비스는 의료산업에서 

2010년 32%에서 2020년에는 

43%까지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스마트기기와 센서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자가 

측정(Quantified Self) 기술 및 

의료와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NT(나노기술) 

간 융·복합에 따른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로 

발전하고 있다.

새로운 
개념의 
의료기술 및 
서비스 창출

R&D StoRy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문제점 및  

시사점

첫째, 건강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술 개발 수준이 미

약하다. 이와 관련해 데이터 획득 문제, 표준 적용 부재, 과

학적 근거 부족, 비즈니스 모델 부재 등이 제기된다. 우선 

데이터 획득 문제는 라이프로그 데이터 획득을 위한 휴대

용 생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의 정확성과 사용 편의성이 미

충족된 상태다. 따라서 일반인이 사용해도 정확성을 유지

하고 사용자의 검사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편의성 제

공이 필요하며, 일상생활 중 사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의류

와 같이 실생활에서 신체에 착용하는 센서를 통해 사용자

가 인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생체신호 모니터링이 가능

한 무구속, 무자각 센싱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표준 적용 부재와 관련해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사, 공공기관에서 보유하는 데이터를 통합해 종

합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생태계에 참여하는 다

양한 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의 적용 및 용어 표준

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 더불어 과학적 근거 부족과 관련해 

다수의 건강정보 등 공공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인해 서비스 

질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하며,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축적된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서

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 

모델 부재와 관련해 사용자 동기 부여 모델 및 지불 유발 서

비스, 콘텐츠가 부재하다. 사용자 니즈 중심의 서비스 디자

인 연구를 통해 소비자가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모

델 발굴이 필요하며, 선행연구를 통해 사용자의 지불의사금

액은 1만8393원으로 확인했으나 서비스 공급자들의 손익분

기점은 훨씬 높은 현실적인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전략적 지원 방

안이 부족하다. 이와 관련해 시범사업의 필요성,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등이 제기된다. 우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과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화 타당성 

검증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지속적인 시범사업 지원이 필요

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 검증 및 시장에서 유

효한 서비스 모델 발굴을 통해 민간 자발적 산업 생태계 창

출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품질관리 및 인증기관 부족

과 관련해 서비스 및 관련 융합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 

부재로 시장 활성화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강관

리 서비스 적합성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제품의 인증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적극 홍보

와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법·제도가 미

비하다. 이와 관련해 법적 근거 부족, 의료정보 공유 불가, 

범부처 협력 필요 등이 제기된다. 우선 법적 근거 부족과 관

련해 현행 의료법하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의료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 이외의 서비스 제공이 불

가하다. 이는 건강관리 서비스의 개념, 범위, 제공 주체 등

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민간의 건강관리 서

비스 산업 진입을 유도해야 한다. 다음으로 의료정보 공유 

불가와 관련해 환자가 동의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한 의

료정보 제공이 금지돼 있어 개인의 건강정보 통합·관리

에 어려움이 있다.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개인동

의하에 의료정보를 전송·통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범부처 협력 필요와 관련해 중복사업 

방지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관련 보건

의료정책 개발,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요구된다.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의 추진방안으로는 기술경

쟁력 확보, 전략적 시장 진출,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이 있다.   

첫째, 기술경쟁력 확보와 관련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데이터 획득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개인의 라이프

로그 정보와 의료기관 등의 진료정보를 통합해 맞춤형 건강

증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의료기록 획득을 

위한 표준화 및 데이터 전송 솔루션 개발이 가능하다. 개인

건강정보 기반 건강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야 한다. 이

는 개인의 건강검진정보와 진료정보를 통합 분석해 맞춤형 

건강증진에 활용 가능하며,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

해 국민건강보험 건강정보와 병원의 검진기록을 연계, 국가

표준 기반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빅데

이터 분석을 통한 건강관리 예측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건강

관리 서비스 회사가 소비자 맞춤별 건강 예측 정보 서비스 제

공이 가능하도록 하며,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관리 솔루

션 제공을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 시스템이 필

요하다. 마지막으로 개인건강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신속 정

확하며, 쉽고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최소 자각 고감도 생

체정보 측정 디바이스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개발이 이뤄져

야 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무구속, 무자각으로 상시 건강 

체크 및 증진이 가능하게 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지

향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달의 신기술 11

둘째, 전략적 시장 진출과 관련해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는 건

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비즈니스 모

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적용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는 건강정보 표본 코호트 DB를 활용한 개인화 서비

스 모델 개발, 이종 기업 간 연계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건강

관리 서비스 평가 모형 개발 및 서비스 모델 평가, 검증이 

해당한다. 더불어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

출 지원이 필요하다. 대·중소기업 업계 협력을 통한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모델 발굴이 요구

된다. 또한 타깃 시장별 건강관리 관련 법·제도 및 주요 질

환 등을 분석해 맞춤형 진출이 가능하도록 전략 수립 및 지

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강관리 

서비스, 병원 수출, 의료관광 등 한국형 헬스케어 수출 브랜

드 개발 및 육성을 통한 마케팅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산업발전 생태계 조성과 관련해 개인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 종합지원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들

의 헬스케어 진입장벽 및 글로벌 진출 어려움에 대한 인프

라 지원 등 체계를 갖춘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기기 및 서

비스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국내 산업계

의 높은 IT 수준에 비해 법·제도·인프라 미비 등으로 융

합산업 발전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 

기반 구축 및 해외 인증기관 협력을 통한 인식 부족, 경험 

부재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의료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산

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 제

정이 요구된다. 더불어 표준 적용 확산을 위해 정부와 민간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 

및 기술 표준에 대한 교육·컨설팅이 지원돼야 할 것이다.

04 
기대 효과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방안을 통해 

경제·사회·기술적인 분야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기대 효과 - 헬스케어시장 선점 및 새로운 성장동

력 창출을 통해 헬스케어산업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2025년까지 약 15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연평균 10% 이상의 급성장이 예상

되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과학적 근거 및 데이터 부족으로 사업 확장이 어려운 중

소·중견기업의 사업 진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대 효과 - 만성질환 등과 같은 장기적 치료를 요

구하는 질환을 관리하고, 질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급증하는 의료비용이 국민건강 보험진료비에서는 5.6조 

원, 진료비에서는 1.5조 원의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또한 개인 건강기록과 빅데이터 등 다양한 정

보를 바탕으로 한 건강관리는 맞춤형 질병치료·예방 등의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유도할 것이다. 

기술적 기대 효과 - IT, BT, NT 간의 융·복합에 따른 신개

념 의료기술 및 서비스기술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

다. 이는 병원 위주의 의료 서비스에서 환자·예방 중심으

로, 병원을 벗어나 조기 검사를 통한 예방·효과적인 예후

관리 등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것이다. 더불어 융합을 

통한 과학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연계를 통한 연구를 

촉진함으로써 과학적인 근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다. 

05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 접근방법   

수립해야…

헬스케어 ICT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은 이미 타 산업에서 

개발해 사용 중이며, 이러한 기술을 새로운 트렌드인 건강

관리에 적합하게 커스터마이징 및 추가 개발해야 한다. 국

내 ICT 환경이 우수하며, 헬스케어 ICT에서 활용 가능한 기

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환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헬스케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정확한 측정이 

우선돼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내 기술력은 해외 선진

기관들의 기술력에 의존적이며, 시장점유율에서도 상대적

으로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우수한 ICT 인프라를 활

용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다 빠르

게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서는 헬스케어 건강관리산업의 성장 및 확대를 위한 법·제

도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세계 시장에 보

다 빠르게 진출하고 선점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련 정보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헬스케어 ICT의 건

강관리 서비스 산업 분야는 신성장동력으로 무한한 잠재력

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현재 보유하

고 있는 IT 자원 및 기술력을 집약해 전략적인 글로벌 진출 

접근방법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전자·조선·자동차·철강산업 등 기존 주력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의 우수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융·복합 건강관리기술 

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기회와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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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 진단장비, DB관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762억 달러에서 2023년 2992억 달러로 연

평균 11.75%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웹 포털 프로그램

을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게놈 염기

서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건

강관리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술 변화나 규제 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측분석 의료 서비스에

서 사용되는 신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이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위 : 10억 달러)

시장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CAGR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52.5 114.7 182.4 9.38%

예측 의료 서비스 0.44 0.67 1.05 9.47%

유전자 서비스 1.7 2.8 4.2 8.41%

진단

장비

POCT 5.68 8.29 12.24 7.9%

질환 예측 진단장비 10.69 19.87 36.26 13.2%

DB관리

데이터 저장-통합 2.73 14.64 34.62 21.27%

데이터 해석-분석 0.16 0.69 3.44 37.55%

시각화-빅데이터 2.3 9.24 24.80 19.62%

합계 76.20 170.73 299.19 11.75%

<표 1> 건강관리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그림 1> 개발 완료된 개방형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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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동향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건강관리에 대한 국내 소비자

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18명 중 

59.4%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으며, 1만8393원

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지불 

의사에 대한 금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점차 시장

이 형성되는 추세다. 2013년 9900억 원의 국내 시장은 세

계 시장 성장률(연 11.75%)을 웃도는 연평균 19.1%의 급성

장을 통해 2023년에는 약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bein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Process)을 의미.

웰니스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서비스
시장 규모 7,212 19,055 39,217

점유율 1.2% 1.47% 1.9%

진단

장비

시장 규모 1,801 3,981 9,070

점유율 1.0% 1.26% 1.7%

DB관리
시장 규모 857 5,595 21,358

점유율 1.5% 2.07% 3.08%

<표 2>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국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은 크게 디

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 - 야외활동 위주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만

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로는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혈당계 등이 개인휴대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

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 중 Polar(핀란드)나 Withings(미국), 

Fitbit(미국) 등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단말기를 바탕으로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Polar의 경우 스포츠용 심박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동장비업체에 Polar와 연동되는 독점 통신모

손목형 활동량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완충 시 7일 사용 가능
■전송방식 : BLE

<그림 2> 대표적 휴대형 디바이스

혈당계
■Strip Ejector 방식의 휴대용
■측정시간 : 5초
■혈액량 : 0.5ul
■전송방식 : BLE

체성분분석계
■4전극에 의한 임피던스 측정 방식
■ 측정항목 : 체중, 체지방률, BMI, 

근육량, 골량 등
■전송방식 : Wifi 

자동혈압계
■ 마이크로 펌프에 의한 자동압력 

입력
■측정시간 : 35초
■전송방식 : Bluetooth Low Energy

듈 공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Withings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콘텐츠 전문기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바이스의 API를 공개해 운영, 활동량 

및 수면, 체성분, 혈압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의 생태계 - 디바이스 사업자들에

게 프로토콜을 공개해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피트

니스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

선,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althways는 미국 건강관리 서비스업계 

1위의 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32%, 연매출 약 7억 달러 기

업으로 서비스 대상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B2C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ifefitness

는 운동이력 관리나 운동 스케줄 관리 등 운동과 관련한 콘

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

하는 기업으로 솔루션에서 관리하는 운동 관련 정보들을 

서비스 사업자들이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다. FitLinxx는 피트니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연동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타 기업의 디바이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솔루션

에 적용하는 센서, 단말기, 운동기기 등은 FitLinxx의 프로

토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할 경우 호환

이 허용된다. 



국내·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및 개발 동향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은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외 시장 및 개발 동향을 살펴본다. 

teCh R&D

국외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동향

건강관리 서비스(서비스, 진단장비, DB관리)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762억 달러에서 2023년 2992억 달러로 연

평균 11.75%의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웹 포털 프로그램

을 통해 콜레스테롤과 혈당수치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건강증진 서비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게놈 염기

서열 분석 및 빅데이터 분석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건

강관리 서비스와 접목됨에 따라 시장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및 의료정보 

시스템은 기술 변화나 규제 변동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으며, 아직까지는 예측분석 의료 서비스에

서 사용되는 신기술 플랫폼에 대한 의료진의 불신이 시장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단위 : 10억 달러)

시장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CAGR

서비스

건강관리 서비스 52.5 114.7 182.4 9.38%

예측 의료 서비스 0.44 0.67 1.05 9.47%

유전자 서비스 1.7 2.8 4.2 8.41%

진단

장비

POCT 5.68 8.29 12.24 7.9%

질환 예측 진단장비 10.69 19.87 36.26 13.2%

DB관리

데이터 저장-통합 2.73 14.64 34.62 21.27%

데이터 해석-분석 0.16 0.69 3.44 37.55%

시각화-빅데이터 2.3 9.24 24.80 19.62%

합계 76.20 170.73 299.19 11.75%

<표 1> 건강관리 분야별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그림 1> 개발 완료된 개방형 웰니스 휴먼케어 플랫폼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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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개인건강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82.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918명 중 

59.4%가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의사가 있으며, 1만8393원

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비록 지불 

의사에 대한 금액은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점차 시장

이 형성되는 추세다. 2013년 9900억 원의 국내 시장은 세

계 시장 성장률(연 11.75%)을 웃도는 연평균 19.1%의 급성

장을 통해 2023년에는 약 7조 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웰빙(Well-being)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Process)을 의미.

웰니스 

(단위 : 억 원)

구분 세부 시장 2013년 2018년 2023년

서비스
시장 규모 7,212 19,055 39,217

점유율 1.2% 1.47% 1.9%

진단

장비

시장 규모 1,801 3,981 9,070

점유율 1.0% 1.26% 1.7%

DB관리
시장 규모 857 5,595 21,358

점유율 1.5% 2.07% 3.08%

<표 2> 분야별 국내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기획보고서(Frost&Sullivan, 2013)

국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은 크게 디

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생태계 - 야외활동 위주의 신체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수집할 수 있는 착용형(웨어러블) 형태의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만

성질환 관리를 위한 디바이스로는 체성분분석계, 혈압계, 

혈당계 등이 개인휴대형으로 제작되고 있다. 대표적인 운

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디바이스 제조업체 중 Polar(핀란드)나 Withings(미국), 

Fitbit(미국) 등은 사용자 편의성이 높은 단말기를 바탕으로 

특화된 건강관리 서비스 모델로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Polar의 경우 스포츠용 심박계 세계 1위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운동장비업체에 Polar와 연동되는 독점 통신모

손목형 활동량계
■웨어러블 디바이스
■완충 시 7일 사용 가능
■전송방식 : BLE

<그림 2> 대표적 휴대형 디바이스

혈당계
■Strip Ejector 방식의 휴대용
■측정시간 : 5초
■혈액량 : 0.5ul
■전송방식 : BLE

체성분분석계
■4전극에 의한 임피던스 측정 방식
■ 측정항목 : 체중, 체지방률, BMI, 

근육량, 골량 등
■전송방식 : Wifi 

자동혈압계
■ 마이크로 펌프에 의한 자동압력 

입력
■측정시간 : 35초
■전송방식 : Bluetooth Low Energy

듈 공급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Withings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솔루션·콘텐츠 전문기업들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디바이스의 API를 공개해 운영, 활동량 

및 수면, 체성분, 혈압과 같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필수적으

로 요구되는 디바이스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의 생태계 - 디바이스 사업자들에

게 프로토콜을 공개해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

용할 수 있도록 구성,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병원과 피트

니스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과 생활습관병의 예방 및 개

선, 건강유지를 목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Healthways는 미국 건강관리 서비스업계 

1위의 2012년 기준 시장점유율 32%, 연매출 약 7억 달러 기

업으로 서비스 대상군별로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

해 B2C 형태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Lifefitness

는 운동이력 관리나 운동 스케줄 관리 등 운동과 관련한 콘

텐츠들을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개발

하는 기업으로 솔루션에서 관리하는 운동 관련 정보들을 

서비스 사업자들이 연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 플랫폼

을 운영하고 있다. FitLinxx는 피트니스 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보와 연동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타 기업의 디바이스와 

연계 가능하도록 개방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솔루션

에 적용하는 센서, 단말기, 운동기기 등은 FitLinxx의 프로

토콜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준수할 경우 호환

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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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ME

적극적인 건강증진과 예방 

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웰니스산업 

teCh R&D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

을 위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BM은 모바일 환경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는 보

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개인건강 측정 등 다양한 응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재택환

자를 대상으로 진단의료기기 및 휴대폰과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를 제공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부터 헬스볼트(HealthVault)

라는 개인 기반의 건강정보관리 서비스를 개설, 개인의 모

든 건강정보를 DB화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정보의 수집·저장·공유를 통해 미국 내에서 

3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80여 개의 헬스·피트니스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인 TracFon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

일 헬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Health Fit, 

구글 Fit, 삼성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로 개인건강정보의 획득, 수집, 관리를 위한 산

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사업자와 전략적인 파

트너십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Qualcomn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

터를 전달·저장·변형·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2net 기술

구글 피트(Google Fit) 삼성 사미(Samsung SAmI) 애플 헬스키트(Apple health Kit)

공통 목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 의료 데이터 통합 및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목표로 함

주요 특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파트너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사용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연동기기 출시 구글 글라스(2013.2)
갤럭시기어(2013.9), 기어 핏(2014.3)

심밴드(2014.5)
애플 워치(2014.9)

비전
안경형 디바이스 위주로 

사용자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장 선점, 갤럭시 생태계 구축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 시도

전략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전략

오픈 API를 통해 외부 주체가 
삼성 디지털 헬스 생태계에 합류하도록 

하는 전략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

수집 데이터
생체신호 모니터링, 원격 의료 자문, 

수술과정 녹화, 응급환자 상태 전송 등
칼로리 소모량·섭취량, 영양성분, 
심박동수, 수면 측정, 이동거리 등

운동량, 식습관, 칼로리 섭취량·소모량, 
수면 데이터 및 심박수 측정 기록, 

혈압·혈당 측정 결과

주요 파트너
■APX(기업데이터, 전문정보에 접근)
■Augmedix(의사-환자 정보 공유)
■Wearable Intelligence(글라스웨어)

■미발표
■Mayo Clinic(의사-환자 연결)
■Epic System(개인건강기록)
■Kaiser Permanente

<표 3> 글로벌 IT기업의 헬스케어 플랫폼 비교

을 개발했으며, Zephry는 2net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건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국내는 디바이스 제조사, 솔루션·콘텐츠 사업자 등의 

기관 및 기업들이 서비스 각각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

다. 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분야에서

는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진출 등 제한적 형

태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분당 서울대학교병

원,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시범적으로 실시해 제

공하는 서비스로 내원한 만성질환자 진료 시 일정기간 동

안 측정된 데이터를 참고·활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 대상

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외에 의료기관의 정보화 및 IT 네트

워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디바이스 중심, 콘텐츠 

중심, IT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에서는 최근 디바이스 전문기업이 

서비스 중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

춘 국내 체성분계 전문기업인 Biospace가 있다. 하지만 서

비스 영역에서의 시장 요구 수준에 미달해 강점이었던 단

이달의 신기술

말기와 브랜드까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콘텐츠 중심

에서는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보험회사·금융기관의 

VIP 고객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 

확대에 제한적이다. 이외에도 에버케어, GC헬스케어, 

Cady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있다. IT 대기업 중심에서는 

병원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S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합작

으로 헬스커넥트를 2012년 설립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

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KT는 연세의료원과 

합작으로 2012년 후헬스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한방 헬스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은 디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대표적인 운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은 디바이스 사업자들에게 프로토콜을 공개,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IT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웰니스 

생활건강 분야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로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

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웰니스 휴먼케

어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웰니스 생

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국내 시장 활

성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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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최적의 

건강상태와 높은 수준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제품, 

시스템, 서비스 등을 생산, 

유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웰니스산업 

teCh R&D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

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

고 있으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기업들

을 위주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IBM은 모바일 환경에서 

건강진단을 위한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했으며, 이는 보

험사와 의료 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원격 모니터링과 

개인건강 측정 등 다양한 응용 플랫폼을 제시하고, 재택환

자를 대상으로 진단의료기기 및 휴대폰과의 인터페이스 

구현을 위한 미들웨어를 제공해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7년부터 헬스볼트(HealthVault)

라는 개인 기반의 건강정보관리 서비스를 개설, 개인의 모

든 건강정보를 DB화해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정보의 수집·저장·공유를 통해 미국 내에서 

300여 개의 애플리케이션과 80여 개의 헬스·피트니스와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미국 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자인 TracFone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모바

일 헬스 파일럿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애플 Health Fit, 

구글 Fit, 삼성 SAMI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로 개인건강정보의 획득, 수집, 관리를 위한 산

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은 외부 사업자와 전략적인 파

트너십 및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Qualcomn은 클라우드를 이용해 환자의 라이프로그 데이

터를 전달·저장·변형·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2net 기술

구글 피트(Google Fit) 삼성 사미(Samsung SAmI) 애플 헬스키트(Apple health Kit)

공통 목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 의료 데이터 통합 및 개인건강정보 관리를 목표로 함

주요 특징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파트너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개방형 플랫폼
사용자와 의료진을 연결하는 

개방형 플랫폼

연동기기 출시 구글 글라스(2013.2)
갤럭시기어(2013.9), 기어 핏(2014.3)

심밴드(2014.5)
애플 워치(2014.9)

비전
안경형 디바이스 위주로 

사용자 개인맞춤형 서비스
시장 선점, 갤럭시 생태계 구축 애플리케이션 생태계 확장 시도

전략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한 빅데이터 

수집 전략

오픈 API를 통해 외부 주체가 
삼성 디지털 헬스 생태계에 합류하도록 

하는 전략

수집한 데이터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기 위한 전략

수집 데이터
생체신호 모니터링, 원격 의료 자문, 

수술과정 녹화, 응급환자 상태 전송 등
칼로리 소모량·섭취량, 영양성분, 
심박동수, 수면 측정, 이동거리 등

운동량, 식습관, 칼로리 섭취량·소모량, 
수면 데이터 및 심박수 측정 기록, 

혈압·혈당 측정 결과

주요 파트너
■APX(기업데이터, 전문정보에 접근)
■Augmedix(의사-환자 정보 공유)
■Wearable Intelligence(글라스웨어)

■미발표
■Mayo Clinic(의사-환자 연결)
■Epic System(개인건강기록)
■Kaiser Permanente

<표 3> 글로벌 IT기업의 헬스케어 플랫폼 비교

을 개발했으며, Zephry는 2net 기술을 이용해 모바일 건강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동향

국내는 디바이스 제조사, 솔루션·콘텐츠 사업자 등의 

기관 및 기업들이 서비스 각각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있

다. 주로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의료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간 분야에서

는 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통한 사업 진출 등 제한적 형

태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고 있다. 

의료기관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분당 서울대학교병

원, 아산병원 등 의료기관이 자체·시범적으로 실시해 제

공하는 서비스로 내원한 만성질환자 진료 시 일정기간 동

안 측정된 데이터를 참고·활용하게 된다. 또한 개인 대상

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외에 의료기관의 정보화 및 IT 네트

워크 구축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기업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 - 디바이스 중심, 콘텐츠 

중심, IT 대기업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에서는 최근 디바이스 전문기업이 

서비스 중심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체적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대표적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경쟁력을 갖

춘 국내 체성분계 전문기업인 Biospace가 있다. 하지만 서

비스 영역에서의 시장 요구 수준에 미달해 강점이었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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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와 브랜드까지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 콘텐츠 중심

에서는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보험회사·금융기관의 

VIP 고객 대상으로 한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고객 

확대에 제한적이다. 이외에도 에버케어, GC헬스케어, 

Cady 등 맞춤형 상담 서비스가 있다. IT 대기업 중심에서는 

병원과의 합작회사를 설립 또는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서

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다. SKT는 서울대학교병원과 합작

으로 헬스커넥트를 2012년 설립해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

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했으며, KT는 연세의료원과 

합작으로 2012년 후헬스케어를 설립한 바 있다. 이외에도 

LG유플러스는 자생한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맞춤형 

한방 헬스 콘텐츠 제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의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은 디바이스 중심, 솔루션·콘텐츠 중심,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바이스 중심의 대표적인 운동관리 단말기로는 심박계, 운동량계(가속도계, 만보계 등)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웨어러블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솔루션·콘텐츠 중심은 디바이스 사업자들에게 프로토콜을 공개, 솔루션과 호환이 되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의미한다. 특히 글로벌 It기업 중심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는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It기업들은 강력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핵심 기술 및 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본격적인 상용화 및 기기·정보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웰니스 생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

바이오, IT 등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웰니스 

생활건강 분야는 사전적 예방 차원의 건강증진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 신

성장동력 창출로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IT 강

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웰니스 휴먼케

어 분야의 글로벌 주도권 선점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일반

인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적 생체신호를 모니터링해 건강 

유지 및 증진이 가능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웰니스 생

활건강 서비스 기반기술 개발이 진행 중으로 국내 시장 활

성화 및 세계 시장 선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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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다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성공

2009년 3D 영화 ‘아바타’ 흥행은 국내·외 디스플레이산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3D 입체 영상기술이 적용된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열풍은 미풍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실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제거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이 특수 안경 없이도 3D 디스플레이를 해상도 저하 없이 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규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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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경 방식 핵심 문제 최소화 기술 개발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불러온 3D 영화 ‘아바타’로 

인해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국

내·외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수 

안경 착용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

게 진행돼 2010년 6월 월드컵 시기에는 3D 기능을 포함한 

고급 3D 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3D TV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 영역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부가 기능 정도로 전락하기에 이르렀

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의 발달과 이에 따른 미래에는 현실

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이 제거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

했고,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안경 방식의 중요 단점으로 손꼽히는 ‘입체 영상

의 광학적 노이즈’, ‘입체 영상의 해상도 저하’, ‘입체 영상

의 관찰영역 제한’ 등의 문제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

이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가운데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

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가 안고 있는 대표적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이달의 신기술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1966년 2월 

10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이며, 이공계 

연구 전 분야를 망라하는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KIST

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및 대중화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디스플레이 강국 대한민

국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

고 있다. 

15년간 연구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이끈 김성규 박사는 처음 3D 디스

플레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특수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

레이의 불편함을 예상,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연구

에 집중했고, 지난 15년간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핵심 문

제들을 파악하고 분류해 여러 해결 문제를 도출했다. 그중

에서도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3종류의 문제점을 동시에 최

소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의 

해결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그 첫 방법으로는 관찰자의 두 

눈을 카메라로 실시간 인식해 두 눈의 3차원 좌표를 적용, 

관찰자 두 눈에는 안경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광학적 3D 

영상 화질과 해상도, 그리고 관찰자의 실시간 추적영역에

서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그 가능성을 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면서 “기

존 일본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의 상용제품과 비교해 이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정성적 및 정량적 3D 화

질 측정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찰자 얼굴의 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추적 방식

에서도 입체 영상의 광학적 노이즈를 줄이는 동시에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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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다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원천기술 개발 성공

2009년 3D 영화 ‘아바타’ 흥행은 국내·외 디스플레이산업에 일대 전기를 

마련했고, 그 결과 3D 입체 영상기술이 적용된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 열풍이 불었다. 하지만 특수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열풍은 미풍에 그치고 말았다. 그러나 미래에는 

현실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을 제거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이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이 특수 안경 없이도 3D 디스플레이를 해상도 저하 없이 볼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화제가 되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이승재 

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성규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무안경 방식 핵심 문제 최소화 기술 개발 

전 세계적으로 흥행 돌풍을 불러온 3D 영화 ‘아바타’로 

인해 3D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이를 통해 국

내·외 디스플레이 분야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특수 

안경 착용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개발 및 상용화가 활발하

게 진행돼 2010년 6월 월드컵 시기에는 3D 기능을 포함한 

고급 3D TV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3D TV 열풍은 

불과 3년 만에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 영역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저 하나의 부가 기능 정도로 전락하기에 이르렀

다. 하지만 영상미디어의 발달과 이에 따른 미래에는 현실

과 유사한 입체 디스플레이가 주류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

망에 따라 특수 안경 착용의 불편함이 제거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개발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글로벌 디스플레이 분야 기업들을 중심으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 연구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

했고, 디스플레이 강국인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하지만 무안경 방식의 중요 단점으로 손꼽히는 ‘입체 영상

의 광학적 노이즈’, ‘입체 영상의 해상도 저하’, ‘입체 영상

의 관찰영역 제한’ 등의 문제로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

이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여전히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다. 

이런 가운데 KIST 영상미디어연구단 김성규 박사 연구팀

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가 안고 있는 대표적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이달의 신기술 19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초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국책 연구기관으로 1966년 2월 

10일 설립됐다.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이며, 이공계 

연구 전 분야를 망라하는 

2000여 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KIST

해 무안경 방식 3D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및 대중화에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 마련은 물론 디스플레이 강국 대한민

국의 저력을 여실히 증명하는 쾌거를 이뤘다는 호평을 받

고 있다. 

15년간 연구 노력이 이룬 값진 결실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이끈 김성규 박사는 처음 3D 디스

플레이 연구를 시작할 때부터 특수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

레이의 불편함을 예상, 무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 연구

에 집중했고, 지난 15년간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의 핵심 문

제들을 파악하고 분류해 여러 해결 문제를 도출했다. 그중

에서도 핵심 문제로 지목되는 3종류의 문제점을 동시에 최

소화하는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한 결과 두 가지 방식의 

해결방법을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 박사는 “그 첫 방법으로는 관찰자의 두 

눈을 카메라로 실시간 인식해 두 눈의 3차원 좌표를 적용, 

관찰자 두 눈에는 안경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광학적 3D 

영상 화질과 해상도, 그리고 관찰자의 실시간 추적영역에

서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법들을 개발해 

그 가능성을 시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작했다”면서 “기

존 일본 글로벌 디스플레이업체의 상용제품과 비교해 이 

시스템이 우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정성적 및 정량적 3D 화

질 측정방법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찰자 얼굴의 정보를 적용하지 않는 비추적 방식

에서도 입체 영상의 광학적 노이즈를 줄이는 동시에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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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산업기술상 신기술 부문

January    2016   20

영상의 관찰영역 확대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기술을 개발

했으며, 이 같은 두 종류의 기술은 향후 무안경 방식 3D 디

스플레이의 상용화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고 있

다”면서 “이에 따라 추적 방식은 앞서 밝힌 대로 해외 글로

벌 기업의 상용제품에 비해 우수함이 검증돼 향후 상용화 

기술의 완성도 향상이 이뤄질 때에는 개인용 무안경 3D 

디스플레이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더 나아

가 비추적 방식의 무안경식 3D 디스플레이의 경우 광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의료 등의 제한적 영역에서는 상용화

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두 가지 방식의 일부 

원천기술들은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을 완료해 글로벌 

기업에서의 사업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박사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한 기술이 스마트

폰 및 노트북, 태블릿 PC, 모니터 등 IT기기에 적용될 경우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의 새로운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기술적 완성도 측면에서

도 다른 나라의 기술보다 우위에 있어 본격적인 상용화 및 

사업화가 진행되면 시장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전

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측

정장비들을 개발, 사용해 3D 영상의 특성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개발장비를 관련 회사의 측정 요청에 지원함으로

써 장비 개발에 보람도 있었다”면서 “또한 핵심 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목적에 기반한 핵심 문제 해결 특허들을 

의도적으로 도출했으며, 이러한 특허들을 도출하는 데 있

어 3D 디스플레이의 광학적 설계 및 성능 시뮬레이션 도

구를 자체 개발해 많은 활용이 있었고, 이러한 결과로 핵

심 문제 및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특허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김 박사는 “추적 방식의 경

우 핵심 성능 측정 결과 글로벌 디스플레이 상용제품에 비

해 우수함이 검증됐지만 본 연구 결과 시연 시스템은 관찰

자 추적 정밀도의 향상 및 추적정보 반영에 대한 다양한 조

건의 대응방안 마련 등의 완성도 향상 등 상용화 기술의 추

가 개발이 필요해 현재 그 개발이 진행 중”이라면서 “더불

어 비추적 방식은 광학적 3D 영상 화질의 향상에 대한 원천

기술을 고안했으며, 그 검증의 상당부분은 완료했지만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부품 및 시스템 개발단계가 추가로 

필요해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이 완료되는 시점에 상용화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다”고 밝혔다.     

김성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영상미디어연구단 책임연구원

전문가 코멘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것은 3차원 TV 보급에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특수 안경을 사용해야만 3D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을 안경 없이 맨눈으로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무안경 입체 영상기술에서의 핵심은 광학적 노이즈 발생 및 해상도 

저하 문제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이에 대한 원천기술을 

개발했으며, 이 중 관찰자 추적 방식과 비추적 방식의 핵심 특허를 

글로벌 기업에 기술 이전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로 무안경 3D 

디스플레이 분야의 산업화와 영상장비 국산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스플레이 PD

3-Dimensional Television의 

약자. 시청각적으로 입체감을 

느끼게 해 현실감과 생동감을 

제공하는 TV를 말한다. 3D는 

좌우 눈에 보여지는 영상에 

차이를 둬 거리감을 인식하게 

해 마치 눈앞에 생생한 영상이 

입체적으로 나타나 보이게 

하는 것이다.

3D TV

개발 기술 완성도 높여 상용화 앞당긴다  

한편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그 해결과정과 관

련해 김 박사는 “연구소의 특성상 연구과제에 따라 인력

이 배정되고, 한 분야에 대한 깊이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무

안경 방식의 3D 디스플레이는 그 핵심 요소 문제들에 대

한 깊은 이해가 있는 선행 연구와 3D 디스플레이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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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산업기술상

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휴젤㈜

사업화 기술 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이달의 산업기술상은 산업통상자원부 R&D로 지원한 과제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성과의 확산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수상자를 선정한다. 사업화 기술 부문은 종료 후 5년 이내 과제 중 

매출·수출 신장, 고용 확대 등의 사업화 성과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술에 시상한다. 휴젤㈜이 ‘히알루론산의 가교화 점탄성 

조절기술을 기반으로 무통조직 수복, 재생 및 유착방지 생체재료의 

상업화’ 연구과제를 통해 원료인 HA의 분자량에 따른 탄성도를 

높이는 연구 개발을 진행, 현재 국내에 출시된 모든 제품 중 

탄성도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하며 제품명 ‘The 채움’을 

출시해 2014년 68억 원 매출에 이어 2015년 100억 원 초과 매출 

달성이 예상됨에 따라 영예의 장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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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 

부족함을 채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이른바 미용성형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용성형의 대표적인 시술로는 

‘필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0개의 필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R&D 기반의 대표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휴젤㈜이 높은 점탄성과 고농도의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이달의 

산업기술상 사업화 기술 부문

휴젤㈜ [문경엽 대표이사]

January    2016   24

아미노당과 우론산으로 이뤄진 복잡한 다당류의 일종. 1934년 K.H. Meyer가 처음 소의 초자체로부터 

얻었다. 동물의 모든 조직, 특히 간충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양수, 탯줄, 관절액, 닭 볏 등에 많다.

히알루론산 국산 필러 제품 우수성과 기술력 업그레이드 

현재 성형에 쓰이는 필러 재료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

로 하는 필러와 비(非)히알루론산 필러로 크게 나뉜다. 그

리고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시술되는 필러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몇몇 기업이 히알루론산 

기반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제품에 비

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필러 제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 면에서도 수입품과 그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으며, 그 최일선에 휴젤㈜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은 “히알루

론산 제제의 경우 2012년 과제 당시에는 수년간 국내에서 

제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무통화제로 개발

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시장에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3분의 1 수준인 2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

며 시장의 70% 이상을 갈더마와 앨러간 등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석권하고 있었다. 물론 국산 제품이 출시됐지만 가

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낮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됐고, 이런 상황에서 휴젤㈜의 이

번 기술 개발 성공은 시장 수요의 충족은 물론 국산 필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개발 

성형수술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데 비해 최근 미용성

형의 대세를 이루는 필러는 시술 후 마음에 안 들 경우 녹

휴젤㈜의 대표 제품인 ‘THE 채움’은 
점탄성에 따라 1에서 4까지 있으며, 
특허를 획득한 시린지로 시술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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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시술을 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리

고 많은 필러 제품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

분을 보유해 노화방지와 수분 케어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이른바 물광으로 알려진 

하이드로리프팅(Hydrolifting) 및 팔자주름, 낮은 콧대, 눈 밑 

애교 살, 무턱, 이마주름 등의 개선에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적정 농도의 히알루론산과 균일한 가교화 반응을 

통한 시술 부위별 차별화된 점탄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휴젤㈜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수입산 

필러의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필러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

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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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 

부족함을 채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지사와 같은 인간의 

마음일 것이다. 이른바 미용성형 열풍이 쉽사리 꺼지지 않는 것도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현재 미용성형의 대표적인 시술로는 

‘필러’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약 100개의 필러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가 대표주자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R&D 기반의 대표 

바이오의약품 기업인 휴젤㈜이 높은 점탄성과 고농도의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성공,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서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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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문경엽 대표이사]

아미노당과 우론산으로 이뤄진 복잡한 다당류의 일종. 1934년 K.H. Meyer가 처음 소의 초자체로부터 

얻었다. 동물의 모든 조직, 특히 간충조직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양수, 탯줄, 관절액, 닭 볏 등에 많다.

히알루론산 국산 필러 제품 우수성과 기술력 업그레이드 

현재 성형에 쓰이는 필러 재료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

로 하는 필러와 비(非)히알루론산 필러로 크게 나뉜다. 그

리고 이 가운데 최근 가장 많이 시술되는 필러 제품으로는 

히알루론산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 국

내 유명 대기업 계열사를 비롯해 몇몇 기업이 히알루론산 

기반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입제품에 비

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국내 필러 제품은 가격 대비 가성비

가 높을 뿐만 아니라 만족도 면에서도 수입품과 그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으며, 그 최일선에 휴젤㈜이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은 “히알루

론산 제제의 경우 2012년 과제 당시에는 수년간 국내에서 

제품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성도가 떨어져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었다. 또한 무통화제로 개발

된 제품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국내 시장에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3분의 1 수준인 200억 원대의 시장을 형성하

며 시장의 70% 이상을 갈더마와 앨러간 등 외국 기업들의 

제품이 석권하고 있었다. 물론 국산 제품이 출시됐지만 가

격이 저렴한 반면 품질이 낮아 시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됐고, 이런 상황에서 휴젤㈜의 이

번 기술 개발 성공은 시장 수요의 충족은 물론 국산 필러 

제품의 우수성과 기술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탄성·고농도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 개발 

성형수술은 한 번 받으면 영구적인 데 비해 최근 미용성

형의 대세를 이루는 필러는 시술 후 마음에 안 들 경우 녹

휴젤㈜의 대표 제품인 ‘THE 채움’은 
점탄성에 따라 1에서 4까지 있으며, 
특허를 획득한 시린지로 시술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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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재시술을 할 수 있는 유연성 때문에 인기가 높다. 그리

고 많은 필러 제품 가운데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인기를 

끄는 것은 히알루론산이 자기 무게의 1000배에 달하는 수

분을 보유해 노화방지와 수분 케어에 뛰어난 효능을 가지

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히알루론산 필러 제품이 이른바 물광으로 알려진 

하이드로리프팅(Hydrolifting) 및 팔자주름, 낮은 콧대, 눈 밑 

애교 살, 무턱, 이마주름 등의 개선에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

해서는 적정 농도의 히알루론산과 균일한 가교화 반응을 

통한 시술 부위별 차별화된 점탄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휴젤㈜의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은 수입산 

필러의 대체 효과는 물론 국내 필러 제품 가운데 가장 뛰어

난 효능을 가진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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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휴

젤㈜은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모든 필러 제품 중 탄성도

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에 맞는 시린지 개발

에도 성공해 치열한 필러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인 성형 미용시장에서 매출시장이 

큰 융비술용 시장에서는 휴젤㈜의 고탄성 필러 제품이 형

태 유지 및 지속성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

내·외 시장 확대는 물론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젤㈜은 팔자주름 임상과 무통필러 팔자주름 임

상을 비롯해 의료기기 4등급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성공

적으로 허가 후 현재는 30개 품목에 대한 허가와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다. 또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진행 

동안 개발, 제조, 허가뿐만 아니라 국내 성형, 피부전문의 

초청 대규모 론칭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를 통

해 제품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표 제품

인 ‘The 채움’의 높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의 15%, R&D 투자… 필러시장 선도 기대  

한편 휴젤㈜은 이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크

로니들을 이용한 생분해성 의약 소재 개발 및 하이드로리

프팅, 미백 및 필러 효능의 피부 재생과 보디 컨투어링용 필

러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권 부사장은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는 피부미용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여서 시술이 확대되

는 추세인 반면 현재 피하 주사하는 시술방법으로 고통이 

따르며, 시술 후 일정기간 회복이 필요하고, 화장품과 비교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화장품은 많은 기

능성 원료가 개발됐으나 피부 투과를 막는 피부 장벽 때문

에 효능 물질 전달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통증 없이 편리

한 붙이는 톡신과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

외에도 넓은 부위에 소량씩 히알루론산을 여러 곳에 주사

해 이른바 물광 효과를 보는 하이드로리프팅과 관련, 히알

루론산 농도와 적정 수준의 가교화를 통해 수입산 물광 필

러를 대체하고자 함과 동시에 피부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

을 해결할 수 있는 필러 개발 및 현재 처진 엉덩이와 가슴 

등 실리콘을 수술로 삽입해 성형할 수밖에 없는 부위들에 

사용할 수 있는 탄성도가 높고 생체친화적인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제품시장의 성장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필러제품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젤㈜의 외연 확대 및 성장세 역시 크게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젤㈜의 미래는 매출액의 

15%를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빠

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오히려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R&D를 통해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

이다.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

전문가 코멘트

“기존 제품 대비 탄성이 높은 히알루론산 개발을 통해 30여 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수입제품 대비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후 6개월 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성이 유망하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Hydrolifting. Hydration과 Lifting의 

합성어로 피부 리프팅과 수분 

밸런스를 한 번의 시술로 

해결하는 필러 시술 중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드로
리프팅

휴젤㈜은 매출액의 15%를 
R&D에 투자, 대표적인 R&D 
기반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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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부사장은 “이번 기술 개발 성공을 통해 휴

젤㈜은 현재 국내에 출시돼 있는 모든 필러 제품 중 탄성도

가 가장 높은 제품 개발에 성공했고, 이에 맞는 시린지 개발

에도 성공해 치열한 필러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

고 있다”면서 “특히 동양인 성형 미용시장에서 매출시장이 

큰 융비술용 시장에서는 휴젤㈜의 고탄성 필러 제품이 형

태 유지 및 지속성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어 국

내·외 시장 확대는 물론 높은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휴젤㈜은 팔자주름 임상과 무통필러 팔자주름 임

상을 비롯해 의료기기 4등급 조직 수복용 생체재료로 성공

적으로 허가 후 현재는 30개 품목에 대한 허가와 유럽 CE 

마크도 획득했다. 또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 진행 

동안 개발, 제조, 허가뿐만 아니라 국내 성형, 피부전문의 

초청 대규모 론칭 세리머니를 개최하고, 해외 전시회를 통

해 제품을 선보이는 등 활발한 홍보 활동을 통해 대표 제품

인 ‘The 채움’의 높은 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매출액의 15%, R&D 투자… 필러시장 선도 기대  

한편 휴젤㈜은 이번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향후 마이크

로니들을 이용한 생분해성 의약 소재 개발 및 하이드로리

프팅, 미백 및 필러 효능의 피부 재생과 보디 컨투어링용 필

러 개발에 적극 나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권 부사장은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는 피부미용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여서 시술이 확대되

는 추세인 반면 현재 피하 주사하는 시술방법으로 고통이 

따르며, 시술 후 일정기간 회복이 필요하고, 화장품과 비교

해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화장품은 많은 기

능성 원료가 개발됐으나 피부 투과를 막는 피부 장벽 때문

에 효능 물질 전달에 있어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장벽을 극

복하기 위해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이용한 통증 없이 편리

한 붙이는 톡신과 고기능성 화장품을 개발 중”이라며 “이

외에도 넓은 부위에 소량씩 히알루론산을 여러 곳에 주사

해 이른바 물광 효과를 보는 하이드로리프팅과 관련, 히알

루론산 농도와 적정 수준의 가교화를 통해 수입산 물광 필

러를 대체하고자 함과 동시에 피부 탄력 저하와 색소 침착

을 해결할 수 있는 필러 개발 및 현재 처진 엉덩이와 가슴 

등 실리콘을 수술로 삽입해 성형할 수밖에 없는 부위들에 

사용할 수 있는 탄성도가 높고 생체친화적인 히알루론산 

필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름다워지기 위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다. 그러므로 

미용성형제품시장의 성장세는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필러제품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휴젤㈜의 외연 확대 및 성장세 역시 크게 기대

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휴젤㈜의 미래는 매출액의 

15%를 R&D에 과감히 투자하는 모습에서 엿볼 수 있다. 빠

른 성장에 따른 성장통을 오히려 더욱 건강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적극적인 R&D를 통해 바꿔 나가고 있기 때문

이다. 

권순우 휴젤㈜ 사업총괄부사장

전문가 코멘트

“기존 제품 대비 탄성이 높은 히알루론산 개발을 통해 30여 개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으며, 수입제품 대비 3분의 1 수준의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후 6개월 동안 6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할 정도로 

사업성이 유망하다.”

최수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 PD

Hydrolifting. Hydration과 Lifting의 

합성어로 피부 리프팅과 수분 

밸런스를 한 번의 시술로 

해결하는 필러 시술 중 최신 

업그레이드 버전. 

하이드로
리프팅

휴젤㈜은 매출액의 15%를 
R&D에 투자, 대표적인 R&D 
기반 바이오의약품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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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 SoC 연구

 ■윈도 일체형 30인치급 터치센서 

정보통신

 ■ 차폐다심케이블 내에 대전된 펨토패럿급의 전하량을 

변환하는 전하증폭기와 신호 분석을 적용한 자기학습형 

침입감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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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공적으로 개발이 완료된 신기술을 소개한다.

기계ㆍ소재  2개, 전기ㆍ전자 2개, 정보통신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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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200bar급 GDI 인젝터 국내 최초 개발 및 양산화를 실현함. 특히 세계 최고 기술 보유업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 확보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됨.

200bar급 가솔린 직접분사식 
인젝터 개발 기술 

2014년 9월 발효된 Euro-6b를 

비롯한 배기 규제 대응을 위해 

배기가스 저감기술이 크게 각광

받고 있음. 더불어 유가 상승과 각국의 CO₂ 배

기가스 규제 등으로 차량 연비 향상기술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가

솔린 엔진 연소기술은 기존 흡기포트 분사식

(PFI : Port Fuel Injection)에서 실린더 직접분사

식(GDI : Gasoline Direct Injection)으로 발전했

으며, 이를 통해 연비와 출력 향상이 가능하게 

됨. 하지만 GDI 엔진에서는 연료가 실린더 내

로 직접분사되므로 PFI 엔진 대비 공기-연료

의 혼합기 형성시간이 충분치 않아 입자상 물

질(PM : Particulate Matter)과 같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150bar 시스

템만으로는 배기 규제 만족이 어려워 200bar

급 GDI 엔진 개발이 필요함. 이러한 GDI 엔진

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GDI 인젝터와 같

은 핵심 부품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원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향후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이 GDI 엔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료 압력이 200bar 이상인 

GDI 인젝터의 국산화 및 상용화가 반드시 필

요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과제를 통

해 GDI 인젝터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시제품 

제작 및 평가기술을 개발함. 또한 신뢰성 시험 

및 단품 요구 성능을 만족하고, 엔진 및 차량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 규격 및 시험모드를 

개발함. 이렇듯 GDI 인젝터 제품 설계 및 제작 

평가를 수행한 본 연구과제의 핵심 기술은 

200bar의 높은 연료 압력에서도 우수한 소유

량 선형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분무 형태 및 미

립화 성능을 구현한 GDI 인젝터 개발에 있으

며, 본 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밀 성

능과 유량 제어 성능을 확보한 GDI 인젝터 개

발에 성공했음. 

자동차 엔진부품(GDI 인젝터, 연

료 분사기) 정밀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본 기술로 개발된 GDI 인젝터의 

적용 차량을 지속 확대 중임. 또

한 GDI 엔진의 다단 분사 전략과 

같은 제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GDI 인젝터

의 응답 성능 개선을 진행 중이며, Euro-6c와 

같은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초고압 GDI 인젝터 개발을 진행 중임. 

㈜현대케피코 / 

031-450-8871 / 

www.kef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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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현대케피코_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자동차)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GDI 인젝터 GDI 인젝터 연료 분사 모습

이달의 신기술

기술의 

의의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기술은 승객의 열쾌적성을 만족시키면서도 
주행거리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임.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가 상승 

및 환경규제 강화 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

인 시장이 형성됨. 또한 최근 에너지 문제와 환

경·안전규제 강화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

차 강국들 간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개발

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에너지와 온

실가스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

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그동안 논의된 

기후변화 협약이 2005년 2월 16일자로 발효됨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온실가스를 대

폭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이 보

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해 전체 CO₂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용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차량 운행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카시장

의 형성 시점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으로 2015년 전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범

세계적인 녹색성장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무공해 자동차 개발에 대한 투

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

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

고 있음. 이렇듯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기존 내연기관 수준 이상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에서 고려되지 않았

던 무공해 자동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의 연구 개

발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과제를 통

해 고전압의 전동식 워터펌프를 사용, 구동모터, 

인버터 및 고용량 전장부품의 열방출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장부품용 냉각시스템과 

전기자동차의 구동원인 대용량 배터리의 열관

리 기술 및 전기구동 파워트레인의 냉각시스템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을 개발함. 또한 고전압의 전

동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시스템과 구동모

터, 인버터 등 폐열을 회수해 사용하는 고효율 

난방시스템 및 운전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무공

해 자동차용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확보함. 이

외에도 신개념의 냉각방법을 적용한 극한 냉각

기술과 열원 구동 신개념 냉각 및 열공급기술 개

발을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열관리 시스템 

통합기술’을 개발함. 

본 과제의 개발 시스템 적용 대상 

차량은 연료전지자동차이지만 

개발기술 완료시점에서 무공해 

자동차로의 수평 전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

로 분석됨.

개발이 완료된 핵심 전장부품들

(전동식 워터펌프 등)은 전동화 부

품의 적용이 확대되는 자동차산

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돼 양산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기술은 전기구동 자동차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조시스템 효율화 기술로 신

규 차종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임.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092 / 

www.katech.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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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찬, 서울대 송성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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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200bar급 GDI 인젝터 국내 최초 개발 및 양산화를 실현함. 특히 세계 최고 기술 보유업체와 동등 수준 이상의 
품질 및 성능 확보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됨.

200bar급 가솔린 직접분사식 
인젝터 개발 기술 

2014년 9월 발효된 Euro-6b를 

비롯한 배기 규제 대응을 위해 

배기가스 저감기술이 크게 각광

받고 있음. 더불어 유가 상승과 각국의 CO₂ 배

기가스 규제 등으로 차량 연비 향상기술 역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가

솔린 엔진 연소기술은 기존 흡기포트 분사식

(PFI : Port Fuel Injection)에서 실린더 직접분사

식(GDI : Gasoline Direct Injection)으로 발전했

으며, 이를 통해 연비와 출력 향상이 가능하게 

됨. 하지만 GDI 엔진에서는 연료가 실린더 내

로 직접분사되므로 PFI 엔진 대비 공기-연료

의 혼합기 형성시간이 충분치 않아 입자상 물

질(PM : Particulate Matter)과 같은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기존 150bar 시스

템만으로는 배기 규제 만족이 어려워 200bar

급 GDI 엔진 개발이 필요함. 이러한 GDI 엔진

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GDI 인젝터와 같

은 핵심 부품은 전량 해외 수입에 의존해 원천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 향후 대부분의 

가솔린 엔진이 GDI 엔진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료 압력이 200bar 이상인 

GDI 인젝터의 국산화 및 상용화가 반드시 필

요한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과제를 통

해 GDI 인젝터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시제품 

제작 및 평가기술을 개발함. 또한 신뢰성 시험 

및 단품 요구 성능을 만족하고, 엔진 및 차량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성능 규격 및 시험모드를 

개발함. 이렇듯 GDI 인젝터 제품 설계 및 제작 

평가를 수행한 본 연구과제의 핵심 기술은 

200bar의 높은 연료 압력에서도 우수한 소유

량 선형성을 확보하고 최적의 분무 형태 및 미

립화 성능을 구현한 GDI 인젝터 개발에 있으

며, 본 과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밀 성

능과 유량 제어 성능을 확보한 GDI 인젝터 개

발에 성공했음. 

자동차 엔진부품(GDI 인젝터, 연

료 분사기) 정밀 솔레노이드 밸브 

개발.

 

본 기술로 개발된 GDI 인젝터의 

적용 차량을 지속 확대 중임. 또

한 GDI 엔진의 다단 분사 전략과 

같은 제어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GDI 인젝터

의 응답 성능 개선을 진행 중이며, Euro-6c와 

같은 강화되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초고압 GDI 인젝터 개발을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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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엔진㈜ 하재은, 한국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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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전기자동차를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기술은 승객의 열쾌적성을 만족시키면서도 
주행거리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임.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유가 상승 

및 환경규제 강화 등에 효과적으

로 대응하기 위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적인 자동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적

인 시장이 형성됨. 또한 최근 에너지 문제와 환

경·안전규제 강화로 미국, 일본, 유럽 등 자동

차 강국들 간에 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개발

을 둘러싸고 경쟁이 격화되고 있음. 에너지와 온

실가스 문제의 해결은 여전히 풀기 어려운 과제

로 남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그동안 논의된 

기후변화 협약이 2005년 2월 16일자로 발효됨

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조만간 온실가스를 대

폭 저감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차 기술 개발이 보

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됨. 이와 관련

해 전체 CO₂ 발생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수송

용 에너지원을 화석연료로부터 전기에너지로 

전환시킴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차량 운행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린카시장

의 형성 시점이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으로 2015년 전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 범

세계적인 녹색성장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전기

자동차를 비롯한 무공해 자동차 개발에 대한 투

자가 급증하는 상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

한 정책 지원을 통해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

고 있음. 이렇듯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무공해 

자동차에 대한 기존 내연기관 수준 이상의 성능 

확보를 위해서는 내연기관에서 고려되지 않았

던 무공해 자동차 전용 열관리 시스템의 연구 개

발이 필요함.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과제를 통

해 고전압의 전동식 워터펌프를 사용, 구동모터, 

인버터 및 고용량 전장부품의 열방출을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장부품용 냉각시스템과 

전기자동차의 구동원인 대용량 배터리의 열관

리 기술 및 전기구동 파워트레인의 냉각시스템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열방출 및 공급기술’을 개발함. 또한 고전압의 전

동식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시스템과 구동모

터, 인버터 등 폐열을 회수해 사용하는 고효율 

난방시스템 및 운전 제어기술을 포함하는 ‘무공

해 자동차용 냉·난방시스템 기술’을 확보함. 이

외에도 신개념의 냉각방법을 적용한 극한 냉각

기술과 열원 구동 신개념 냉각 및 열공급기술 개

발을 포함하는 ‘무공해 자동차용 열관리 시스템 

통합기술’을 개발함. 

본 과제의 개발 시스템 적용 대상 

차량은 연료전지자동차이지만 

개발기술 완료시점에서 무공해 

자동차로의 수평 전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

로 분석됨.

개발이 완료된 핵심 전장부품들

(전동식 워터펌프 등)은 전동화 부

품의 적용이 확대되는 자동차산

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로 분류돼 양산 적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무공해 자동차용 고효율 

공조시스템 기술은 전기구동 자동차시장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조시스템 효율화 기술로 신

규 차종 적용을 위한 개발을 지속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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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Gbps급 통신기술 및 고해상도 영상 압축’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Gbps급 고속 무선통신과 
차세대 영상 압축 알고리즘의 초저전력 SoC 설계 및 주요 IP를 개발함.

고해상도 영상정보 수집용 Gbps급 
초고속 초저전력 무선통신 SoC 연구

본 연구과제에서는 UHD급(HD

급 포함) 고화질 영상의 상향 링

크 무선 전송을 위한 1Gbps급 

무선통신 방식과 영상정보의 고압축 기술

(slim-HEVC)을 연구했고, 그 결과 상향 링크 

1Gbps급의 PHY IP, MAC IP, 그리고 slim-

HEVC Encoder 및 Decoder의 핵심 기능 블록

들을 개발함. 이러한 HD·UHD급 초고화질 영

상의 무선 전송을 위해서는 Gbps급의 전송속

도를 갖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시스템 및 연구되고 있는 규격에서는 Gbps급

의 상향 링크 전송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함. 또

한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 소형 휴대 

단말을 이용한 고화질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지만 기존의 

H.264 영상 압축 표준은 복잡도가 크기 때문

에 소형 휴대 단말에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단말기에서 초고

화질(UHD급) 영상의 전송에 적합한 초저전력 

SoC 기반의 고효율 영상 압축 알고리즘을 개

발함. 더불어 무선통신 및 영상 압축 하드웨어

를 소형 단말에 적용하기 위해 복잡도를 최소

화하며 한정적인 배터리 용량으로 장시간 처

리할 수 있는 SoC 구조를 개발함. 이와 관련해 

핵심 무선통신 기술인 Gbps급 초고속 상향 링

크 PHY 기술과 고효율 다중 MAC Throughput 

향상기술을 개발함. 또한 UHD급 고화질 차세

대 영상 압축 표준기술을 확보하고, 통신 및 영

상 처리의 저전력·저복잡도 SoC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함. 개발된 통

신 및 영상 하드웨어는 최신 공정을 사용한 반

도체 칩으로 구현 및 검증하므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형태의 IP를 확보하였음.

실시간 무선 중계 서비스, 실시

간 현장 감시 원격 경비 시스템 

등 미래 사회 최첨단 안전 시스

템에 적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신 및 

영상 하드웨어 IP를 관련 산업체

에 기술 이전할 계획임. 더불어 

복잡도가 높은 HEVC급의 영상 압축 하드웨어

를 간소화한 slim-HEVC 하드웨어를 개발해 산

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할 

예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123-4018 / 

ww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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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철호, 포항공과대 김영환, 경상대 양영일, 

㈜에이투유정보통신 정성현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전기ㆍ전자 부문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_전자정보디바이스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반도체)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상향 링크 1Gbps의 모뎀 및 영상코덱의 구성도 1Gbps 모뎀의 설계 시뮬레이션 검증 환경 개발된 1Gbps 모뎀 칩의 테스트 환경

이달의 신기술

기술의 

의의 본 과제를 통해 대면적의 윈도 일체형 TSP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기술들(투명전극소재, 강화유리 소재기술 및 
3D 터치센서기술 등)을 마련함. 관련 터치기술 개발 및 응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윈도 일체형 30인치급 
터치센서 

PDP,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산업 강국의 지위를 유

지해 왔던 우리나라가 터치산업

에서는 소재기술, 장비기술, 모듈기술 등에서 일

본, 미국, 대만 등에 뒤처지면서 산업적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터치시장 2강 진입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본 과제는 산업

통상자원부 최초의 터치패널 개발과제임. 본 연

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투명전극기술 중 ITO 상

온 증착기술은 고경도 플라스틱 일체형 터치센

서에 적용 가능하고, 고투과 저저항 OMO 하이

브리드 전극기술은 30인치 이상 대면적 터치센

서뿐만 아니라 단일전극층 터치센서에 응용될 

수 있음. 한편, 강화유리 일체형 대면적 터치센

서 개발을 위해 G2 패턴용 IC칩 기술, 대면적, 고

강도 강화유리 제조기술, 미세패턴 형성기술, 고

광량 스캔 노광기기술 등의 기술 개발도 진행했

음. 더불어 3D 터치센서기술의 핵심인 멀티터

치, 힘센싱이 가능한 대면적 3D 터치 제작기술

과 고투과 3D 힘센싱기술을 확보함. 

 

TSP 모듈 제조 분야의 투명전극 

응용(P1, P1F, G2, G1, G1F 구조의 

TSP 전극 제조), 기타 투명전극 

활용 분야(스마트윈도, 투명히터)

 

OMO 하이브리드 전극을 활용한 

단일전극층 TSP 개발을 통해 터

치모듈업체로의 기술 이전(2015년 

3건), 관련 과제 수주(2015년 4건)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42-860-5841 / www.et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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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선윤, 부산대 송풍근 외

울산과학기술원 박이순, 제이

피이 유병길, ㈜나노아이 임용근, 

대구가톨릭대 이도경, (재)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최병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호년, ㈜모든기술 김영호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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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_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디스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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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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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적 G2 TSP

대면적 터치패널 장착 디스플레이 기기들

터치패널 장착 기기들

30인치급 터치패널



기술의 

의의 ‘Gbps급 통신기술 및 고해상도 영상 압축’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Gbps급 고속 무선통신과 
차세대 영상 압축 알고리즘의 초저전력 SoC 설계 및 주요 IP를 개발함.

고해상도 영상정보 수집용 Gbps급 
초고속 초저전력 무선통신 SoC 연구

본 연구과제에서는 UHD급(HD

급 포함) 고화질 영상의 상향 링

크 무선 전송을 위한 1Gbps급 

무선통신 방식과 영상정보의 고압축 기술

(slim-HEVC)을 연구했고, 그 결과 상향 링크 

1Gbps급의 PHY IP, MAC IP, 그리고 slim-

HEVC Encoder 및 Decoder의 핵심 기능 블록

들을 개발함. 이러한 HD·UHD급 초고화질 영

상의 무선 전송을 위해서는 Gbps급의 전송속

도를 갖는 통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시스템 및 연구되고 있는 규격에서는 Gbps급

의 상향 링크 전송속도를 만족시키지 못함. 또

한 최근 스마트폰 및 스마트패드 등 소형 휴대 

단말을 이용한 고화질 영상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지만 기존의 

H.264 영상 압축 표준은 복잡도가 크기 때문

에 소형 휴대 단말에 적용하기 어려움.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형 단말기에서 초고

화질(UHD급) 영상의 전송에 적합한 초저전력 

SoC 기반의 고효율 영상 압축 알고리즘을 개

발함. 더불어 무선통신 및 영상 압축 하드웨어

를 소형 단말에 적용하기 위해 복잡도를 최소

화하며 한정적인 배터리 용량으로 장시간 처

리할 수 있는 SoC 구조를 개발함. 이와 관련해 

핵심 무선통신 기술인 Gbps급 초고속 상향 링

크 PHY 기술과 고효율 다중 MAC Throughput 

향상기술을 개발함. 또한 UHD급 고화질 차세

대 영상 압축 표준기술을 확보하고, 통신 및 영

상 처리의 저전력·저복잡도 SoC 설계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함. 개발된 통

신 및 영상 하드웨어는 최신 공정을 사용한 반

도체 칩으로 구현 및 검증하므로 기술 이전이 

가능한 형태의 IP를 확보하였음.

실시간 무선 중계 서비스, 실시

간 현장 감시 원격 경비 시스템 

등 미래 사회 최첨단 안전 시스

템에 적용.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통신 및 

영상 하드웨어 IP를 관련 산업체

에 기술 이전할 계획임. 더불어 

복잡도가 높은 HEVC급의 영상 압축 하드웨어

를 간소화한 slim-HEVC 하드웨어를 개발해 산

업체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제공할 

예정.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02-2123-4018 / 

ww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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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우, ㈜엠제이테크널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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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투유정보통신 정성현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전기ㆍ전자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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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신기술 33

기술의 

의의 본 과제를 통해 대면적의 윈도 일체형 TSP를 제조할 수 있는 기반기술들(투명전극소재, 강화유리 소재기술 및 
3D 터치센서기술 등)을 마련함. 관련 터치기술 개발 및 응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됨. 

윈도 일체형 30인치급 
터치센서 

PDP, LCD 및 OLED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산업 강국의 지위를 유

지해 왔던 우리나라가 터치산업

에서는 소재기술, 장비기술, 모듈기술 등에서 일

본, 미국, 대만 등에 뒤처지면서 산업적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터치시장 2강 진입을 달성하기 위한 관련

된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본 과제는 산업

통상자원부 최초의 터치패널 개발과제임. 본 연

구과제를 통해 개발된 투명전극기술 중 ITO 상

온 증착기술은 고경도 플라스틱 일체형 터치센

서에 적용 가능하고, 고투과 저저항 OMO 하이

브리드 전극기술은 30인치 이상 대면적 터치센

서뿐만 아니라 단일전극층 터치센서에 응용될 

수 있음. 한편, 강화유리 일체형 대면적 터치센

서 개발을 위해 G2 패턴용 IC칩 기술, 대면적, 고

강도 강화유리 제조기술, 미세패턴 형성기술, 고

광량 스캔 노광기기술 등의 기술 개발도 진행했

음. 더불어 3D 터치센서기술의 핵심인 멀티터

치, 힘센싱이 가능한 대면적 3D 터치 제작기술

과 고투과 3D 힘센싱기술을 확보함. 

 

TSP 모듈 제조 분야의 투명전극 

응용(P1, P1F, G2, G1, G1F 구조의 

TSP 전극 제조), 기타 투명전극 

활용 분야(스마트윈도, 투명히터)

 

OMO 하이브리드 전극을 활용한 

단일전극층 TSP 개발을 통해 터

치모듈업체로의 기술 이전(2015년 

3건), 관련 과제 수주(2015년 4건) 추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042-860-5841 / www.etri.re.k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우석, 

㈜멜파스 장현일, 노바테크인더

스트리㈜ 강동호, ㈜옵티레이 

김성봉,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종호, 선문대 

류선윤, 부산대 송풍근 외

울산과학기술원 박이순, 제이

피이 유병길, ㈜나노아이 임용근, 

대구가톨릭대 이도경, (재)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최병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호년, ㈜모든기술 김영호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전기ㆍ전자 부문
한국전자통신연구원_전자정보디바이스 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디스플레이)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대면적 G2 TSP

대면적 터치패널 장착 디스플레이 기기들

터치패널 장착 기기들

30인치급 터치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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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의의 침입감지 성능의 극대화 및 오경보율을 개선한 신뢰성 있는 침입탐지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경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의 제품경쟁력을 확보함.

차폐다심케이블 내에 대전된 펨토패럿급의 
전하량을 변환하는 전하증폭기와 신호 분석을 적용한 
자기학습형 침입감지시스템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시장

이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국경

보안 및 국가 중요시설을 위한 침입감지기술

에 대해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기존에

는 지능형 영상감시기술에 의존해 펜스 침입

을 탐지해 왔으나 사각지역 및 야간 감시에 대

한 성능이 미흡해 펜스 침입감지 센서가 주요

한 경보수단으로 인식되는 추세임. 정전용량

식 전하감지 침입탐지기술은 전하량 감지, 증

폭기술 및 신호처리기술을 핵심으로 하며, 펜

스에 부착돼 있는 센서케이블(차폐다심케이

블)을 이용해 정전기력의 원리와 전하량의 변

화를 수집, 분석해 침입을 판단하는 시스템임. 

침입자가 펜스에 힘을 가하거나 펜스의 변형

이 생기면 발생하는 마찰대전에 따른 신호를 

크기 및 주파수 분석에 의해 침입과 바람 등의 

진동을 구분해내는 오경보 필터링 기술이 핵

심이며, 또한 구축 환경별 잡음 예측에 의한 알

고리즘 적용 및 사용자 행위기반 자기학습형 

알고리즘을 적용해 획기적으로 오경보율을 개

선함. 센서 역할을 하는 센서케이블을 KS규격

의 일반 통신 케이블에 적용해 구축비용 및 유

지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국내·외 국가 중요시설인 국경, 

항만, 공항, 발전소, 상수도, 제

철소 등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기학

습형 침입감지시스템을 국가 중

요시설 보호를 위한 과학화 경

계시스템의 센서 요소로 사용 가능함.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성을 갖고, 신뢰성, 안정성을 

갖도록 최적화 개발 지속 진행. 또한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해 감시·통제시스

템으로 발전할 것임. 국외적으로 위험인자의 

국경 출입을 통제하고,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경계시스템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GES / 070-8889-0800 / 

www.iges.kr

㈜GES 이용철, 장우영, 윤석진, 

김경범, 전자부품연구원 이규복, 

김종규, 이호준 외

한밭대 류근관, ㈜넥스컴글로벌 

박원순, ㈜더드림 이성규, 안동대 

이혁재, ㈜모바일허브 김종오, 

공주대 서방원, ㈜익스톨 서창덕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정보통신 부문
㈜GES_IT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시스템 개요

SAU(Signal Analysis Unit), 
신호분석기

오경보 차단 (주파수 분석)

이달의 신기술

기술의 

의의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초간단 패터닝을 구현할 수 있는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로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특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에칭공정 필요 없는 신개념 은나노
와이어 투명전극 패턴 형성기술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은 

차세대 유력 투명전극 기술로 평

가받고 있지만 해외 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음. 미국 캠브

리오스(Cambrios)는 은나노와이어 관련 다수 

핵심 특허를 출원해 전 세계 세트·필름업체에 

자사 코팅액을 독점적 지위로 공급하고 있음. 

특히 US8018568 특허는 에칭을 통해 투명전

극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본 특허가 세계

적으로 인정될 때를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

으면서 기술경쟁력을 가지는 신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또한 최근 터치

패널산업의 레드오션 진입으로 투명전극 및 패

터닝 분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며, 특히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명전극 및 

패터닝 공정 분야 혁신이 요구됨. 본 기술은 은

나노와이어 기반의 감광성 투명전극을 이용해 

노광 공정으로만 패턴을 형성하는 신개념의 초

간단 패터닝 기술이며, 기존 공정 대비 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음. 본 기술의 적용 분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자기기의 터치패널, 모

니터 등 대면적 터치패널 등이 있으며, 향후 플

렉서블·폴더블 투명전극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터치패널 투명전극, 터치 스위치

용 전극소재, 투명 발열체, 유

연·가변형 투명 전극소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적용

하기 위해 GF2 방식 터치패널에 

최적화된 감광성 코팅액 및 패터

닝 공정 개발, ITO·은나노와이어 하이브리드 

구조의 터치센서 공정 테스트, 저가격의 중대면

적 터치패널용 무에칭 패턴 투명전극 적용 테스

트. 가변형 투명전극용 고신뢰성 은나노와이어 

기반 투명전극 개발 진행.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463 / www.keti.re.kr

전자부품연구원 신권우, 김윤진, 

박지선, 이경일, 나노융합산업연

구조합 정종일, 함혜민, ㈜상보 

길승범, 우란, 영남대 김세현, 중앙대 정대성 외

계명대 하기룡, 한국화학연구원 

원종찬, 고려대 김태근, (유)듀폰 

마성원, LS전선㈜ 남기준, (재)충북

지역사업평가단 김판영, ㈜LG화학 고민진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화학 부문
전자부품연구원_기술료지원사업(공모분야)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기술의 

의의 침입감지 성능의 극대화 및 오경보율을 개선한 신뢰성 있는 침입탐지시스템 개발을 통해 국경을 포함한 
국가 중요시설 경계시스템의 제품경쟁력을 확보함.

차폐다심케이블 내에 대전된 펨토패럿급의 
전하량을 변환하는 전하증폭기와 신호 분석을 적용한 
자기학습형 침입감지시스템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국토

안보(Homeland Security)시장

이 급속히 확대돼 왔으며, 국경

보안 및 국가 중요시설을 위한 침입감지기술

에 대해 다양한 기술이 도입되고 있음. 기존에

는 지능형 영상감시기술에 의존해 펜스 침입

을 탐지해 왔으나 사각지역 및 야간 감시에 대

한 성능이 미흡해 펜스 침입감지 센서가 주요

한 경보수단으로 인식되는 추세임. 정전용량

식 전하감지 침입탐지기술은 전하량 감지, 증

폭기술 및 신호처리기술을 핵심으로 하며, 펜

스에 부착돼 있는 센서케이블(차폐다심케이

블)을 이용해 정전기력의 원리와 전하량의 변

화를 수집, 분석해 침입을 판단하는 시스템임. 

침입자가 펜스에 힘을 가하거나 펜스의 변형

이 생기면 발생하는 마찰대전에 따른 신호를 

크기 및 주파수 분석에 의해 침입과 바람 등의 

진동을 구분해내는 오경보 필터링 기술이 핵

심이며, 또한 구축 환경별 잡음 예측에 의한 알

고리즘 적용 및 사용자 행위기반 자기학습형 

알고리즘을 적용해 획기적으로 오경보율을 개

선함. 센서 역할을 하는 센서케이블을 KS규격

의 일반 통신 케이블에 적용해 구축비용 및 유

지관리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함.

국내·외 국가 중요시설인 국경, 

항만, 공항, 발전소, 상수도, 제

철소 등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자기학

습형 침입감지시스템을 국가 중

요시설 보호를 위한 과학화 경

계시스템의 센서 요소로 사용 가능함. 어떠한 

환경에서도 적응성을 갖고, 신뢰성, 안정성을 

갖도록 최적화 개발 지속 진행. 또한 무인경비 

및 출입통제시스템과 연동해 감시·통제시스

템으로 발전할 것임. 국외적으로 위험인자의 

국경 출입을 통제하고, 난민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경계시스템의 수요가 확산되고 있어 해외

시장 진출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함.

㈜GES / 070-8889-0800 / 

www.iges.kr

㈜GES 이용철, 장우영, 윤석진, 

김경범, 전자부품연구원 이규복, 

김종규, 이호준 외

한밭대 류근관, ㈜넥스컴글로벌 

박원순, ㈜더드림 이성규, 안동대 

이혁재, ㈜모바일허브 김종오, 

공주대 서방원, ㈜익스톨 서창덕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정보통신 부문
㈜GES_IT융합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평가위원

시스템 개요

SAU(Signal Analysis Unit), 
신호분석기

오경보 차단 (주파수 분석)

이달의 신기술 35

기술의 

의의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초간단 패터닝을 구현할 수 있는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로 
해외 제품 대비 우수한 특성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에칭공정 필요 없는 신개념 은나노
와이어 투명전극 패턴 형성기술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기술은 

차세대 유력 투명전극 기술로 평

가받고 있지만 해외 업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시장이 주도되고 있음. 미국 캠브

리오스(Cambrios)는 은나노와이어 관련 다수 

핵심 특허를 출원해 전 세계 세트·필름업체에 

자사 코팅액을 독점적 지위로 공급하고 있음. 

특히 US8018568 특허는 에칭을 통해 투명전

극 패턴을 형성하는 기술로서 본 특허가 세계

적으로 인정될 때를 대비해 이를 회피할 수 있

으면서 기술경쟁력을 가지는 신규 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함. 또한 최근 터치

패널산업의 레드오션 진입으로 투명전극 및 패

터닝 분야 가격경쟁력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며, 특히 비용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명전극 및 

패터닝 공정 분야 혁신이 요구됨. 본 기술은 은

나노와이어 기반의 감광성 투명전극을 이용해 

노광 공정으로만 패턴을 형성하는 신개념의 초

간단 패터닝 기술이며, 기존 공정 대비 공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해 충분한 가격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음. 본 기술의 적용 분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자기기의 터치패널, 모

니터 등 대면적 터치패널 등이 있으며, 향후 플

렉서블·폴더블 투명전극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터치패널 투명전극, 터치 스위치

용 전극소재, 투명 발열체, 유

연·가변형 투명 전극소재.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적용

하기 위해 GF2 방식 터치패널에 

최적화된 감광성 코팅액 및 패터

닝 공정 개발, ITO·은나노와이어 하이브리드 

구조의 터치센서 공정 테스트, 저가격의 중대면

적 터치패널용 무에칭 패턴 투명전극 적용 테스

트. 가변형 투명전극용 고신뢰성 은나노와이어 

기반 투명전극 개발 진행.      

전자부품연구원 / 

031-789-7463 / www.keti.re.kr

전자부품연구원 신권우, 김윤진, 

박지선, 이경일, 나노융합산업연

구조합 정종일, 함혜민, ㈜상보 

길승범, 우란, 영남대 김세현, 중앙대 정대성 외

계명대 하기룡, 한국화학연구원 

원종찬, 고려대 김태근, (유)듀폰 

마성원, LS전선㈜ 남기준, (재)충북

지역사업평가단 김판영, ㈜LG화학 고민진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화학 부문
전자부품연구원_기술료지원사업(공모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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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분야

향후계획

연구

개발기관

참여

연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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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 개발 과제를 수행해 종료한 후 5년 이내 

사업화에 성공한 기술을 소개한다. 사업화 성공 기술은 개발된 

기술을 향상시켜 제품의 개발·생산 및 판매, 기술 이전 등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거나 비용을 절감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 기술을 말한다.

기계·소재 2개, 바이오·의료 1개, 화학  1개로  

총 4개의 사업화 성공 기술이 나왔다.  

기계·소재

 ■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 친환경 eSD용 Cnt-고분자 도료기술

바이오·의료  

 ■ 복강경 수술기구 중 Vessel Sealer(복강경 수술용 초정밀 

바이폴라 팁 및 이중 절연 샤프트 개발)

화학  

 ■ 천연(Wool, Silk 등)·nylon 복합소재를 활용한 고감성 

편물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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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 균일한 Ag, Cu 나노입자, 저온 소성을 통한 전기적 특성 및 기재와 패턴 사이의 접착력 구현이 가능한 
나노잉크 개발로 유연기판소재의 제약 없이 단순 공정만으로도 미세패터닝 구현이 가능함.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고전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보다 개선된 방법을 통해 미세패

턴을 형성하기 위한 소재로 Ag

계와 Cu계의 나노입자 및 나노잉크가 주요 개

발 대상이었으며, 다이렉트 패터닝에 적합한 형

상과 분산 특성을 갖는 나노입자 및 전기전도도 

등 기능 측면의 성능 및 잉크의 유동 특성, 패턴

의 치밀화를 위한 저온 소결공정, 기판과의 접

합성, 패터닝 해상도 등 공정 측면의 성능을 만

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함.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는 Flexible Electronics 분야의 경우 연성

기판상에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이렉트 패터닝 기술은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아 큰 경쟁력을 

가짐. 개발된 나노잉크는 소재(Ag)의 함량과 용매 

및 첨가제 등을 조절, EHD(Electrohyrodynamic), 

Ink-jet Printing, Gravure Offset Printing, Screen 

Printing 등의 다양한 인쇄기술을 활용해 FPCB, 

Touch Screen Panel, Solar Cell 및 RFID, TFT 등

의 애플리케이션부터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인 에

너지,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공정의 적용

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다이렉트 나노패터닝 기술의 영

역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디

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으며, 관련 응용 시장은 2025년 약 250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핵심 기반기술인 다이렉트 나노패터닝 기술 개

발이 갖는 산업경제적 의미는 매우 큼. 이와 같

은 추세에 힘입어 ㈜아모그린텍이 확립한 공정

기술은 양산성이 확립된 친환경 기술로서 타 

기술보다 경제성 있는 나노입자 생산공정으로 

판단됨. 현재 20nm 이하 구형의 Ag 나노입자

를 경제성 있게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

으며, 이를 사용해 제조한 나노잉크는 1~1500cP

의 넓은 점도 범위에서 EHD 제팅이 가능하고 

접착력 5B에 해당하는 패턴을 구현할 수 있음. 

제조된 Ag 나노잉크로 제작된 패턴의 비저항 

값은  4.48uΩcm(200℃용), 9.11uΩcm(130℃용)의 

낮은 비저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소

결 기술을 적용하여 3~4uΩcm(Ag 나노잉크), 

10uΩcm이하(Cu 나노잉크)의 비저항이 구현되

고 있어 더 낮은 저항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연기판 및 대면적 터치스크린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인쇄전자기

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빠

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소결 가능한 잉크 개발을 시도

하고 있으나 낮은 비저항, 접착강도 및 신뢰성 

개선 등이 요구됨. 또한 기존의 도전성 잉크로 

패터닝된 배선의 경우 선폭이 50㎛ 내외이고, 

비저항은 순수한 금속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

을 보이고 있으며, 기판과의 적절한 접합강도

를 얻기 위한 열처리 온도가 수백도 정도로 높

아서 기판소재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밖에 Au나 Ni를 활용하

는 도전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

나 가격 문제와 높은 열처리 온도로 인해 실용

적인 가치는 매우 제한적임. 이에 따라 ㈜아모

그린텍의 기술진은 Ag, Cu를 도전성 소재로 하

여 저온에서 소성이 가능하며, 양산성 있는 나

노입자 제조기술 개발 및 전도도와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잉크 제조기술을 개발해 기

판소재 및 활용의 한계를 극복했음.

㈜아모그린텍 / 031-987-3383 

/ www.amogreentech.co.kr

㈜아모그린텍 송용설, 최민영, 성

균관대 김경남, 한양대 김종렬 외

선문대 김호섭, 한국기계연구원 

조정대, ㈜에프피 남수용, 에이

치세미콘 윤여훈, ㈜티지오테크 

이유진, 에이피시스템㈜ 한재현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기계ㆍ소재 부문
㈜아모그린텍_산업융합기술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나노융합)

기술내용
사업화 

내용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연구

개발기관

평가위원

참여

연구진

이달의 신기술

기술의 

핵심 CNT를 이용한 도료는 주 용도가 코팅이어서 완전 분산 상태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CNT의 친환경적인 대량 
표면처리는 필수임. 상기 표면처리된 CNT를 이용해 고분산·고기능성 나노 도료 제조기술을 개발함. 

친환경 eSD용 
Cnt-고분자 도료기술

각종 생활용품, 사무자동화 기

기, 전기·전자제품, 휴대폰 등

을 비롯해 전기·전자부품 및 반

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부

품의 조립, 운반, 운송, 포장과정에서 먼지 및 

파티클의 오염이나 정전기 발생에 의한 제품 

손상 문제가 큼.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기전도성을 갖는 CNT(탄소나노튜브)를 사용

해 조립, 운반, 운송, 포장에 쓰이는 재료에 대

전방지, 정전분산, 도전성 등의 기능을 부여함. 

CNT는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안정된 화학적 구

조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에 적합한 소재 중 하나임. 하지만 CNT를 사용

하는 데 있어 난분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임. 다양한 매트릭스에 CNT를 완

벽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화학적 관능기의 도입

과 같은 표면처리 연구가 알려져 있으나 본 연

구에서처럼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대량 표면처

리하는 기술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

음. 더불어 표면처리된 CNT로 다양한 기재(플

라스틱 및 금속)에 코팅이 가능한 분산액과 도

료의 Formulation을 개발해 기재와의 부착성 

향상, 우수한 도막 품질 구현 및 전기전도성 구

현을 달성했으며,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양산 코팅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전

도성 코팅시트의 상업화를 달성함.

  

ESD 용도의 경쟁 소재로 전도성 

고분자가 시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진공 성형 후 표면저항의 

불균일성을 비롯해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도성의 단락이 문제점으로 제시돼 왔음. 이

에 반해 CNT 도료는 Aspect Ratio가 크고 탄성

이 우수한 CNT를 이용, Binder 조절기술과 박

막 코팅기술을 접목해서 고인장성, 균일성, 내

구성을 확보한 도료화 기술을 통해 CNT를 이

용한 ESD시장을 창출함. 또한 기존 CNT의 표

면처리기술은 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등 강산

을 이용해 장시간의 Batch 공정을 이용했기 때

문에 양산성이 부족하고, 폐산이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본 사업화를 통해 친

환경 초임계수 산화공정을 이용, CNT의 연속

적인 양산 표면처리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

해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

  

나노 소재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신규 시장 창출

이라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임. 

아직까지 CNT가 고가의 재료이므로 응용제품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CNT의 검은색은 

기재 코팅 후 투명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으로 생각되나 최근 박막 코팅기술과 도료 

Formulation의 발전으로 전도성 고분자의 투과

성에 근접한 기술을 확보함. 기존 ESD 용도로 

사용되는 전도성 고분자 대비 CNT 도료의 우

수한 성능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업체에 제시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함. 한화케미칼㈜의 기술(나노물질 표면 

처리기술, 나노 도료 제조기술, 나노 코팅기술)

과 중소기업의 기술(양산 플라스틱 생산기술)

에 대해 1년여 동안의 상호 기술 협력, 설비 및 

도료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시장을 창

출한 의미 있는 사업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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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 균일한 Ag, Cu 나노입자, 저온 소성을 통한 전기적 특성 및 기재와 패턴 사이의 접착력 구현이 가능한 
나노잉크 개발로 유연기판소재의 제약 없이 단순 공정만으로도 미세패터닝 구현이 가능함. 

다이렉트 나노패터닝용 
도전성 소재 

고전적인 포토리소그래피 공정

보다 개선된 방법을 통해 미세패

턴을 형성하기 위한 소재로 Ag

계와 Cu계의 나노입자 및 나노잉크가 주요 개

발 대상이었으며, 다이렉트 패터닝에 적합한 형

상과 분산 특성을 갖는 나노입자 및 전기전도도 

등 기능 측면의 성능 및 잉크의 유동 특성, 패턴

의 치밀화를 위한 저온 소결공정, 기판과의 접

합성, 패터닝 해상도 등 공정 측면의 성능을 만

족시키는 제품을 개발함.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는 Flexible Electronics 분야의 경우 연성

기판상에 패턴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다이렉트 패터닝 기술은 이 분야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술로 평가받아 큰 경쟁력을 

가짐. 개발된 나노잉크는 소재(Ag)의 함량과 용매 

및 첨가제 등을 조절, EHD(Electrohyrodynamic), 

Ink-jet Printing, Gravure Offset Printing, Screen 

Printing 등의 다양한 인쇄기술을 활용해 FPCB, 

Touch Screen Panel, Solar Cell 및 RFID, TFT 등

의 애플리케이션부터 미래 유망 산업 분야인 에

너지, 바이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공정의 적용

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제공함. 

다이렉트 나노패터닝 기술의 영

역은 반도체, 에너지, 바이오, 디

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으며, 관련 응용 시장은 2025년 약 250

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그 

핵심 기반기술인 다이렉트 나노패터닝 기술 개

발이 갖는 산업경제적 의미는 매우 큼. 이와 같

은 추세에 힘입어 ㈜아모그린텍이 확립한 공정

기술은 양산성이 확립된 친환경 기술로서 타 

기술보다 경제성 있는 나노입자 생산공정으로 

판단됨. 현재 20nm 이하 구형의 Ag 나노입자

를 경제성 있게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했

으며, 이를 사용해 제조한 나노잉크는 1~1500cP

의 넓은 점도 범위에서 EHD 제팅이 가능하고 

접착력 5B에 해당하는 패턴을 구현할 수 있음. 

제조된 Ag 나노잉크로 제작된 패턴의 비저항 

값은  4.48uΩcm(200℃용), 9.11uΩcm(130℃용)의 

낮은 비저항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광소

결 기술을 적용하여 3~4uΩcm(Ag 나노잉크), 

10uΩcm이하(Cu 나노잉크)의 비저항이 구현되

고 있어 더 낮은 저항을 요구하는 어플리케이션

에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유연기판 및 대면적 터치스크린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인쇄전자기

술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빠

르게 확산됨에 따라 국외에서도 지속적으로 더 

낮은 온도에서 소결 가능한 잉크 개발을 시도

하고 있으나 낮은 비저항, 접착강도 및 신뢰성 

개선 등이 요구됨. 또한 기존의 도전성 잉크로 

패터닝된 배선의 경우 선폭이 50㎛ 내외이고, 

비저항은 순수한 금속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값

을 보이고 있으며, 기판과의 적절한 접합강도

를 얻기 위한 열처리 온도가 수백도 정도로 높

아서 기판소재에 제한이 있으므로 그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 이밖에 Au나 Ni를 활용하

는 도전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

나 가격 문제와 높은 열처리 온도로 인해 실용

적인 가치는 매우 제한적임. 이에 따라 ㈜아모

그린텍의 기술진은 Ag, Cu를 도전성 소재로 하

여 저온에서 소성이 가능하며, 양산성 있는 나

노입자 제조기술 개발 및 전도도와 접착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잉크 제조기술을 개발해 기

판소재 및 활용의 한계를 극복했음.

㈜아모그린텍 / 031-987-3383 

/ www.amogreentech.co.kr

㈜아모그린텍 송용설, 최민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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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신기술 39

기술의 

핵심 CNT를 이용한 도료는 주 용도가 코팅이어서 완전 분산 상태가 중요하므로 이를 위해 CNT의 친환경적인 대량 
표면처리는 필수임. 상기 표면처리된 CNT를 이용해 고분산·고기능성 나노 도료 제조기술을 개발함. 

친환경 eSD용 
Cnt-고분자 도료기술

각종 생활용품, 사무자동화 기

기, 전기·전자제품, 휴대폰 등

을 비롯해 전기·전자부품 및 반

도체 소자의 집적도가 높아짐에 따라 각종 부

품의 조립, 운반, 운송, 포장과정에서 먼지 및 

파티클의 오염이나 정전기 발생에 의한 제품 

손상 문제가 큼.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

기전도성을 갖는 CNT(탄소나노튜브)를 사용

해 조립, 운반, 운송, 포장에 쓰이는 재료에 대

전방지, 정전분산, 도전성 등의 기능을 부여함. 

CNT는 뛰어난 전기전도성과 안정된 화학적 구

조를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요구에 대응하기

에 적합한 소재 중 하나임. 하지만 CNT를 사용

하는 데 있어 난분산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임. 다양한 매트릭스에 CNT를 완

벽하게 분산시키기 위한 화학적 관능기의 도입

과 같은 표면처리 연구가 알려져 있으나 본 연

구에서처럼 이를 환경친화적으로 대량 표면처

리하는 기술은 국내·외에서 개발된 사례가 없

음. 더불어 표면처리된 CNT로 다양한 기재(플

라스틱 및 금속)에 코팅이 가능한 분산액과 도

료의 Formulation을 개발해 기재와의 부착성 

향상, 우수한 도막 품질 구현 및 전기전도성 구

현을 달성했으며, 중소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양산 코팅 공정 시스템을 구축해 전

도성 코팅시트의 상업화를 달성함.

  

ESD 용도의 경쟁 소재로 전도성 

고분자가 시장에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진공 성형 후 표면저항의 

불균일성을 비롯해 모서리 부분에서 발생하는 

전도성의 단락이 문제점으로 제시돼 왔음. 이

에 반해 CNT 도료는 Aspect Ratio가 크고 탄성

이 우수한 CNT를 이용, Binder 조절기술과 박

막 코팅기술을 접목해서 고인장성, 균일성, 내

구성을 확보한 도료화 기술을 통해 CNT를 이

용한 ESD시장을 창출함. 또한 기존 CNT의 표

면처리기술은 황산, 질산, 과산화수소 등 강산

을 이용해 장시간의 Batch 공정을 이용했기 때

문에 양산성이 부족하고, 폐산이 발생하는 여

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본 사업화를 통해 친

환경 초임계수 산화공정을 이용, CNT의 연속

적인 양산 표면처리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통

해 다양한 응용제품 개발이 가능하게 됨.

  

나노 소재에 대한 시장의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신규 시장 창출

이라는 진입장벽이 높은 사업임. 

아직까지 CNT가 고가의 재료이므로 응용제품 

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있음. CNT의 검은색은 

기재 코팅 후 투명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

으로 생각되나 최근 박막 코팅기술과 도료 

Formulation의 발전으로 전도성 고분자의 투과

성에 근접한 기술을 확보함. 기존 ESD 용도로 

사용되는 전도성 고분자 대비 CNT 도료의 우

수한 성능에 대한 실험 데이터를 업체에 제시

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는 제품을 신속히 

개발함. 한화케미칼㈜의 기술(나노물질 표면 

처리기술, 나노 도료 제조기술, 나노 코팅기술)

과 중소기업의 기술(양산 플라스틱 생산기술)

에 대해 1년여 동안의 상호 기술 협력, 설비 및 

도료 개선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시장을 창

출한 의미 있는 사업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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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핵심 인체공학적 손잡이는 독일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결과 사용자의 적응도와 편의성이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남. 또한 전선을 없앤 바이폴라는 사용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함. 

복강경 수술기구 중 Vessel Sealer
(복강경 수술용 초정밀 바이폴라 팁 및 이중 절연 샤프트 개발)

복강경 수술기구 중 Vessel 

Sealer는 혈관을 고주파로 지혈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임. 수술 

중 혈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 많은 

내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며, 국내에서는 최초 생산이라서 모든 

부품의 제작에 시행착오가 필요했음. 기존 다

국적 회사의 제품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근육 피로도가 월등하게 

낮은 손잡이를 적용했음. 두 번째로 직경 5mm

의 파이프에 양극성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기존 제품은 전선을 사용했으나 ㈜선메딕스는 

파이프와 봉을 절연시켜 전선을 없앴음. 이로 

인해 구동부의 360도 회전이 가능해졌고, 전

기적 안전성이 증가했음. 말단 조직 접촉 부위

는 금속분말 사출기법을 적용해 제작했으며, 

치수의 정밀도를 위해 사출 후 Coining 기법 

(Re-constructing)을 적용해 회수율을 증가시

켰음. CE 인증을 위한 시험은 IEC 60601 3차 버

전을 적용했으며, 개발부터 시작해 포장 및 멸

균 등 전 제조 공정에 ISO 9001과 ISO 13485를 

적용했고, 사후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해 상품화

에 초점을 맞췄음. 

국내 사업화에서 예기치 못한 복

병은 사용자와 구매자의 구매 동

기였음. 다국적 기업의 치열한 

마케팅과 지속적 제품 교육의 물량 공세를 뚫

기에는 ㈜선메딕스의 역량이 너무도 부족했음. 

이에 국내 전기 수술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2015년 마케팅을 전담 의뢰했음. 해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등에서 관심을 보여 현재 샘플 평가를 진

행 중임. 의료기시장이 보수적인 점을 감안하

면 현재 바람직한 진도를 밟고 있다고 판단되

며, 전시회 등 영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좋은 결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수출에 있어서 각국의 등록이 가

장 문제가 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만 1~2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고 있음. ㈜선메딕스는 기존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이용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현

재 이집트에서 등록을 진행 중임. 국내에서의 

사업화는 ㈜선메딕스의 영업망이 부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수출에 전념해 운영했기

에 국내 영업력이 큰 회사에 영업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현재 계약을 하고 

진행 중임.   

㈜선메딕스 / 031-574-7417 / 

www.sunmedix.com

㈜선메딕스 김용만, 최우혁, 김

용남, 노재영 외

어드벤스드레이시스 곽노흥, 한

국폴리텍IV대 이준호, 전자부품

연구원 이상학, 에이스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최경래,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백진성, 탑스피드마린테크 박근실, 리브스메드 

이정주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바이오ㆍ의료 부문
㈜선메딕스_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사업화 

내용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연구

개발기관

평가위원

참여

연구진

기술의 

핵심 울 또는 실크의 천연소재가 가지는 특성, 즉 크림프성, 보온성, 흡습성, 발수성 등의 특징에 더해 형태 안정성과 
직물의 강력 새로운 터치감 발현을 위해 나일론 세섬사가 혼합된 의류 상품화 기술 개발임.

천연(Wool, Silk 등)·nylon 복합
소재를 활용한 고감성 편물제품

고감성 고기능을 추구하는 의류

시장에서 울(Wool), 실크(Silk) 등 

천연섬유의 고유한 감성과 특성

을 기반으로 의류가 지니는 기능성을 함께 실

현할 수 있는 Natural-like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음. 이러한 트렌드는 천연섬유와 합섬섬

유의 다양한 복합기술을 요구하면서 신감성 

Natural-like 기능의 복합 합섬소재의 신시장을 

이끌어냄. 기존 Natural-like 소재는 주로 혼방

사 위주의 편물이나 천연섬유의 적용이 경사로

만 이뤄지는 교직물로서 차별화된 감성 부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왕섬유를 비롯한 8개 산·

학·연이 모여 나일론 하이멀티 세섬 항균사를 

개발함. 실크, 울, 레이온(Rayon), 텐셀(Tencel), 

뱀부(Bamboo) 등의 소재와 복합 합연공정을 

통한 혼섬사를 제조해 나일론(Nylon) 세섬사와 

천연 복합 혼섬사의 새로운 접목을 위한 편직

기술, 사종별 전처리 염색공정기술, 후가공기

술 등의 최적 염색가공기술을 확립함. 이를 기

반으로 천연소재가 가지는 특성, 즉 크림프성, 

보온성, 흡습성, 발수성 등의 특징에 더해 형태 

안정성과 강력을 가지는 고감성 편물제품을 상

품화했음. 본 제품은 원가가 비싼 천연섬유의 

함량을 낮추면서 고유의 고급스러운 물성은 유

지할 수 있는 최적 복합기법 확립으로 제조원

가는 낮아지면서 제품시장은 고가의 가격라인

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이 가

능한 제품군을 주도함.

최종 결과물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나일론 세섬사와 울, 실크 등 천연섬유는 알칼

리나 열에 민감한 소재들로 소재마다 적정 컨

트롤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성 저하 및 색도 변

화의 최소조건을 모색하고, 적정 전처리, 염색, 

후가공 조건을 도출해 최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염에 의존하던 3성분 

이상 천연 복합소재의 가공기술에 비해 우수

한 터치와 색감을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또

한 복합화에 적용된 울, 실크 등은 혼섬 시 길이 

차로 편직, 염색, 가공이 완료된 후 뭉침현상이

나 외관의 필링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

는데, 이는 천연소재를 심사로 두고 나일론 세

섬사를 양방향으로 감아 코어사 형태로 사가

공을 시도해 원사에서 발생하는 필을 최소화

하고, 염색 시 마찰 및 장력을 최소화하는 공정

을 설계, 해결할 수 있었음.

㈜세왕섬유 / 031-493-2300 / 

www.sewangkorea.com

㈜세왕섬유 김병열, 코오롱FM㈜ 

이동은, ㈜세올 한창수, ㈜나노

시스 이희준, ㈜네오켐 김용태, 

한솔섬유㈜ 박근후, 건국대 김성동, 한국섬유

소재연구원 김문정, 다이텍연구원 김지연 외

영남대 이준석,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차희철, 

한국실크연구원 

조석현, (재)FITI시험연구원 김

종훈,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세근, 금오공과대 이승한, 

(재)해리엇킴 한설아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화학 부문
㈜세왕섬유_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연구

개발기관

평가위원

참여

연구진

본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

합소재를 활용한 고감성 편물제

품은 생활 수준 향상과 첨단 신

소재의 기술 개발에 따라 고급·다양화되는 

섬유제품의 수요에 맞춰 개발 종료시점인 

2013년에 참여기관 한솔섬유㈜를 필두로 미

주와 유럽을 타깃 시장으로 약 17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천연감성 소재가 지닌 장점을 부

각시켜 복합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제품시장의 

꾸준한 수요를 만들고 있음. 또한 세섬화된 나

일론을 접목해 천연 복합소재의 안티필링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코오롱패션머티

리얼의 Nylon 20,10 De' High multi 세섬도 및 

20De' 항균 원사는 나일론 원사의 세섬화 기술

을 높이는 계기가 돼 다양한 제품 전개에 활용, 

2014년부터 2.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

음.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합소재의 고

감성 터치 발현을 위해 개발된 탄성가공제는 

50% 이상의 탄성회복률을 확보하고 친환경 

일액형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국내 및 베트남

에서 판매되고 있음. 향후에도 고부가가치화

와 고감성화를 바탕으로 전개될 의류소재 트

렌드에 맞춰 다양한 감성소재에 대한 원천기

술을 기반으로 꾸준한 시장 확대가 기대됨.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합

소재의 최적 편직, 염색, 가공공

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종 소재들 

각각의 고유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 

사업화 

내용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기술의 

핵심 인체공학적 손잡이는 독일에서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결과 사용자의 적응도와 편의성이 기존 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뛰어남. 또한 전선을 없앤 바이폴라는 사용 편의성뿐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타 제품에 비해 우수함. 

복강경 수술기구 중 Vessel Sealer
(복강경 수술용 초정밀 바이폴라 팁 및 이중 절연 샤프트 개발)

복강경 수술기구 중 Vessel 

Sealer는 혈관을 고주파로 지혈

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임. 수술 

중 혈관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경우 많은 

내출혈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매우 높은 

제품이며, 국내에서는 최초 생산이라서 모든 

부품의 제작에 시행착오가 필요했음. 기존 다

국적 회사의 제품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은 사용자 편의를 위한 디자인

으로서 기존 제품보다 근육 피로도가 월등하게 

낮은 손잡이를 적용했음. 두 번째로 직경 5mm

의 파이프에 양극성 전기를 흐르게 하기 위해 

기존 제품은 전선을 사용했으나 ㈜선메딕스는 

파이프와 봉을 절연시켜 전선을 없앴음. 이로 

인해 구동부의 360도 회전이 가능해졌고, 전

기적 안전성이 증가했음. 말단 조직 접촉 부위

는 금속분말 사출기법을 적용해 제작했으며, 

치수의 정밀도를 위해 사출 후 Coining 기법 

(Re-constructing)을 적용해 회수율을 증가시

켰음. CE 인증을 위한 시험은 IEC 60601 3차 버

전을 적용했으며, 개발부터 시작해 포장 및 멸

균 등 전 제조 공정에 ISO 9001과 ISO 13485를 

적용했고, 사후 관리체계를 시스템화해 상품화

에 초점을 맞췄음. 

국내 사업화에서 예기치 못한 복

병은 사용자와 구매자의 구매 동

기였음. 다국적 기업의 치열한 

마케팅과 지속적 제품 교육의 물량 공세를 뚫

기에는 ㈜선메딕스의 역량이 너무도 부족했음. 

이에 국내 전기 수술기 제조업체와 협력해 

2015년 마케팅을 전담 의뢰했음. 해외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일본 등에서 관심을 보여 현재 샘플 평가를 진

행 중임. 의료기시장이 보수적인 점을 감안하

면 현재 바람직한 진도를 밟고 있다고 판단되

며, 전시회 등 영업 역량을 강화하면서 좋은 결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수출에 있어서 각국의 등록이 가

장 문제가 됨.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만 1~2년이 걸리며, 많은 

비용이 드는 일이라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사용되고 있음. ㈜선메딕스는 기존 거래처와의 

유대관계를 이용해 이를 극복하고 있으며, 현

재 이집트에서 등록을 진행 중임. 국내에서의 

사업화는 ㈜선메딕스의 영업망이 부실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수출에 전념해 운영했기

에 국내 영업력이 큰 회사에 영업을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현재 계약을 하고 

진행 중임.   

㈜선메딕스 / 031-574-7417 / 

www.sunmedix.com

㈜선메딕스 김용만, 최우혁, 김

용남, 노재영 외

어드벤스드레이시스 곽노흥, 한

국폴리텍IV대 이준호, 전자부품

연구원 이상학, 에이스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최경래, 고등기술연구원연구조합 

백진성, 탑스피드마린테크 박근실, 리브스메드 

이정주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바이오ㆍ의료 부문
㈜선메딕스_첫걸음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사업화 

내용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연구

개발기관

평가위원

참여

연구진

기술의 

핵심 울 또는 실크의 천연소재가 가지는 특성, 즉 크림프성, 보온성, 흡습성, 발수성 등의 특징에 더해 형태 안정성과 
직물의 강력 새로운 터치감 발현을 위해 나일론 세섬사가 혼합된 의류 상품화 기술 개발임.

천연(Wool, Silk 등)·nylon 복합
소재를 활용한 고감성 편물제품

고감성 고기능을 추구하는 의류

시장에서 울(Wool), 실크(Silk) 등 

천연섬유의 고유한 감성과 특성

을 기반으로 의류가 지니는 기능성을 함께 실

현할 수 있는 Natural-like 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됐음. 이러한 트렌드는 천연섬유와 합섬섬

유의 다양한 복합기술을 요구하면서 신감성 

Natural-like 기능의 복합 합섬소재의 신시장을 

이끌어냄. 기존 Natural-like 소재는 주로 혼방

사 위주의 편물이나 천연섬유의 적용이 경사로

만 이뤄지는 교직물로서 차별화된 감성 부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세왕섬유를 비롯한 8개 산·

학·연이 모여 나일론 하이멀티 세섬 항균사를 

개발함. 실크, 울, 레이온(Rayon), 텐셀(Tencel), 

뱀부(Bamboo) 등의 소재와 복합 합연공정을 

통한 혼섬사를 제조해 나일론(Nylon) 세섬사와 

천연 복합 혼섬사의 새로운 접목을 위한 편직

기술, 사종별 전처리 염색공정기술, 후가공기

술 등의 최적 염색가공기술을 확립함. 이를 기

반으로 천연소재가 가지는 특성, 즉 크림프성, 

보온성, 흡습성, 발수성 등의 특징에 더해 형태 

안정성과 강력을 가지는 고감성 편물제품을 상

품화했음. 본 제품은 원가가 비싼 천연섬유의 

함량을 낮추면서 고유의 고급스러운 물성은 유

지할 수 있는 최적 복합기법 확립으로 제조원

가는 낮아지면서 제품시장은 고가의 가격라인

을 형성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시장 진입이 가

능한 제품군을 주도함.

최종 결과물을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나일론 세섬사와 울, 실크 등 천연섬유는 알칼

리나 열에 민감한 소재들로 소재마다 적정 컨

트롤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성 저하 및 색도 변

화의 최소조건을 모색하고, 적정 전처리, 염색, 

후가공 조건을 도출해 최적조건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이는 기존의 사염에 의존하던 3성분 

이상 천연 복합소재의 가공기술에 비해 우수

한 터치와 색감을 발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됨. 또

한 복합화에 적용된 울, 실크 등은 혼섬 시 길이 

차로 편직, 염색, 가공이 완료된 후 뭉침현상이

나 외관의 필링이 다량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

는데, 이는 천연소재를 심사로 두고 나일론 세

섬사를 양방향으로 감아 코어사 형태로 사가

공을 시도해 원사에서 발생하는 필을 최소화

하고, 염색 시 마찰 및 장력을 최소화하는 공정

을 설계, 해결할 수 있었음.

㈜세왕섬유 / 031-493-2300 / 

www.sewangkorea.com

㈜세왕섬유 김병열, 코오롱FM㈜ 

이동은, ㈜세올 한창수, ㈜나노

시스 이희준, ㈜네오켐 김용태, 

한솔섬유㈜ 박근후, 건국대 김성동, 한국섬유

소재연구원 김문정, 다이텍연구원 김지연 외

영남대 이준석, 한국생

산기술연구원 차희철, 

한국실크연구원 

조석현, (재)FITI시험연구원 김

종훈, (재)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세근, 금오공과대 이승한, 

(재)해리엇킴 한설아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화학 부문
㈜세왕섬유_섬유생활스트림간협력기술개발사업

기술내용

연구

개발기관

평가위원

참여

연구진

본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

합소재를 활용한 고감성 편물제

품은 생활 수준 향상과 첨단 신

소재의 기술 개발에 따라 고급·다양화되는 

섬유제품의 수요에 맞춰 개발 종료시점인 

2013년에 참여기관 한솔섬유㈜를 필두로 미

주와 유럽을 타깃 시장으로 약 17억의 매출을 

달성하면서 천연감성 소재가 지닌 장점을 부

각시켜 복합소재를 활용한 캐주얼제품시장의 

꾸준한 수요를 만들고 있음. 또한 세섬화된 나

일론을 접목해 천연 복합소재의 안티필링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코오롱패션머티

리얼의 Nylon 20,10 De' High multi 세섬도 및 

20De' 항균 원사는 나일론 원사의 세섬화 기술

을 높이는 계기가 돼 다양한 제품 전개에 활용, 

2014년부터 2.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

음.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합소재의 고

감성 터치 발현을 위해 개발된 탄성가공제는 

50% 이상의 탄성회복률을 확보하고 친환경 

일액형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국내 및 베트남

에서 판매되고 있음. 향후에도 고부가가치화

와 고감성화를 바탕으로 전개될 의류소재 트

렌드에 맞춰 다양한 감성소재에 대한 원천기

술을 기반으로 꾸준한 시장 확대가 기대됨.

천연(울, 실크 등)·나일론 복합

소재의 최적 편직, 염색, 가공공

정을 확보하기 위해 이종 소재들 

각각의 고유 물성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 

사업화 

내용

사업화 시 

문제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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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로운 트렌드

기가 프로젝트 시대 열린다

세계 최대 항공기 ‘스트래토런치’ 시험 비행,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축구장 30개 

크기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중국의 ‘톈옌(天眼)’ 완공 등 2016년엔 ‘세계 최대’란 수식어를 

단 초거대 프로젝트가 하나둘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

코노미스트는 “메가(Mega) 프로젝트의 시대가 가고, 기가(Giga) 프로젝트의 시대가 온다”고 표

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의 아이디어가 낳은 스트래토런치는 로켓

을 싣고 우주로 날려 보내는 발사대 역할을 한다. 지상 발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가 우주여행’

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가동을 시작하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전기자

동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팩 생산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 파나마는 2016년

에 확장된 대형 운하를 공개하고, 스위스도 2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

인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을 2016년에 개통한다. 

It에선 ‘가상현실기기’ 경쟁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요 트렌드로 ‘가상현실’을 꼽았다. 시험 버전

으로만 대중에게 공개된 가상현실기기들이 2016년에 정식 버전으로 대거 출시된다. 페이스북

이 2014년 2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오큘러스가 2016년 초 ‘리프트 헤드셋’을 판매하고, 소니

는 플레이스테이션4 콘솔에 사용될 자체 헤드셋을 비슷한 시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대만의 

HTC도 ‘바이브’를 들고 경쟁에 뛰어든다. 고해상도 스크린, 동작센서, 강력한 처리능력 등 과거 

20여 년 동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의 사촌 격인 ‘증강현실’도 함께 주목받을 전망이다. 구글과 MS 

모두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구글 글라스’처럼 현실과 컴퓨터 그

래픽을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MS는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헬멧을 공개했으며, 구글은 

매직리프라는 비밀에 싸인 증강현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IT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반격도 

2016년 가시화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현실

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유럽의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룰북’,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루스’, 검색엔진 ‘에펠’, 모바일 지갑 ‘쇼이블레’ 등이다. 실리콘밸리 등 벤처업계에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2016년엔 ‘세계 최대’란 수식어를 단 초거대 

프로젝트가 하나둘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메가(mega) 프로젝트의 시대가 가고, 

기가(Giga) 프로젝트의 시대가 온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이달의 신기술

<그림 1> 로켓을 우주로 날려 보내는 세계 최대 항공기  ‘스트래토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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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새로운 트렌드

기가 프로젝트 시대 열린다

세계 최대 항공기 ‘스트래토런치’ 시험 비행, 세계 최대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 축구장 30개 

크기의 세계 최대 전파 망원경인 중국의 ‘톈옌(天眼)’ 완공 등 2016년엔 ‘세계 최대’란 수식어를 

단 초거대 프로젝트가 하나둘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영국 경제주간지 이

코노미스트는 “메가(Mega) 프로젝트의 시대가 가고, 기가(Giga) 프로젝트의 시대가 온다”고 표

현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공동 창업자인 폴 앨런의 아이디어가 낳은 스트래토런치는 로켓

을 싣고 우주로 날려 보내는 발사대 역할을 한다. 지상 발사보다 낮은 비용으로 ‘저가 우주여행’

의 문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016년 가동을 시작하는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는 전기자

동차 등에 쓰이는 배터리팩 생산비용을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전망이다. 파나마는 2016년

에 확장된 대형 운하를 공개하고, 스위스도 20년에 걸친 공사 끝에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터널

인 ‘고르하르트 베이스 터널’을 2016년에 개통한다. 

It에선 ‘가상현실기기’ 경쟁  

이코노미스트는 2016년 정보기술(IT) 분야의 중요 트렌드로 ‘가상현실’을 꼽았다. 시험 버전

으로만 대중에게 공개된 가상현실기기들이 2016년에 정식 버전으로 대거 출시된다. 페이스북

이 2014년 20억 달러를 들여 인수한 오큘러스가 2016년 초 ‘리프트 헤드셋’을 판매하고, 소니

는 플레이스테이션4 콘솔에 사용될 자체 헤드셋을 비슷한 시기에 내놓을 예정이다. 대만의 

HTC도 ‘바이브’를 들고 경쟁에 뛰어든다. 고해상도 스크린, 동작센서, 강력한 처리능력 등 과거 

20여 년 동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작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가상현실을 구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가상현실의 사촌 격인 ‘증강현실’도 함께 주목받을 전망이다. 구글과 MS 

모두 증강현실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증강현실이란 ‘구글 글라스’처럼 현실과 컴퓨터 그

래픽을 겹쳐 보이게 하는 기술이다. MS는 ‘홀로렌즈’라는 증강현실 헬멧을 공개했으며, 구글은 

매직리프라는 비밀에 싸인 증강현실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IT 서비스에 대한 유럽의 반격도 

2016년 가시화된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등 미국 기업이 유럽 시장을 장악하는 현실

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유럽의 새로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룰북’,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루스’, 검색엔진 ‘에펠’, 모바일 지갑 ‘쇼이블레’ 등이다. 실리콘밸리 등 벤처업계에선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된다. 이코노미스트는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은 

2016년엔 ‘세계 최대’란 수식어를 단 초거대 

프로젝트가 하나둘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메가(mega) 프로젝트의 시대가 가고, 

기가(Giga) 프로젝트의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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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켓을 우주로 날려 보내는 세계 최대 항공기  ‘스트래토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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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되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2016년에 기업공개(IPO)를 하는 에어

비앤비와 드롭박스가 시험대에 오른다. 더불어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주요 IT기업이 있는 샌프

란시스코와 실리콘밸리 일대에 언제든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세계 인터넷 관련 서

비스에 장애를 불러올 수 있는 ‘기술 지진’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해상운송·해양석유… ‘블루 이코노미’ 뜬다

이코노미스트는 ‘2016 세계경제 대전망’을 통해 ‘청색경제(Blue Economy)’로 불리는 해양 비

즈니스를 집중 조명했다. 청색경제는 바다를 경제적인 신(新)개척지이자 산업화의 새로운 국면

으로 여기는 기조를 가리키는 말이다. 해양은 해상운송과 해저케이블, 해양석유 및 가스, 어업,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이미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운송은 2030년까지 2~3배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석유는 전체 석유 생산량의 약 50%를 차지할 만큼 늘어날 수 있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는 양식, 연안 관광, 해양 생명공학, 해양에너지, 해저면 광물 개발의 5대 성

장 분야를 발표했다. 이들 분야에서 2020년까지 약 16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미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도서 국가들이 모두 성장과 비즈니스 기회의 근원

을 찾기 위해 해양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이 같은 분야의 성장을 상징하는 색상을 명목상 청색이

라고 부른다. 친환경적 녹색성장(Green Growth)과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에서 힌트를 

얻은 말이다. 해양의 특성상 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대한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환경단체인 세계야생동식물기금(WWF)은 2015년 보고서에서 세계 연간 총 해양생산 

규모를 약 2조5000억 달러로 추정했다. 하지만 청색경제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유럽 해양위원회는 수심 200m 이상의 바다를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심해 청색경제’의 위험

성을 우려한다.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접근할 수 없었던 심해가 새로운 기술 덕분으로 개방되

고 있지만 심해의 취약한 생태계가 제대로 이해되기도 전에 손상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지금까

지 생물학적으로 표본 조사된 심해는 단 0.0001%에 불과하다. 

‘2016 세계경제 대전망’을 통해 

‘청색경제(Blue economy)’로 불리는 해양 

비즈니스는 친환경적 녹색성장(Green 

Growth)과 녹색경제(Green economy) 

등에서 힌트를 얻은 말이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

美 2016년 의료기기 6대 트렌드

KOTRA 뉴욕 무역관은 2016년 미국 의료기기시장에 6가지의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

다. 홈 헬스케어가 가장 시장의 큰 변화를 주도할 것이며, 이로 인해 원격 의료시스템이 더욱 활발

해지고, 더 많은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기술 간 협력으로 신제품 개발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홈 헬스케어, 적자생존 더욱 치열해져 - 지병(당뇨, 관절염, 고혈압 등)은 병원 치료에서 홈 헬

스케어로 이전하며, 더욱 개선된 기술로 개발된 신제품 출시가 잇따라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첨단기술로 제조돼 가정에서 니즈에 맞춰 사용 가능한 제품만 살아남을 수 

있어 홈 헬스케어 경쟁은 더욱 심해져 적자(適者)만 생존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16년 홈 헬

스케어시장이 전체 소비자 의료기기시장으로 탈바꿈하는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원격 의료시스템, 더욱 경쟁 뜨거워져 - 미 항공우주국(NASA)은 1964년 원격 의료시스템

(Telemedicine) 능력을 갖췄으나 아직 실생활에 사용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드럭스

토어들은 이미 원격 진료시스템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본격 준비에 들어섰다. 따라서 원격 

의료시스템 성장이 더욱 두드러질 전망으로, 이 산업의 활성화로 다른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효

과도 높아 제조업에도 활기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의 의료비, 더욱 증가할 전망 - 미국 헬스케어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 1인당 연간 헬스케어 지출액은 900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전체 헬스케어 비용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의료 서비

스 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 가속 전망 - 헬스케어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모델에서 결과기준 또는 가치기준 보상 모델로 변할 전망이다. 이미 결과기준에 대한 의료비용 

지불이 진행되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 변화 진행되고, 2018년에는 결과

기준 질병관리로 더욱 변모할 전망이다. 

한 가지 기술로 블록버스터 제품 개발 못해 - 더 이상 한 가지 기술로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개

발하지 못하므로 한 가지 신기술로 기존 의료기기시장을 와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흥시장 진출, 더욱 가속화할 전망 - 미국 시장의 낮은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국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케

냐 등과 같은 인구가 많은 신흥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별로 맞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국가별 니즈에 맞는 완전 신제품을 개발해 진출할 전망이다. 

이달의 신기술

<그림 2> 홈 헬스케어시장 성장 추세 (Large, Growing Market - Total Home Health Spend)
출처 : RBC Capital, NA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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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의 의료비, 더욱 증가할 전망 - 미국 헬스케어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미국 1인당 연간 헬스케어 지출액은 9000달러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전체 헬스케어 비용은 

증가하지만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어 경쟁을 더욱 가열시키고 있다. 그러나 비용 대비 의료 서비

스 질은 다른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 

새로운 서비스 출시 가속 전망 - 헬스케어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 

모델에서 결과기준 또는 가치기준 보상 모델로 변할 전망이다. 이미 결과기준에 대한 의료비용 

지불이 진행되지만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6년에 변화 진행되고, 2018년에는 결과

기준 질병관리로 더욱 변모할 전망이다. 

한 가지 기술로 블록버스터 제품 개발 못해 - 더 이상 한 가지 기술로는 블록버스터 제품을 개

발하지 못하므로 한 가지 신기술로 기존 의료기기시장을 와해시키는 것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신흥시장 진출, 더욱 가속화할 전망 - 미국 시장의 낮은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신흥국으로의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국, 인도, 케

냐 등과 같은 인구가 많은 신흥국가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해지고, 국가별로 맞는 제품을 

선정하거나 국가별 니즈에 맞는 완전 신제품을 개발해 진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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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홈 헬스케어시장 성장 추세 (Large, Growing Market - Total Home Health Spend)
출처 : RBC Capital, NA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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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사물인터넷 시대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점령하라

이달의 신기술

이통 3사, 불붙은 사물인터넷 경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최

근 자동차, 가구, 유통 등 다양한 분야 업체들과 제휴를 확

대해 IoT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인 스트라

콥에 따르면 국내 IoT시장은 2013년 2조3000억 원에서 

2020년 17조10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피부 진단하는 거울, ‘매직미러’ 

LG유플러스는 가구업체 한샘과 손잡고 거울에 IoT 기술

을 결합한 ‘매직미러’를 개발했다. 매직미러는 사용자가 거

울을 보면 피부 상태를 알아서 진단한 뒤 최적의 화장법과 

피부관리법을 추천해 주는 일종의 스마트 거울이다. 거울

에 내장된 특수 고해상도 카메라가 피부를 촬영해 모공, 주

름, 피부결, 잡티 등의 상태를 알려 준다. 스마트폰 앱(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피부 변화를 관찰해 가며 전문가

와 상담을 할 수도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피부과나 

피부관리숍의 고가 측정장비를 집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피부관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

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애완견에게 먹

이를 주는 신개념 IoT 서비스 ‘펫스테이션’을 선보였다. 펫스

테이션은 워키토키 기능을 갖춰 주인의 목소리를 애완견에

게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콜 기능을 활용하면 급식 예약시

간 1분 전에 펫스테이션이 주인에게 알려줘 먹이를 먹으러 

온 애완견의 모습을 앱을 통해 화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가전 전문회사인 쿠

첸과 손잡고 ‘스마트 밥솥’ 등 IoT 제

품을 개발 중이다. 스마트 밥솥에

는 밥이 다 돼 증기가 배출되면 

주방 내 환풍기와 제습기가 자

동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기

능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성큼 다가온 사물인터넷 시대
집 안의 모든 기기를 점령하라

Iot 확대하는 통신사들

SK텔레콤이 국내 1위 금고 제작업체인 선일금고와 함께 

‘스마트 금고’를 개발 중이다. IoT 기술을 접목한 제품으로 

앱을 통해 외부에서도 금고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침입이 감지되면 비상 알림 등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에스원, NSOK 등 보안 전문업체와 제휴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서비스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그림 1> 커지는 국내 사물인터넷(IoT) 시장
출처 : 스트라콥

(단위 :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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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급증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기기
출처 : 가트너

(단위 : 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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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결합한 ‘매직미러’를 개발했다. 매직미러는 사용자가 거

울을 보면 피부 상태를 알아서 진단한 뒤 최적의 화장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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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애완견에게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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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전달할 수 있다. 스마트콜 기능을 활용하면 급식 예약시

간 1분 전에 펫스테이션이 주인에게 알려줘 먹이를 먹으러 

온 애완견의 모습을 앱을 통해 화상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생활가전 전문회사인 쿠

첸과 손잡고 ‘스마트 밥솥’ 등 IoT 제

품을 개발 중이다. 스마트 밥솥에

는 밥이 다 돼 증기가 배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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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작동하도록 제어하는 기

능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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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급증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기기
출처 : 가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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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출시한 가정용 폐쇄회로TV(CCTV) ‘올레 기가 IoT 

홈캠’은 실시간으로 촬영한 집 안 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

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의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보안 전문업체 KT텔레캅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KT는 집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

록 돕는 ‘올레 기가 피트니스’ 제품도 2015년 초 선보였다. 

7g의 손톱크기만 한 센서를 옷이나 신발에 달아 운동하면

서 칼로리 소모 등 운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부터 수면 습관 개선까지 Iot로 

보일러 전문업체 등 중견업체들도 각종 IoT 기술을 활용

한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최근 IoT 

기반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보일러를 

별도로 바꿀 필요 없이 ‘IoT 실내온도조절기’만 교체하면 

기존 제품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

으로 보일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고, 24시간 예약도 가능

하다.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진단해 사용자에

게 알려 주는 기능도 갖췄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 프라센이 개발한 IoT 수면안대 ‘슬립센스’는 사용자

가 잠든 사이 뇌파, 심박 수, 호흡, 체온, 안구와 안면 근육의 

움직임 등 각종 생체신호를 측정해주는 기기다. 코골이, 이

갈이 등 수면 습관도 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수면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입체 음

향을 통해 깊은 수면 뇌파를 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효준 프라센 대표는 “개인별 수면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면시간, 취침·기상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다”며 “소리와 빛을 활용해 수면 장애를 개선

하는 솔루션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기

술(IT)업계 관계자는 “IoT는 가스·전기·수도 사용량을 측

정하는 원격 검침과 가로등 관리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며 

“위치 확인 기술과 결합해 치매 노인을 돌보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 헬스케어 속도 내는 미국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스마트폰에서 

‘딩동’하고 알림이 울린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늘은 평소

에 비해 체온이 1도 높군요. 감기 기운이 감지됩니다. 매년 

이맘때면 감기에 자주 걸리니 주의해야 합니다’란 안내메

시지가 담겨 있다. 화면을 터치하자 지난해 감기에 걸렸을 

당시 전후 체온과 최근 몇 달간 체온 변화가 보기 쉽게 정리

돼 있다. 미국 IT 헬스케어산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적

인 변화다. 특히 미국 정부가 IT 헬스케어산업을 키우기 위

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규제장벽을 낮추며 관련 기업의 참

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헬스케어시장의 변화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미셸 매코이 미국 국가의료정보

기술조정실(ONC) 최고건강정보책임자(CIO)는 미국 정부

가 2015년 IT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38억 달

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13년 IT 헬스

케어 촉진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10억7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매코이 CIO는 

“IT 헬스케어산업이 확대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IT 헬스케어산업을 

키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산업 전문 로

펌 ‘FDA임포트’의 벤저민 잉글랜드 최고경영자(CEO)는 

“IT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 정부, 기업들의 움직

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IT 헬스케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모두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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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IT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투자

출처 : 미국 정부, 헬스케어 투자펀드 록 헬스 등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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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IT 헬스케어산업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미국 정부, 헬스케어 투자펀드 록 헬스 등

(단위 : 억 달러)

인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밝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 종료된 이후 유전자 기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 및 의학기술의 발달 역시 가속화됐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전체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이은 개인별 유전체 정보 분석에 따른 맞춤의학 시대의 개막을 손꼽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전정보 기반의 질병 예방 및 맞춤 치료를 위한 유전체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0년간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를 써오고 

있는 Kt가 ‘포스트 통신’의 비전 제시와 함께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을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김기남

30억 개 유전자 비밀의 자물쇠를 풀다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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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KT가 출시한 가정용 폐쇄회로TV(CCTV) ‘올레 기가 IoT 

홈캠’은 실시간으로 촬영한 집 안 영상을 스마트폰 앱을 통

해 보여주는 서비스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앱의 ‘긴급 

출동’ 버튼을 눌러 보안 전문업체 KT텔레캅에 출동 요청을 

할 수도 있다. KT는 집 안에서 체계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

록 돕는 ‘올레 기가 피트니스’ 제품도 2015년 초 선보였다. 

7g의 손톱크기만 한 센서를 옷이나 신발에 달아 운동하면

서 칼로리 소모 등 운동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보일러부터 수면 습관 개선까지 Iot로 

보일러 전문업체 등 중견업체들도 각종 IoT 기술을 활용

한 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귀뚜라미보일러는 최근 IoT 

기반의 스마트폰 원격제어 시스템을 선보였다. 보일러를 

별도로 바꿀 필요 없이 ‘IoT 실내온도조절기’만 교체하면 

기존 제품을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다. 언제든지 스마트폰

으로 보일러의 전원을 제어할 수 있고, 24시간 예약도 가능

하다. 보일러에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진단해 사용자에

게 알려 주는 기능도 갖췄다. 이외에도 스타트업(신생 벤처

기업) 프라센이 개발한 IoT 수면안대 ‘슬립센스’는 사용자

가 잠든 사이 뇌파, 심박 수, 호흡, 체온, 안구와 안면 근육의 

움직임 등 각종 생체신호를 측정해주는 기기다. 코골이, 이

갈이 등 수면 습관도 소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를 통

해 수면 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컨대 입체 음

향을 통해 깊은 수면 뇌파를 유도,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우효준 프라센 대표는 “개인별 수면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적정한 수면시간, 취침·기상시간 등을 

예측할 수 있다”며 “소리와 빛을 활용해 수면 장애를 개선

하는 솔루션도 제공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보기

술(IT)업계 관계자는 “IoT는 가스·전기·수도 사용량을 측

정하는 원격 검침과 가로등 관리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며 

“위치 확인 기술과 결합해 치매 노인을 돌보거나 범죄자를 

추적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t 헬스케어 속도 내는 미국

아침에 눈을 떠보니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스마트폰에서 

‘딩동’하고 알림이 울린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오늘은 평소

에 비해 체온이 1도 높군요. 감기 기운이 감지됩니다. 매년 

이맘때면 감기에 자주 걸리니 주의해야 합니다’란 안내메

시지가 담겨 있다. 화면을 터치하자 지난해 감기에 걸렸을 

당시 전후 체온과 최근 몇 달간 체온 변화가 보기 쉽게 정리

돼 있다. 미국 IT 헬스케어산업계 전문가들이 말하는 단적

인 변화다. 특히 미국 정부가 IT 헬스케어산업을 키우기 위

해 예산을 대폭 늘리고 규제장벽을 낮추며 관련 기업의 참

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IT 헬스케어시장의 변화는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미셸 매코이 미국 국가의료정보

기술조정실(ONC) 최고건강정보책임자(CIO)는 미국 정부

가 2015년 IT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38억 달

러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정부가 2013년 IT 헬스

케어 촉진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10억7000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4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매코이 CIO는 

“IT 헬스케어산업이 확대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국민의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 확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IT 헬스케어산업을 

키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료산업 전문 로

펌 ‘FDA임포트’의 벤저민 잉글랜드 최고경영자(CEO)는 

“IT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국 정부, 기업들의 움직

임이 빨라지고 있다”며 “IT 헬스케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

델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뿐만 아니라 정부, 기업 

모두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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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미국 IT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투자

출처 : 미국 정부, 헬스케어 투자펀드 록 헬스 등

(단위 : 억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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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계 IT 헬스케어산업 
시장 규모 전망

출처 : 미국 정부, 헬스케어 투자펀드 록 헬스 등

(단위 : 억 달러)

인간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밝히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2003년 종료된 이후 유전자 기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는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더욱 활기를 띠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약 개발 및 의학기술의 발달 역시 가속화됐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유전체 관련 프로젝트 증가에 이은 개인별 유전체 정보 분석에 따른 맞춤의학 시대의 개막을 손꼽을 수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전정보 기반의 질병 예방 및 맞춤 치료를 위한 유전체사업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0년간 대한민국 통신의 역사를 써오고 

있는 Kt가 ‘포스트 통신’의 비전 제시와 함께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을 중심으로 유전체 분석시장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재 조범진 사진 김기남

30억 개 유전자 비밀의 자물쇠를 풀다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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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 기반 웰니스케어 선두주자 자리매김 

지난해 12월 23일 황창규 KT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포

스트 통신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무인차와 유전체 분

석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 향후 5년간 13조 원을 투자해 증

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이은 강력

한 네트워크와 이종(異種)산업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사업 

중 ‘유전체 분석’이었고, 이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이자 앞

으로 가장 급성장이 예고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

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해 1월 미래융합사업을 전담할 미래

융합사업추진실 조직을 개설했고, 조직 내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활용한 데일리 헬스케어사업과 유전정보 기반의 

질병 예방 및 맞춤 치료를 위한 유전체사업을 수행할 헬스

케어사업담당 부서를 두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동석 헬스케어프로젝트 담당 상무는 “우

리 몸에는 약 30억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있으며, 이 염기

서열에는 우리 몸의 생김새나 장기기관의 강·약점, 신진대

사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러한 유전정보들을 분석

하면 질병 위험도나 효과가 높은 치료법, 건강관리법 등을 

알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KT가 유일하게 2012년 출시

한 ‘GenomeCloud’ 서비스를 포함해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전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 헬스케어사업담당은 유

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솔루

션 개발과 이를 위해 약 3.5억 개의 국내·외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분석, 

위험도를 예측하고, 조기 치료 및 맞춤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출시된 KT의 
GenomeCloud는 IT 인프라 기반 
유전체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이자 KT의 유전정보 기반 
웰니스케어사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Kt만이 잘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특화 

그렇다면 왜 KT는 유전체 분석이라는 신사업 분야를 미

래 먹거리로 선정하게 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차 상무는 헬스케어사업담당의 역할 및 목적과 함

께 “약 30억 개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그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컴퓨터 역량이 요구되며, 염기서열을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1000배로 데이터

량이 증가되고, 다수의 사람들의 유전체를 동시 분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로 인하여 적게

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로 데이터 량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각각의 염기서열과 질환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

해 수억 개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순식간에 참조하여 

판단해야 하는 등 이렇게 빅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빅데

이터 저장과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

존, 마이크로소프트과 구글 등 글로벌 IT 사업자들이 유전

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사업 

참여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의 경우 ‘23andMe’ 창립에 투자해 

시장 진출에 속도를 더하고 있으며, 글로벌 대기업 및 제

약사들 역시 잇따라 유전체 분석 기업들을 인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전체 분석을 KT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은 것은 남다른 혜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

욱이 시장의 흐름이 시퀀싱(Sequencing)에서 의미 있는 

유전체 정보로 분석, 마이닝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상

황에서 KT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주목과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상무는 “1980년대 IT혁명이 일어날 수 있

었던 것은 PC 가격이 1000달러로 하락했기 때문이었듯

이 바이오산업도 인간의 30억 개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Human Genome Project를 시작한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14년 마침내 인간의 전체 유전체 분석 가격을 

1000달러로 낮출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바이오 혁

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패

러다임은 유전 정보 기반의 맞춤 헬스케어로 변화하고 있

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의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연결성(Connectivity), 네트워크 속

도, 빅데이터 역량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유전체 정보 분석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T

가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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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기전 규명, Host-microbe Interaction, 전문인력 양성 

등 5개 사업을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

에 거는 기대는 매우 높다. 이는 한 기업의 미래 사업 분야

의 차원을 넘어 우리나라가 유전체 분석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측면

에서 정부 주도의 유전체 분석 연구와 국내 유전체산업 육

성에 핵심 가교 역할 및 촉매 역할을 주도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편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에 대해 차 상무는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형 헬스케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료

기록 등의 의료정보와 환경정보, 그리고 라이프로그 정보들

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 같은 다양한 정보가 결합돼야만 복

잡한 질병 발병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와 예측이 가능해지

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KT는 빅데이

터 분석 역량과 유전체사업 역량, IT 역량을 활용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고,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

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프기 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전체사업 육성 촉매 역할 기대

현재 세계 각국은 바이오혁명과 함께 불어온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 헬스케어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연두교서 연설에

서 유전정보 기반의 개인맞춤 의학에 2억1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2012년부터 10만 게놈 프로젝

트에 착수해 암 및 희귀질환자 중 약 7만5000명이 제공한 

10만 개의 게놈을 분석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3억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현재 3개

의 바이오은행에 축적돼 있는 유전체 정보를 취합해 연구

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지난해 7월에는 진

단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아동의 유전체를 분석해 치료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전국 

17곳의 거점 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가 시행될 예정인 것으

로 전해졌다.

더불어 중국은 1999년 중국 정부가 유전체 연구를 위해 

설립한 기업인 BGI를 중심으로 해외 유전체 분석 기업 인

수 및 정부 주도의 유전체 분석 시범 서비스 수행 권한을 

부여받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관련 시장 선

점을 위한 광폭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포스트게놈 신

사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에 

2014년부터 향후 8년간 약 5788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개별

적으로 수행되던 유전체사업을 다부처사

업으로 통합하고, 특히 부처 간 연계와 협력

이 필요한 국제협력연구사업, 표준게놈지도, 

이달의 신기술

우리 몸에는 약 30억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있으며, 

이 염기서열에는 우리 몸의 생김새나 장기기관의 

강·약점, 신진대사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러한 유전정보들을 분석하면 질병 위험도나 효과가 

높은 치료법, 건강관리법 등을 알 수 있다.

차동석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 상무



유전정보 기반 웰니스케어 선두주자 자리매김 

지난해 12월 23일 황창규 KT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포

스트 통신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무인차와 유전체 분

석과 같은 신사업 분야에 향후 5년간 13조 원을 투자해 증

기기관, 전기, 컴퓨터 등 세 차례의 산업혁명에 이은 강력

한 네트워크와 이종(異種)산업을 결합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분야는 바로 헬스케어사업 

중 ‘유전체 분석’이었고, 이는 아직까지 미개척 분야이자 앞

으로 가장 급성장이 예고됨과 동시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

는 분야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KT는 지난해 1월 미래융합사업을 전담할 미래

융합사업추진실 조직을 개설했고, 조직 내 웨어러블 디바

이스를 활용한 데일리 헬스케어사업과 유전정보 기반의 

질병 예방 및 맞춤 치료를 위한 유전체사업을 수행할 헬스

케어사업담당 부서를 두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차동석 헬스케어프로젝트 담당 상무는 “우

리 몸에는 약 30억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있으며, 이 염기

서열에는 우리 몸의 생김새나 장기기관의 강·약점, 신진대

사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러한 유전정보들을 분석

하면 질병 위험도나 효과가 높은 치료법, 건강관리법 등을 

알 수 있다”면서 “국내에서는 KT가 유일하게 2012년 출시

한 ‘GenomeCloud’ 서비스를 포함해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유전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저희 헬스케어사업담당은 유

전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유전체 분석 솔루

션 개발과 이를 위해 약 3.5억 개의 국내·외 유전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유전 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분석, 

위험도를 예측하고, 조기 치료 및 맞춤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출시된 KT의 
GenomeCloud는 IT 인프라 기반 
유전체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이자 KT의 유전정보 기반 
웰니스케어사업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Kt만이 잘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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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약 1000배로 데이터

량이 증가되고, 다수의 사람들의 유전체를 동시 분석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새롭게 생성되는 데이터로 인하여 적게

는 수백 배에서 수천 배로 데이터 량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며, 각각의 염기서열과 질환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

해 수억 개의 유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순식간에 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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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으로 삼은 것은 남다른 혜안이라 평가할 수 있다. 더

욱이 시장의 흐름이 시퀀싱(Sequencing)에서 의미 있는 

유전체 정보로 분석, 마이닝하는 사업으로 바뀌어 가는 상

황에서 KT의 이 같은 선제적 대응은 주목과 기대를 한껏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차 상무는 “1980년대 IT혁명이 일어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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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바이오산업도 인간의 30억 개 염기서열을 밝히기 위해 

구성된 Human Genome Project를 시작한 이후 약 15년이 

지난 2014년 마침내 인간의 전체 유전체 분석 가격을 

1000달러로 낮출 수 있게 되면서 빠른 속도로 바이오 혁

명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글로벌 헬스케어 패

러다임은 유전 정보 기반의 맞춤 헬스케어로 변화하고 있

으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과의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연결성(Connectivity), 네트워크 속

도, 빅데이터 역량으로 인하여 통신사가 유전체 정보 분석 

시장의 중요한 플레이어로 부상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KT

가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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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5개 사업을 공동연구사업으로 추진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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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핵심 가교 역할 및 촉매 역할을 주도할 것이 분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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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꾸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KT는 빅데이

터 분석 역량과 유전체사업 역량, IT 역량을 활용해 이러한 

다양한 정보를 결합하고, 개인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

공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아프기 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전체사업 육성 촉매 역할 기대

현재 세계 각국은 바이오혁명과 함께 불어온 유전정보 

기반의 맞춤 헬스케어 흐름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연두교서 연설에

서 유전정보 기반의 개인맞춤 의학에 2억10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2012년부터 10만 게놈 프로젝

트에 착수해 암 및 희귀질환자 중 약 7만5000명이 제공한 

10만 개의 게놈을 분석했으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간 3억 파운드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본은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를 중심으로 현재 3개

의 바이오은행에 축적돼 있는 유전체 정보를 취합해 연구

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지난해 7월에는 진

단되지 않는 질병을 가진 아동의 유전체를 분석해 치료에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으며, 일본 전국 

17곳의 거점 병원에서 진찰 및 검사가 시행될 예정인 것으

로 전해졌다.

더불어 중국은 1999년 중국 정부가 유전체 연구를 위해 

설립한 기업인 BGI를 중심으로 해외 유전체 분석 기업 인

수 및 정부 주도의 유전체 분석 시범 서비스 수행 권한을 

부여받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관련 시장 선

점을 위한 광폭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포스트게놈 신

사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사업’에 

2014년부터 향후 8년간 약 5788억 원의 예

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그동안 부처·개별

적으로 수행되던 유전체사업을 다부처사

업으로 통합하고, 특히 부처 간 연계와 협력

이 필요한 국제협력연구사업, 표준게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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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에는 약 30억 개의 유전체 염기서열이 있으며, 

이 염기서열에는 우리 몸의 생김새나 장기기관의 

강·약점, 신진대사 특징 등에 대한 정보가 있어 

이러한 유전정보들을 분석하면 질병 위험도나 효과가 

높은 치료법, 건강관리법 등을 알 수 있다.

차동석 
KT 미래융합사업추진실 
헬스케어사업담당 상무



2009년 산업부 산하 6개 R&D 전담기관이 통합돼 출범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대한민국 R&D를 

기획·평가·관리하는 공공기관이다. 연 1.5조 원의 R&D 예산을 집행하며 조선, 자동차, 전기전자, 섬유, 화학, 

바이오, 나노 등 산업기술 전 분야에서 창의적 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개척하고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KeIt를 이끌고 있는 성시헌 원장을 만나 오늘날 한국의 산업기술력 및 경쟁력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는 산업엔진 프로젝트를 비롯해 기업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지원사업에 대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취재 김은아 사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제공

미래 먹거리 창출 위한 산업엔진 프로젝트

오늘날 한국의 경제상황은 너트크래커(Nut-cracker)

에 비유되곤 한다. 2013년 KEIT에서 실시한 기술 수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1.4년, 중국

과는 1.1년밖에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우

리나라의 수출품 중 세계 시장점유율 1위에 해당하는 

품목은 2010년 87개에서 2012년 64개로 감소했다. 반면 중

국은 2010년 698개에서 2012년 1485개로 두 배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고도성장의 견인

차였던 제조업에 경고등이 켜지는 위기를 타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제조업 혁신 3.0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창의적인 스마트 융합형 신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이러한 ‘제조업 혁신 3.0 정책’의 일환인 산업엔진 프로

젝트를 KEIT는 산업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다. 산업엔진 프

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성장 침체를 극복하고, 미

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형 R&D지원사업이다. 산업

엔진 프로젝트는 산업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제조업과 

ICT, 신기술의 융합을 통해 창출될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대·중소기업의 능동적 협력을 통한 산업 생태계 경쟁력 

제고 등을 고려해 시스템산업, 창의산업, 소재·부품산업, 

에너지산업 4개 산업 분야 15개 핵심 기술을 선정해 지원하

고 있다. KEIT는 20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총 4495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개발에 2548억 원, 산업 생태계 조

성에 1947억 원을 투입했다.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중장기사업인 만큼 성과 도출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성시헌 

원장은 “산업부와 KEIT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프로젝트 중간

과정의 결과를 시장에 적용해 ‘니치마켓’을 개척하는 ‘12개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도입했다”며 “2015∼2017년 총 

1100억 원이 투자되며, 약 3조 원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이

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 

코스닥 상장하는 대한민국 강소기업 육성 

독일이 ‘히든 챔피언’을 육성해 유럽의 경제대국으로 성

장했듯 대한민국 중소·중견기업을 강소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바로 이를 위해  KEIT

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국가 R&D지원사업에 보다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먼저 중

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

데, 2012년 KEIT의 R&D 지원 예산 중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한 비중은 44%(5673억 원)였으나 2014년에는 56%(7244억 

원)로 확대됐다. 또한 기업 주관의 과제는 원칙적으로 중

소·중견기업만 주관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중소·중견기업이 출연금의 30% 

이상을 사용토록 의무화했다. 둘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성시헌 원장

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R&D 지원 글로벌 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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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젝트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성장 침체를 극복하고, 미

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형 R&D지원사업이다.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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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KEIT는 2015년 산업엔진 프로젝트에 총 4495억 

원을 투자했으며, 기술 개발에 2548억 원, 산업 생태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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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둘째, R&D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부 고객과 평가위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

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창의·성과 중심의 조

직경영으로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으로 필요하다면 

경영진단을 실시해 기관의 당면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KEIT의 대표적 사업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소

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확

보해야 할 핵심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

트카, 로봇, 스마트공장 등의 시스템산업과 바이오, 나노, 지

식서비스 등의 창의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소재부품기

술개발사업은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및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소재·부품 관련 기술 개

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2012년 23.0%에서 2015년 16.7%로 사상 최저 수

준으로 떨어졌고, 1995년 34.0%에 불과했던 소재·부품 수

출은 2010년 49.1%까지 증가했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

업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

원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표사업 이외에 KEIT는 R&D 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을 도입해 R&D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투명하

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노후화됐거나 사

용하지 않는 R&D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는 

‘e-Tube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장비구축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여 왔다. 더불어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R&D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R&D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시 성과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누락 최소화 및 성과DB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전주기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성 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경

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KEIT는 창의·도전적인 기술 개발

을 지원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에 기

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을 지원하고, 정부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고급 인력 확

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구원 채용 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

한 연구성과를 낸 중소기업에는 기술료 30%를 경감해 연

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R&D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계

획서를 간소화했으며, 개념평가제도 도입했다. 셋째, 중

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정보제공 확대를 들 수 있는데, 

대기업의 기술 개발 로드맵이나 신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기술정보공유 포럼’을 열고 있다. 더불

어 R&D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역순회 컨설팅’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KEIT의 R&D 지원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 지원

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일반 기업의 두 배 이상인 연평

균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T-50 항공기 탑재 SW, 하

이브리드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5.5세대 AMOLED 증착

기, 테라비트급 메모리 반도체, 당뇨치료제, 프리미엄 보톡

스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 국산화와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

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펼친 결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표 R&D 전담기관으로서 

KEIT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성 원장은 “R&D는 한 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지속성장시키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KEIT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지

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성과 아이디어 바탕으로  

 창조경제 구축 

2015년 7월 KEIT의 3대 원장으로 취임

한 성 원장은 KEIT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

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세

계 수준의 R&D 기획·평가·관리기관으

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시스템을 투

입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추격자 전

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바꿔 연구자들이 연

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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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신기술

‘이달의 신기술’ 독자들을 위한 
KEIT 성시헌 원장의 신년사

종합 R&D 성과정보지 ‘이달의 신기술’은 R&D사업 정보와 각 기업들의 성공전략 및 기술·사업화 노하우가 담겨 

있어 R&D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KEIT와 같은 국가 R&D 전담기관을 비롯해 

R&D 현장에 있는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이달의 신기술’은 정보의 바다이자 생생한 간접경험의 현장입니다.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혁신 동력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해도 ‘이달의 신기술’을 읽다 보면 절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잡지 속에 대한민국 R&D의 저력과 비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R&D는 미래 먹거리를 키우고,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씨앗과도 같습니다. KEIT는 우리나라 산업이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달의 신기술’ 역시 산업현장의 R&D 수행기업들에 희망과 꿈을 주는 지금의 행보를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산·학·연·관이 한마음으로 일군 R&D의 값진 열매들이 ‘이달의 신기술’에 담겨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2016년에도 노력해 주십시오.

애독자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국민인 것을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KEIT는 R&D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응원해 주십시오.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시스템의 전문성을 높여 나간다. 둘째, R&D 지원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외부 고객과 평가위원들이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현

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서

의 사회적 책무를 지키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셋째, 창의·성과 중심의 조

직경영으로 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할 방침으로 필요하다면 

경영진단을 실시해 기관의 당면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

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러한 KEIT의 대표적 사업은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소

재부품기술개발사업,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국가가 확

보해야 할 핵심 산업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스마

트카, 로봇, 스마트공장 등의 시스템산업과 바이오, 나노, 지

식서비스 등의 창의산업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소재부품기

술개발사업은 대일 무역 역조 개선을 위한 소재·부품 및 

타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소재·부품 관련 기술 개

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2012년 23.0%에서 2015년 16.7%로 사상 최저 수

준으로 떨어졌고, 1995년 34.0%에 불과했던 소재·부품 수

출은 2010년 49.1%까지 증가했다. 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

업은 기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

원해 한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대표사업 이외에 KEIT는 R&D 관리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실시간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을 도입해 R&D 연구비 유용을 사전에 방지했으며, 투명하

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노후화됐거나 사

용하지 않는 R&D 장비를 필요한 기관으로 이전하는 

‘e-Tube 시스템’을 구축해 중소기업의 장비구축 부담을 

줄이고, 활용도를 높여 왔다. 더불어 ‘연구지원 전문가 양성

교육’을 통해 R&D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의 R&D사업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상시 성과입력 시스템’을 도입해 

성과누락 최소화 및 성과DB 검증을 강화하고, 연구성과의 

전주기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성 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조경

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KEIT는 창의·도전적인 기술 개발

을 지원해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에 기

여하는 핵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업을 지원하고, 정부사업 참여 문턱을 낮췄다. 고급 인력 확

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연구원 채용 시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우수

한 연구성과를 낸 중소기업에는 기술료 30%를 경감해 연

구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R&D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사업계

획서를 간소화했으며, 개념평가제도 도입했다. 셋째, 중

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정보제공 확대를 들 수 있는데, 

대기업의 기술 개발 로드맵이나 신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기술정보공유 포럼’을 열고 있다. 더불

어 R&D 정보가 부족한 지역의 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지역순회 컨설팅’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KEIT의 R&D 지원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 지원

을 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일반 기업의 두 배 이상인 연평

균 15.6%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T-50 항공기 탑재 SW, 하

이브리드 전기차용 리튬이온전지, 5.5세대 AMOLED 증착

기, 테라비트급 메모리 반도체, 당뇨치료제, 프리미엄 보톡

스 등 세계 최고의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기여해 왔다. 이

외에도 소재부품 국산화와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

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펼친 결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

추고, 무역흑자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대표 R&D 전담기관으로서 

KEIT의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성 원장은 “R&D는 한 나라의 

기술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경제를 지속성장시키는 데 매

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며 “지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KEIT는 대한민국 전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 지

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

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의성과 아이디어 바탕으로  

 창조경제 구축 

2015년 7월 KEIT의 3대 원장으로 취임

한 성 원장은 KEIT가 더욱 전문적이고, 신

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세

계 수준의 R&D 기획·평가·관리기관으

로 도약하기 위해 R&D 지원 시스템을 투

입 중심에서 질적 성과 중심으로, 추격자 전

략에서 선도자 전략으로 바꿔 연구자들이 연

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가 

피플 인사이드

이달의 신기술 55

‘이달의 신기술’ 독자들을 위한 
KEIT 성시헌 원장의 신년사

종합 R&D 성과정보지 ‘이달의 신기술’은 R&D사업 정보와 각 기업들의 성공전략 및 기술·사업화 노하우가 담겨 

있어 R&D사업에 도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KEIT와 같은 국가 R&D 전담기관을 비롯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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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모가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이다. 개발 기획단계 

시점에서 환기유닛은 상당한 시장성을 지닐 것

으로 예측됐다. 실내 공기질 개선과 이를 위한 실

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두어 신성장동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

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이디어를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고정관

념을 깬 종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일제지㈜의 이 같은 종이에 대한 남다른 개념과 시각은 전열

막지 외에도 종이로 만든 가는 실인 지사(紙絲)를 개발해 모시옷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

전을 통해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일제지㈜

에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의 신기술

이달의 
산업기술상

전문가 코멘트

“전열성, 투습성 및 가스 배리어성이 높은 

전열교환소자용지를 저비용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립했다. 또한 전열막과 전열교환기로의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전열교환용지를 

국산화하는 성과를 이뤘다.”

한정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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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기술로 개발에 
성공한 국일제지㈜의 
전열막지는 일본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품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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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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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국내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국내 일자리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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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웰니스 관광산업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 개 생겼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15.9

21.2

26.6

10

(단위 : 만 명)

<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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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신축 건물의 경우 환기유닛의 설치 

의무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로 몇몇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여기에 건설경기의 계속된 침체와 사용자의 제품 사용주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 부족 등이 더해지면서 환기유닛시장은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시장의 답보 상황에서도 국일제지㈜는 매년 약 10억 원

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욱 효율이 뛰어난 전열막지 개발은 물론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

해 각종 특수지 및 산업용지 등을 개발해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특수

지·산업용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나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다 

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두어 신성장동력을 모색함과 동시에 산업 간 융

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이디어를 현실로 이루고자 하는 것 모두 고정관

념을 깬 종이에 대한 새로운 정의에서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일제지㈜의 이 같은 종이에 대한 남다른 개념과 시각은 전열

막지 외에도 종이로 만든 가는 실인 지사(紙絲)를 개발해 모시옷과 같은 

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아무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도

전을 통해 종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일제지㈜

에 거는 기대가 앞으로 한층 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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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치가 허용된 2009년 이후 국내 병원을 찾아 치료받은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생겨난 국내 일자리는 3만 개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달의 신기술 57

PASSION
R&D ISSue

외국인 환자 100만 명 돌파

보건복지부가 2014년 한국에서 치료받은 외국인 환자는 

26만6500여 명이며, 2015년 상반기에도 10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6년간 국내 의료 서비

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누계기준으로 100만 명을 넘었

다. 정부는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년 5월 의료

법을 개정, 금지돼 있던 병원의 환자 유치를 외국인에 한해 

허용했다. 외국인 유치가 허용된 첫 해 6만여 명이던 외국

인 환자는 연평균 34.7% 급증했다. 외국인 환자의 국적도 

2009년 141개국에서 2014년 191개국으로 늘었다.

2014년 한국에 온 외국인 환자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

이 가장 많았다. 중국인 환자는 7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다음은 미국(13%), 러시아(12%), 일본

(5%) 순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를 찾은 환자가 7만

9000여 명(29.5%)으로 가장 많았고, 성형외과(14%), 건강

검진(13%)이 뒤를 이었다.

블루오션 웰니스 관광산업
의료관광 허용 뒤 일자리 3만 개 생겼다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5월

15.9

21.2

26.6

10

(단위 : 만 명)

<그림 1>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출처 : 보건복지부

하지만 국일제지㈜의 이 같은 노력의 결과가 

현재까지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하고 있다. 처음 전

열막지 개발에 나서면서 예측한 시장의 성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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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공기질 고지 의무화의 법제화 등 정부의 움직

임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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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환기유닛 제조 시점도 

이때쯤이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신축 건물에 

환기유닛 설치에 대한 의무화 기대는 권고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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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확보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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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일제지㈜가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도 과감한 행보를 보이는 

데는 종이에 대한 남다른 철학에서 비롯된다.

“종이하면 대부분 펄프를 떠올린다. 그리고 종이는 약하고 잘 찢어지는 

것으로만 여긴다. 또한 기록하는 용도로서의 기

능만을 생각한다. 하지만 이처럼 종이에 대한 구

분과 영역을 제한한다면 그건 종이에 대한 고정

관념이고, 이러한 종이에 대한 고정관념은 종이

로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

하는 손 대표는 “평평한 모든 것을 종이라고 본

다. 그렇기 때문에 전열막지 개발에 나선 것이고, 

큰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개발 성

공에 자부심을 갖는 것과 회사 내 미래전략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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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을 통해 종이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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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만들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료전지의 막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지 개발에 나서게 되는 추진력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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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당 평균 진료비 208만 원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쓴 돈도 많아졌다. 2014년 외국

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8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

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11.8%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외국인 환자들이 쓴 총 진료비는 5569억 원이다. 

2009년부터 6년간 진료비를 합치면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1억 원 이상 진료비를 사용한 고액 환자는 2014년 210명

으로 전년(117명)보다 80% 늘었다. 국적별로는 아랍에미

리트(UAE·평균 1537만 원), 카자흐스탄(413만 원), 러시

아(349만 원) 순으로 1인당 진료비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으로 인한 관광, 숙박비 등 부대 효과

가 더 클 것”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

면 2015년에 32만 명, 2017년엔 50만 명까지 외국인 환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로 2014년에만 2만9600개의 신

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의료업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음

식, 통역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졌

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환자 25만 명당 평균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 목표대로 2017년 50만 명의 외

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5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

는 셈이다.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추구형 의료법인. 

주요국 중에선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금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중국

7.8

미국

3.5

러시아

3.1

일본

1.4

<그림 2>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수

<그림 3> 방한 UAE 환자 수 동향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단위 : 만 명)

1.2

몽골

2014년 기준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은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다.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은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208만 원)

의 7배 이상 규모로 향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

엄 고객군이다.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환자 수 

1위국인 중국(177만 원)의 8배 이상, 2위국인 미국(156만 

원)의 10배 이상, 3위국인 러시아(349만 원)의 4배 이상 규

모다. 2013년에도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역시 

1771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한 중동 환자 평

균 691만 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UAE 환자의 총 진료수

입은 2014년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했으며, 

2014년 방한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 5569억 원 중 UAE 

환자의 수입 비중이 7.3%를 차지해 총 진료수입 규모로는 

4위국이다. 

의료관광 거대시장, 중동을 잡아라

※2014년 기준

순위 구분 환자 수(명) 비중(%)

1위 중국 79,481 29.8

2위 미국 35,491 13.3

3위 러시아 31,829 11.9

4위 일본 14,336 5.4

5위 몽골 12,803 4.8

6위 카자흐스탄 8,029 3.0

7위 베트남 3,728 1.4

8위 캐나다 2,941 1.1

9위 UAE 2,633 1.0

10위 필리핀 2,032 0.8

<표 1> 주요 국적별 방한 외국인 환자 수 순위(2014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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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UN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UAE 인

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UAE의 더운 

기후와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비만, 당뇨, 고

혈압 등 성인병 발병률이 상승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UAE 남성

의 66%, 여성의 60% 이상이 비만이며,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두바이 보건청에 따르면 

35~70세 인구의 41%가 고혈압이다.

하지만 UAE는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 자국민의 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국민들의 수요를 충족

시킬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

료시설의 경우 병상 수는 1만 명당 11개에 불과해 세계 최

하위권 정도이고,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수는 1만 명당 

25.3명, 간호사 및 조산사 수는 31.6명으로 선진국 대비 낮

은 정도이다. 이처럼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UAE 국민들은 해외 의료관광을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는데, UAE 부유층은 자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

로 해외의 고급 의료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특히 UAE 내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UAE 국민의 해외 의료

관광지는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지역이 

대다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북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은 양질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의료

관광지로 떠오르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우리

들병원(2011년), 보바스병원(2012년), 서울대병원(2014년), 

서울성모병원(2015년) 등이 잇따라 UAE에 진출해 현지인

에게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

여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병원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 안전하고 위생적인 병원환경,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

한 현지인이 입소문을 내면서 내원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UAE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UAE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고, 성인

병 발병률이 상승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

지난 5년간 한국을 방문한 uAe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174%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도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중동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엄 고객인 

중동지역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웰빙이 결합된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형 병원 진출을 확대해 의료기기 관련 상품의 

수출 확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방한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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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한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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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인당 평균 진료비 208만 원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서 쓴 돈도 많아졌다. 2014년 외국

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208만 원을 기록해 처음으

로 200만 원을 넘어섰다. 전년보다 11.8% 증가한 수치로 

2014년 외국인 환자들이 쓴 총 진료비는 5569억 원이다. 

2009년부터 6년간 진료비를 합치면 약 1조5000억 원에 

달한다. 

1억 원 이상 진료비를 사용한 고액 환자는 2014년 210명

으로 전년(117명)보다 80% 늘었다. 국적별로는 아랍에미

리트(UAE·평균 1537만 원), 카자흐스탄(413만 원), 러시

아(349만 원) 순으로 1인당 진료비가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으로 인한 관광, 숙박비 등 부대 효과

가 더 클 것”이라며 “환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 병원을 찾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추세라

면 2015년에 32만 명, 2017년엔 50만 명까지 외국인 환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글로벌 헬스케어산업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환자 유치로 2014년에만 2만9600개의 신

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의료업뿐만 아니라 교통, 숙박, 음

식, 통역 등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만들어졌

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환자 25만 명당 평균 2만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정부 목표대로 2017년 50만 명의 외

국인 환자를 유치하면 5만6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

는 셈이다.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본금을 

조달해 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형태의 수익추구형 의료법인. 

주요국 중에선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만 

금지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중국

7.8

미국

3.5

러시아

3.1

일본

1.4

<그림 2> 주요 국적별 외국인 환자 수

<그림 3> 방한 UAE 환자 수 동향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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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은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다.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은 전체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208만 원)

의 7배 이상 규모로 향후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

엄 고객군이다.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환자 수 

1위국인 중국(177만 원)의 8배 이상, 2위국인 미국(156만 

원)의 10배 이상, 3위국인 러시아(349만 원)의 4배 이상 규

모다. 2013년에도 UAE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 역시 

1771만 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방한 중동 환자 평

균 691만 원의 2배 이상 수준이다. UAE 환자의 총 진료수

입은 2014년 4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5% 증가했으며, 

2014년 방한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 5569억 원 중 UAE 

환자의 수입 비중이 7.3%를 차지해 총 진료수입 규모로는 

4위국이다. 

의료관광 거대시장, 중동을 잡아라

※2014년 기준

순위 구분 환자 수(명) 비중(%)

1위 중국 79,481 29.8

2위 미국 35,491 13.3

3위 러시아 31,829 11.9

4위 일본 14,336 5.4

5위 몽골 12,803 4.8

6위 카자흐스탄 8,029 3.0

7위 베트남 3,728 1.4

8위 캐나다 2,941 1.1

9위 UAE 2,633 1.0

10위 필리핀 2,032 0.8

<표 1> 주요 국적별 방한 외국인 환자 수 순위(2014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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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UN 통계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UAE 인

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7.4%로 세계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1.2%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UAE의 더운 

기후와 기름진 식습관으로 인해 현지인들의 비만, 당뇨, 고

혈압 등 성인병 발병률이 상승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가 증가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UAE 남성

의 66%, 여성의 60% 이상이 비만이며, 전체 인구의 약 

20%가 당뇨병을 앓고 있다. 두바이 보건청에 따르면 

35~70세 인구의 41%가 고혈압이다.

하지만 UAE는 증가하는 의료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이 부족해 자국민의 해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의료시설 및 의료인력 수는 

주요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자국민들의 수요를 충족

시킬 정도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의

료시설의 경우 병상 수는 1만 명당 11개에 불과해 세계 최

하위권 정도이고, 의료인력의 경우 의사 수는 1만 명당 

25.3명, 간호사 및 조산사 수는 31.6명으로 선진국 대비 낮

은 정도이다. 이처럼 자국 내에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UAE 국민들은 해외 의료관광을 하나의 

보편적인 문화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13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치료를 위해 해외로 의료관광을 떠나고 

있는데, UAE 부유층은 자국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신으

로 해외의 고급 의료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전

해지고 있다.

특히 UAE 내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UAE 국민의 해외 의료

관광지는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지역이 

대다수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한국,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 

아시아 지역이 부상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이 유럽과 북미 

대비 가격이 저렴하고, 선진국 수준에 못지않은 양질의 의

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의료

관광지로 떠오르는 추세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우리

들병원(2011년), 보바스병원(2012년), 서울대병원(2014년), 

서울성모병원(2015년) 등이 잇따라 UAE에 진출해 현지인

에게 한국 의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

여한 바 있다. 더불어 한국 병원이 제공하는 수준 높은 의료

기술, 안전하고 위생적인 병원환경, 친절한 서비스에 만족

한 현지인이 입소문을 내면서 내원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을 찾는 UAE 의료관광객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UAE는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높고, 성인

병 발병률이 상승하면서 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

지난 5년간 한국을 방문한 uAe 의료관광객은 연평균 174% 증가했으며, 1인당 

평균 진료비도 1537만 원으로 191개국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중동지역이 

의료관광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프리미엄 고객인 

중동지역 의료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웰빙이 결합된 차별화된 

의료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국형 병원 진출을 확대해 의료기기 관련 상품의 

수출 확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림 4> 방한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 지출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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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방한 외국인 환자 총 진료수입 비교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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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자동화  
산업 육성 
추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중공업이 보

유한 국내 최고의 로봇자동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기술을 융합해 의

료자동화 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하고 있다. 의료자동화 산업은 로봇자동화 기

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첨단 의료자동

화 장비 제조업 및 자동화 장비 활용 고부가 의

료 서비스 산업으로 주요 제품군은 치료 및 수

술자동화, 검사 및 조제자동화, 병원 물류자동

화 등이다. 의료자동화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

는 2013년 약 43조 원, 2018년 약 70조 원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 관련 신산업으로 대표적 의료자동화기기

인 다빈치 수술로봇 제조사가 연평균 30% 이

상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등 미래 유망 비즈니

스 분야다. 

의료자동화 허브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중공업㈜과 협

력하여 ‘의료자동화 포털’을 구축해 창업자의 

아이디어, 의료진의 노하우, 기업의 아웃소싱 

수요 등을 공유하는 의료자동화 허브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타 지역 혁신센터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특허·연구 개발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

고, 의료자동화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산·울산대병원 등 협력병원과 연계해 시제

품의 의학적 적합성 테스트 및 기기 검증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서 병원 내 모의수술실, 

인체모형 시험, 인큐베이팅 입주공간을 지원해 

KIST, ETRI 등 시설 내 연구소와의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신속한 인·

허가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창구(식약처 협

조)를 운영,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의료 로봇 + 의료 서비스’를 패키지화

해 기업·병원의 해외 공동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대종합상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의료 로

봇과 표준치료법으로 구성된 한국형 의료 패키

지의 해외 병원 수출을 지원하고, 서울아산병

원과 연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및 해외 의료

진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

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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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요람

맞춤형 
웰니스케어 
종합평가 지원 
서비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 

설립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한국전자파연

구원’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010년 7월 통

합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

증·기술 컨설팅 기관이다. KTR은 과천 본원

을 비롯해 인천, 화순, 용인 등 7개 시험소 및 전

국 주요 도시에 15개 지원, 중국(상하이, 칭다

오, 선전, 항저우)과 독일, 브라질에 해외 지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바이오헬스케어연구

소, 소재부품연구소, 전자파연구소 등 3개의 독

립 연구소 체제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급속한 고령

화 사회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기인해 맞춤형 웰니스케어시장이 급성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R 의료바이오헬

스케어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

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기술문서심사기

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다. 특히 화순에 위치한 헬스케어본부는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험기관 및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

장품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효능 평가 및 

독성 등 안전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이다. 

 또한 KTR 의료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는 바

이오 및 전기·전자파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의 혈압 및 맥박 수 등의 측정, 생

체신호 평가 시스템, 운동정보 분석 시스템, 일

상적 건강관리, 초음파 측정 시스템 등 웰니스 

종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평가 

및 표준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해당 국가 맞춤형 등록지원사업(신한류인증지

원사업 등)을 하고 있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KTR은 지난 10월 

29일 과천 정부청사 내 옛 국가기술표준원 자

리로 이전해 국내 최대 시험인증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아시아 허브를 넘어 글로벌 명품기

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

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의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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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의료자동화  
산업 육성 
추진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중공업이 보

유한 국내 최고의 로봇자동화 기술과 세계적 

수준인 서울아산병원의 의료기술을 융합해 의

료자동화 산업에 대한 신성장동력 창출을 추진

하고 있다. 의료자동화 산업은 로봇자동화 기

술과 의료기술의 융합에 기반한 첨단 의료자동

화 장비 제조업 및 자동화 장비 활용 고부가 의

료 서비스 산업으로 주요 제품군은 치료 및 수

술자동화, 검사 및 조제자동화, 병원 물류자동

화 등이다. 의료자동화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

는 2013년 약 43조 원, 2018년 약 70조 원으로 

예상되는 연평균 9.1%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의료 관련 신산업으로 대표적 의료자동화기기

인 다빈치 수술로봇 제조사가 연평균 30% 이

상 초고속으로 성장하는 등 미래 유망 비즈니

스 분야다. 

의료자동화 허브로서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 확대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현대중공업㈜과 협

력하여 ‘의료자동화 포털’을 구축해 창업자의 

아이디어, 의료진의 노하우, 기업의 아웃소싱 

수요 등을 공유하는 의료자동화 허브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타 지역 혁신센터 및 전문기관과 

연계해 특허·연구 개발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

고, 의료자동화 DB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서울

아산·울산대병원 등 협력병원과 연계해 시제

품의 의학적 적합성 테스트 및 기기 검증환경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로서 병원 내 모의수술실, 

인체모형 시험, 인큐베이팅 입주공간을 지원해 

KIST, ETRI 등 시설 내 연구소와의 교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신속한 인·

허가를 위해 인·허가 원스톱 창구(식약처 협

조)를 운영, 사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의료 로봇 + 의료 서비스’를 패키지화

해 기업·병원의 해외 공동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

대종합상사의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해 의료 로

봇과 표준치료법으로 구성된 한국형 의료 패키

지의 해외 병원 수출을 지원하고, 서울아산병

원과 연계, 해외 의료관광객 유치 및 해외 의료

진 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기회를 확

대하고 있다.

R&D 요람

맞춤형 
웰니스케어 
종합평가 지원 
서비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1969년 

설립된 ‘한국화학시험연구원’이 ‘한국전자파연

구원’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2010년 7월 통

합해 새롭게 출범한 국내 대표적인 시험·인

증·기술 컨설팅 기관이다. KTR은 과천 본원

을 비롯해 인천, 화순, 용인 등 7개 시험소 및 전

국 주요 도시에 15개 지원, 중국(상하이, 칭다

오, 선전, 항저우)과 독일, 브라질에 해외 지사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바이오헬스케어연구

소, 소재부품연구소, 전자파연구소 등 3개의 독

립 연구소 체제로 산업 전 분야에 걸쳐 기술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급속한 고령

화 사회로 전환되고,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기인해 맞춤형 웰니스케어시장이 급성

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KTR 의료바이오헬

스케어연구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

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기술문서심사기

관, 품질관리심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의료기기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

고 있다. 특히 화순에 위치한 헬스케어본부는 

GLP(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험기관 및 KOLAS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화

장품 등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한 효능 평가 및 

독성 등 안전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

계적 수준의 연구시설이다. 

 또한 KTR 의료바이오헬스케어연구소는 바

이오 및 전기·전자파 분야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람의 혈압 및 맥박 수 등의 측정, 생

체신호 평가 시스템, 운동정보 분석 시스템, 일

상적 건강관리, 초음파 측정 시스템 등 웰니스 

종합 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건강 증진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제품의 평가 

및 표준화,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위한 

해당 국가 맞춤형 등록지원사업(신한류인증지

원사업 등)을 하고 있어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KTR은 지난 10월 

29일 과천 정부청사 내 옛 국가기술표준원 자

리로 이전해 국내 최대 시험인증 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아시아 허브를 넘어 글로벌 명품기

관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

화와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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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의료바이오헬스케어

연구소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발효됐다. 재작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 마무리를 선언하고 13개월, 

협정문 정식 서명 후 6개월이 걸렸다. 협상 타결부터 발효까지 2~5년씩 걸렸던 

한·eu FtA나 한·미 FtA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워낙 높은 만큼 협정 발효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추진의지 역시 상당히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중 FtA 발효 이후 나타날 변화와 이해득실을 셈하느라 바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한·중 FTA 발효, 
그 이해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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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산업기술 경제동향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한·중 FtA에 

거는 기대 커져

한·중 FTA 발효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

중 교역관계 역시 그 변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이든, 사후적이든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해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질서는 GATT·WTO 체제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다자체제의 더딘 진전 속도와 한

계를 극복하려는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의 지역

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그 후 20여 년간 

제한된 여건하에서나마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FTA, 관세동

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급증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때까지 지역주의에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까

지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된 이유가 뭘까. FTA가 보장하

는 역내 회원국끼리의 호혜적인 특혜 관세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차원의 

이달의 신기술

구에 따르면 모든 FTA가 회원국들 간 직접투자

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무역구조

가 크게 다를 때는 분업을 통한 생산 전문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무역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일수록 역

할 분담에 따른 산업 내 무역 확대 및 이에 따른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꼽힌다. FTA

가 체결되면 일차적으로 무역량 확대와 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역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제도 

개선, 기술 협력 등의 비교역 요인들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증 분석들이 적지 않다. 

즉 무역 확대가 자본과 상품의 단순한 유입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인적자본의 

증가, 기술 변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업 

간, 혹은 산업 내 파급 효과를 야기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쟁을 

촉진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거나 자본재와 중간

재 수입이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험

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효과로 생산

성이 향상되는 경우 등이 좋은 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FTA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제시해 온 ‘수출 확대 및 주력시장 점유율 회

복’,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

부가가치화’, ‘세계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생산 

유대 강화 등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FTA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

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무역 확대다. 무역은 나라마

다 노동생산성, 부존자원, 경제제도 등의 생산

조건이 달라서 발생한다. 이런 상이한 조건으

로 말미암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달라지고, 각국이 이 가격 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 간 무역이 늘어날수록 두 나라의 생산요

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각국이 비

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생산

이 늘어나면서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가 숙련이나 규모의 효과 등을 통해 집약

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이처럼 무

역 확대를 통해 자본이나 노동의 쓰임새가 개

선되면 해당 생산요소를 보유한 경제주체들

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경로는 투자 촉진이다. FTA로 무역

이 늘어나면 생산 전문화에 따른 규모의 효과

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개선돼 투자의 기대수

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투자 확대

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존 연

협상 개시 선언 협상 타결 정식 서명 FtA 협정 발효

한·중 FTA

2012년 5월 2014년 11월 2015년 6월 2015년 12월

1년1개월

3년7개월

한·미 FTA

2006년 2월 2007년 4월 2007년 6월 2012년 3월

4년11개월

6년1개월

한·EU FTA

2007년 5월 2009년 7월 2010년 10월 2011년 7월

2년 

4년2개월 

<표 1> 주요 FTA의 협상 및 비준 기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hub.go.kr)



2015년 12월 2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 

발효됐다. 재작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협상 마무리를 선언하고 13개월, 

협정문 정식 서명 후 6개월이 걸렸다. 협상 타결부터 발효까지 2~5년씩 걸렸던 

한·eu FtA나 한·미 FtA에 비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우리 경제의 대중 의존도가 워낙 높은 만큼 협정 발효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추진의지 역시 상당히 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들도 기대와 우려 속에서 

한·중 FtA 발효 이후 나타날 변화와 이해득실을 셈하느라 바쁘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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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경제동향 

통상질서 변화 속에서 한·중 FtA에 

거는 기대 커져

한·중 FTA 발효의 비용과 편익을 정확히 파

악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무역질서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

중 교역관계 역시 그 변화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선제적이든, 사후적이든 적절한 

대응이 불가피해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무역질서는 GATT·WTO 체제 중심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다자체제의 더딘 진전 속도와 한

계를 극복하려는 유럽 및 중남미 국가들의 지역

별 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됐고, 그 후 20여 년간 

제한된 여건하에서나마 역내 무역을 확대하고,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FTA, 관세동

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등 다양한 형태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급증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는 그때까지 지역주의에 소극적인 태

도를 보였던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까

지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역주의 

움직임이 확산된 이유가 뭘까. FTA가 보장하

는 역내 회원국끼리의 호혜적인 특혜 관세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해외 직접투자 유치, 외교 및 안보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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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따르면 모든 FTA가 회원국들 간 직접투자

를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무역구조

가 크게 다를 때는 분업을 통한 생산 전문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투자가 크게 늘어나지 

않으며, 무역구조가 유사하고 경쟁적일수록 역

할 분담에 따른 산업 내 무역 확대 및 이에 따른 

투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생산성 제고 효과가 꼽힌다. FTA

가 체결되면 일차적으로 무역량 확대와 투자 

촉진을 통해 생산성이 개선된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무역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제도 

개선, 기술 협력 등의 비교역 요인들도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실증 분석들이 적지 않다. 

즉 무역 확대가 자본과 상품의 단순한 유입으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인적자본의 

증가, 기술 변화,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한 기업 

간, 혹은 산업 내 파급 효과를 야기해 생산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경쟁을 

촉진해 기술 혁신을 유도하거나 자본재와 중간

재 수입이 자본 축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험

에 의한 학습(Learning by Doing) 효과로 생산

성이 향상되는 경우 등이 좋은 예다.

그동안 한국 정부가 FTA 필요성을 강조하면

서 제시해 온 ‘수출 확대 및 주력시장 점유율 회

복’,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구조 고

부가가치화’, ‘세계경제 블록화 및 글로벌 생산 

유대 강화 등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전반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여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FTA는 크게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 성장

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 번째 경로는 무역 확대다. 무역은 나라마

다 노동생산성, 부존자원, 경제제도 등의 생산

조건이 달라서 발생한다. 이런 상이한 조건으

로 말미암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달라지고, 각국이 이 가격 차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무역이 이뤄지는 것이다. 

양국 간 무역이 늘어날수록 두 나라의 생산요

소는 점점 더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각국이 비

교우위를 가진 상품과 서비스 중심으로 생산

이 늘어나면서 자본, 노동, 기술과 같은 생산

요소가 숙련이나 규모의 효과 등을 통해 집약

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 이처럼 무

역 확대를 통해 자본이나 노동의 쓰임새가 개

선되면 해당 생산요소를 보유한 경제주체들

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는 곧 경제 성장으로 

이어진다. 

두 번째 경로는 투자 촉진이다. FTA로 무역

이 늘어나면 생산 전문화에 따른 규모의 효과

로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개선돼 투자의 기대수

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는 곧 투자 확대

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한다. 그러나 기존 연

협상 개시 선언 협상 타결 정식 서명 FtA 협정 발효

한·중 FTA

2012년 5월 2014년 11월 2015년 6월 2015년 12월

1년1개월

3년7개월

한·미 FTA

2006년 2월 2007년 4월 2007년 6월 2012년 3월

4년11개월

6년1개월

한·EU FTA

2007년 5월 2009년 7월 2010년 10월 2011년 7월

2년 

4년2개월 

<표 1> 주요 FTA의 협상 및 비준 기간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 홈페이지(www.ftahu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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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 대응’,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충과 

혁신 기반 마련’ 등의 목표 역시 같은 맥락을 따

른다고 볼 수 있다.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FTA 참여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런 긍정적 전망에 대한 반론 역시 적

지 않다. FTA를 통해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성

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

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이

르기까지 그 반론의 종류도 다양하다. 정치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현재의 통상정책 방향이 올

바른지,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질문들도 

쏟아진다.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차이점 큰 

한·중 FtA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춰볼 때 한·중 FTA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

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한·중 FTA의 득실을 판단하고 향

후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갖는 

특징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몇 측

면에서 기존 무역자유화 협정들과 차이점을 보

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도 이와 같은 특

징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빠른 타결, 가장 낮은 개방 수준

먼저 적극적이었던 정치적 타결의지에 비해 

경제적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

리가 체결했던 다른 FTA 협정들은 대부분 협상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력을 잃고 점점 느려졌던 

반면 한·중 FTA는 협상의 틀과 개방 범위를 

논의한 첫 단계(Phase I) 협상과 구체적인 개방

내용을 논의한 나머지 단계 모두 같은 기간에 

짧게 마무리됐다.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두 

나라 간의 협상이 끝까지 모멘텀을 잃지 않았

다는 점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강했

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기타 FTA 타

결 직후에 늘 반복됐던 ‘제조업 환영, 농·축·

수산업 우려’ 패턴과 달리 한·중 FTA에 대해

서는 이익과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양국 모두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초민감’ 품목의 범위와 양허기간을 지

나치게 넓게 잡은 탓이다. 한·중 FTA와 다른 

FTA의 ‘자유화율’, 즉 협정 상대국의 수입관

세 양허(=철폐) 품목 수가 전체 협상대상 품

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간별로 나눠 비교

한 <그림 1>은 그 차이를 잘 보여준다. 관세 양

허기간을 발효 후 즉시, 2~3년 후, 5년 후, 

6~10년 후, 10년 초과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자유화율을 비교한 결과 유럽연합(EU)은 협

정 발효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반면 중국은 20%에 그쳤다. 5년, 

10년으로 늘려도 한·중 FTA의 자유화율은 

41%, 72%로 더디게 개선될 예정이다. 개방시

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희석시켜 놓은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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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한국 중국 비고

국내총생산(명목, 10억 달러) 

2014년

1,450 10,355 중국, 한국의 7.1배

1인당 GDP(명목, 달러) 28,739 7,572 -

경제성장률(실질, %) 3.0 7.7 -

인구(만 명) 5,042 139,378 중국, 한국의 27.6배

국토면적(만㎢) - 10 960 중국, 한국의 96배

對세계 
상품 교역
(억 달러)

총액

2013년

10,752 41,590 -

수출 5,596 22,090 중국 1위, 한국 7위

수입 5,156 19,500 중국 2위, 한국 9위

수지 440 2,590 -

對세계 

서비스 교역

(억 달러) 

총액 2,200 5,365 -

수출 1,130 2,059 중국 5위, 한국 13위

수입 1,070 3,306 중국 2위, 한국 13위

수지 60 -1,247 -

<표 2> 한·중 양국의 거시경제지표 비교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2015년 3월 13일) 

<그림 1> 주요 FTA의 기간별 자유화율 비교
주. 자유화율=수입관세 철폐 품목 수 / 전체 협상대상 품목(상대국 양허 품목 수 기준)

출처 : www.ftahub.go.kr,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에서 재인용 

한·미 한·eu 한·호주
10개국 
평균

한·중

품목 수 
기준

98.9% 97.2% 88.6% 78.1% 70%

수입액 
기준

99.1% 99.8% 98.6% 89.0% 40%

<표 3> 주요 FTA의 농산물 자유화율 비교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
        (2015년 3월 13일) 

(%)

100

80

60

40

20

0

■10년 초과  ■10년 이내  ■5년 이내  ■3년 이내  ■즉시

이달의 신기술

<그림 2> 한국 주력 수출품의 
대중 무역 특화지수 변화

주. 무역특화지수 = (수출-수입) / (수출+수입), MTI 2단위 기준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에서 재인용

순위 품목
현행 중국 
내 관세율

양허안 

1 LCD 패널 등 5% 10년 내 철폐

2 메모리 반도체 0% -

3 프로세서 반도체 0% -

4 휴대전화 부품 0% -

5 경유 등 석유제품 6~9% 즉시 및 10년 내 철폐

6 파라크 실렌 2% 양허 제외

7 신호기기 부품 0% -

8 자동차부품 6~25% 10~20년 내 철폐

9 가전제품 0~10% 10년 내 철폐

10 전자인쇄회로 0% -

<표 4>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현행 중국 내 관세율 및 양허안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2015년 3월 
13일) 

농·축산물 분야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589개), 10~20년

에 걸쳐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27.4%(441개),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민감품목은 36.1% 

(581개)로 합의했다. 이는 곧 전체 농·축산물 

1611개(3번 기준) 품목 중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1030개에 불과하다는 의미

며, 그 결과 한·중 FTA의 농산물 자유화 비

율은 기존 미국(98%) 및 EU(96%)와의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64%에 그쳤다. 

그 결과 최대 취약 업종으로 꼽히던 농·

축·수산업 분야의 ‘방어’에는 성공했다. 하지

만 중국 역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분야를 양

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유예함에 따라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던 우리나라 제조업 분

야의 중국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중 간 교역구조

다음으로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손익계

산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경쟁우위 상태인 산업이나 

업종이라 하더라도 5~10년 후에는 오히려 불

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아

첫째, 우리 주력 수출제품의 무역특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다. 2004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두 가지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수출 특화

가 약화됐다(<그림 2> 참조). 즉 한국의 수출 흑

자가 줄어들거나 수출 적자로 전환됐다는 뜻이

직까지는 기계, 부품, 소재 등 상당수 제조업 분

야에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중

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

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우위는 예상보다 훨씬 빨

리 뒤집힐지 모른다. 반대로 농·수산업 및 관

련 가공 분야의 경우 현재는 중국의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 있지만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와 인건비 부담 확대 추

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간 교역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속 높

아져 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

지만 한·중 교역은 단순히 규모만 늘어난 것

이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

과 변화를 보여준다. 

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

은 관세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중국

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대응하기에도 급급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국 간 무역구조의 보완성도 점차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무역보

완성을 계산한 결과 양국 간 교역이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높아져 왔던 한국

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완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나라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국에서도 역시 중

요한 수입품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예컨대 

한국의 총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중국의 총 수입에서도 자동차가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라는 상

품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는다. 

또 이런 상품이 많아질수록 두 나라 무역구조

의 보완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물론 이때 한

국의 자동차 수출이 꼭 중국에 대해 이뤄진다

거나 중국의 자동차 수입이 한국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한 나라의 수출구조와 무역 

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유사해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기만 하면 이 두 

나라는 서로 ‘무역보완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보완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나라 기업들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

는 의미다. 

셋째, 한·중 간 교역에서 중간재(=부품 + 부

분품)와 최종재(=자본재 + 소비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중간재

와 자본재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한국의 대중 수

입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을 UN에서 제

시하는 상품별 분류(BEA) 기준에 따라 기초재, 

부분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등으로 나눠 분석

한 결과 수출의 경우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만 2005년보다 높아졌을 뿐 중국 내 생산을 위

해 투입되는 부분품, 부품, 자본재 등의 비중은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입 측면

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 소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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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화 대응’, ‘서비스산업 경쟁력 확충과 

혁신 기반 마련’ 등의 목표 역시 같은 맥락을 따

른다고 볼 수 있다. 한계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FTA 참여와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물론 이런 긍정적 전망에 대한 반론 역시 적

지 않다. FTA를 통해 과연 기대하는 만큼의 성

장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

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이

르기까지 그 반론의 종류도 다양하다. 정치적 

판단이 엇갈리면서 현재의 통상정책 방향이 올

바른지, 수정할 필요는 없는지 등의 질문들도 

쏟아진다.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차이점 큰 

한·중 FtA

이와 같은 맥락에 비춰볼 때 한·중 FTA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아니

면 부정적인 효과가 더 두드러질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한·중 FTA의 득실을 판단하고 향

후 전략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중 FTA가 갖는 

특징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몇몇 측

면에서 기존 무역자유화 협정들과 차이점을 보

여주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중 FTA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할 때도 이와 같은 특

징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빠른 타결, 가장 낮은 개방 수준

먼저 적극적이었던 정치적 타결의지에 비해 

경제적 충격은 그다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우

리가 체결했던 다른 FTA 협정들은 대부분 협상 

후반부로 갈수록 추진력을 잃고 점점 느려졌던 

반면 한·중 FTA는 협상의 틀과 개방 범위를 

논의한 첫 단계(Phase I) 협상과 구체적인 개방

내용을 논의한 나머지 단계 모두 같은 기간에 

짧게 마무리됐다. 경제적으로 매우 민감한 두 

나라 간의 협상이 끝까지 모멘텀을 잃지 않았

다는 점은 양국의 정치적 의지가 상당히 강했

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나 기타 FTA 타

결 직후에 늘 반복됐던 ‘제조업 환영, 농·축·

수산업 우려’ 패턴과 달리 한·중 FTA에 대해

서는 이익과 피해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이는 양국 모두 취약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감·초민감’ 품목의 범위와 양허기간을 지

나치게 넓게 잡은 탓이다. 한·중 FTA와 다른 

FTA의 ‘자유화율’, 즉 협정 상대국의 수입관

세 양허(=철폐) 품목 수가 전체 협상대상 품

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간별로 나눠 비교

한 <그림 1>은 그 차이를 잘 보여준다. 관세 양

허기간을 발효 후 즉시, 2~3년 후, 5년 후, 

6~10년 후, 10년 초과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자유화율을 비교한 결과 유럽연합(EU)은 협

정 발효 3년 내 관세철폐 품목 수가 전체의 

90% 이상인 반면 중국은 20%에 그쳤다. 5년, 

10년으로 늘려도 한·중 FTA의 자유화율은 

41%, 72%로 더디게 개선될 예정이다. 개방시

점을 최대한 늦춤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품목에 미칠 단기적 충격을 희석시켜 놓은 것

이다. 

산업기술 경제동향 

구분 연도 한국 중국 비고

국내총생산(명목, 10억 달러) 

2014년

1,450 10,355 중국, 한국의 7.1배

1인당 GDP(명목, 달러) 28,739 7,572 -

경제성장률(실질, %) 3.0 7.7 -

인구(만 명) 5,042 139,378 중국, 한국의 27.6배

국토면적(만㎢) - 10 960 중국, 한국의 96배

對세계 
상품 교역
(억 달러)

총액

2013년

10,752 41,590 -

수출 5,596 22,090 중국 1위, 한국 7위

수입 5,156 19,500 중국 2위, 한국 9위

수지 440 2,590 -

對세계 

서비스 교역

(억 달러) 

총액 2,200 5,365 -

수출 1,130 2,059 중국 5위, 한국 13위

수입 1,070 3,306 중국 2위, 한국 13위

수지 60 -1,247 -

<표 2> 한·중 양국의 거시경제지표 비교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2015년 3월 13일) 

<그림 1> 주요 FTA의 기간별 자유화율 비교
주. 자유화율=수입관세 철폐 품목 수 / 전체 협상대상 품목(상대국 양허 품목 수 기준)

출처 : www.ftahub.go.kr,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에서 재인용 

한·미 한·eu 한·호주
10개국 
평균

한·중

품목 수 
기준

98.9% 97.2% 88.6% 78.1% 70%

수입액 
기준

99.1% 99.8% 98.6% 89.0% 40%

<표 3> 주요 FTA의 농산물 자유화율 비교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
        (2015년 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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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 주력 수출품의 
대중 무역 특화지수 변화

주. 무역특화지수 = (수출-수입) / (수출+수입), MTI 2단위 기준 
출처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stat.kita.net),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에서 재인용

순위 품목
현행 중국 
내 관세율

양허안 

1 LCD 패널 등 5% 10년 내 철폐

2 메모리 반도체 0% -

3 프로세서 반도체 0% -

4 휴대전화 부품 0% -

5 경유 등 석유제품 6~9% 즉시 및 10년 내 철폐

6 파라크 실렌 2% 양허 제외

7 신호기기 부품 0% -

8 자동차부품 6~25% 10~20년 내 철폐

9 가전제품 0~10% 10년 내 철폐

10 전자인쇄회로 0% -

<표 4> 대중 수출 상위 10개 품목의 
현행 중국 내 관세율 및 양허안
출처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한·중 FTA 검토 자료(2015년 3월 
13일) 

농·축산물 분야 양허안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전체 농산물(1611개) 중 10년 내 관세를 

철폐하는 일반품목은 36.6%(589개), 10~20년

에 걸쳐 철폐하는 민감품목은 27.4%(441개),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는 초민감품목은 36.1% 

(581개)로 합의했다. 이는 곧 전체 농·축산물 

1611개(3번 기준) 품목 중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이 1030개에 불과하다는 의미

며, 그 결과 한·중 FTA의 농산물 자유화 비

율은 기존 미국(98%) 및 EU(96%)와의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64%에 그쳤다. 

그 결과 최대 취약 업종으로 꼽히던 농·

축·수산업 분야의 ‘방어’에는 성공했다. 하지

만 중국 역시 민감품목으로 지정한 분야를 양

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유예함에 따라 

수혜 업종으로 예상되던 우리나라 제조업 분

야의 중국 시장 ‘공략’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빠르게 변화하는 한·중 간 교역구조

다음으로 한·중 FTA에 대한 양국의 손익계

산서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가 경쟁우위 상태인 산업이나 

업종이라 하더라도 5~10년 후에는 오히려 불

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아

첫째, 우리 주력 수출제품의 무역특화지수가 

약화되고 있다. 2004년 기준 한국의 10대 수출

품목 중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두 가지를 제외

하고 나머지는 지난 10년 동안 모두 수출 특화

가 약화됐다(<그림 2> 참조). 즉 한국의 수출 흑

자가 줄어들거나 수출 적자로 전환됐다는 뜻이

직까지는 기계, 부품, 소재 등 상당수 제조업 분

야에서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지만 중

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속도가 매우 빠르다

는 점에 비춰볼 때 이 우위는 예상보다 훨씬 빨

리 뒤집힐지 모른다. 반대로 농·수산업 및 관

련 가공 분야의 경우 현재는 중국의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 있지만 중국 국민들의 소득 수준 

개선에 따른 내수 증가와 인건비 부담 확대 추

세를 감안할 때 그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으

로 예상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먼저 양국 간 교역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교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계속 높

아져 왔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

지만 한·중 교역은 단순히 규모만 늘어난 것

이 아니라 구조적인 면에서도 여러 가지 특징

과 변화를 보여준다. 

다.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한국 기업들

은 관세인하 혜택을 제대로 누리기 전에 중국

산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대응하기에도 급급해

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양국 간 무역구조의 보완성도 점차 줄

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양국의 무역보

완성을 계산한 결과 양국 간 교역이 본격화된 

198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높아져 왔던 한국

의 수출에 대한 중국의 보완성이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두 나라의 무역구조가 보완적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주요 수출품이 상대국에서도 역시 중

요한 수입품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예컨대 

한국의 총 수출에서 자동차 비중이 매우 높은

데, 중국의 총 수입에서도 자동차가 높은 비중

을 차지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자동차라는 상

품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무역구조를 갖는다. 

또 이런 상품이 많아질수록 두 나라 무역구조

의 보완성은 점점 더 높아진다. 물론 이때 한

국의 자동차 수출이 꼭 중국에 대해 이뤄진다

거나 중국의 자동차 수입이 한국산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저 한 나라의 수출구조와 무역 

상대국의 수입구조가 유사해 두 나라 사이에 

교역이 늘어날 여지가 충분하기만 하면 이 두 

나라는 서로 ‘무역보완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무역보완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두 나라 기업들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진다

는 의미다. 

셋째, 한·중 간 교역에서 중간재(=부품 + 부

분품)와 최종재(=자본재 + 소비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는 중간재

와 자본재 비중이 줄어든 반면 한국의 대중 수

입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을 UN에서 제

시하는 상품별 분류(BEA) 기준에 따라 기초재, 

부분품, 부품, 자본재, 소비재 등으로 나눠 분석

한 결과 수출의 경우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

만 2005년보다 높아졌을 뿐 중국 내 생산을 위

해 투입되는 부분품, 부품, 자본재 등의 비중은 

모두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의 대중 수입 측면

에서는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 소비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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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부분품, 부품, 자본

재의 비중은 증가했다. 과거에는 한·중 교역

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았고, 대체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 고도화

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중간재와 자본재 자급률

이 높아지고,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 

간 분업구조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중 FtA 발효의 경제적 효과, 명확

히 따지기 어려워

이런 특징들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기관이 다양

한 업종별 손익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화장품

과 패션 분야, 생활가전과 고급 식품 등 프리미

엄 소비재 분야가 단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다는 

분석이 많고, 전기전자와 섬유, 생활용품, 철강 

등은 한국 측의 적자폭이 더 커질 분야로 꼽힌

다. 하지만 그 수치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

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손익평가와 관세 양허

가 이뤄지는 ‘시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

에 관한 법률’, 즉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를 비

롯한 모든 통상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산업별 영향 평가를 한다. 먼저 정량적 분석, 즉 

과거 3~5년간 이뤄진 양국의 교역 실적을 바

탕으로 세부품목별로 비교우위를 따져 유리한 

품목과 취약한 품목을 순위별로 분류하고, 이

를 토대로 관련 정부부처나 기업, 업종별 단체,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면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런 단계들

을 통해 우리가 힘써 공략해야 할 품목, 양보 가

능한 품목, 절대 지켜내야 할 품목 등의 밑그림

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검증 결과들

은 ‘기준 시점’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한계를 안

고 있다. 

경제학의 여러 이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Ceteris Paribus)’이란 가정을 자주 활용한

다. 즉 다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특정 변수

나 조건만 바뀔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많다. 그 결과 경제학에 바탕을 둔 여러 

분석 역시 비슷한 한계에 얽매일 때가 많다. 한 

예로 FTA 체결의 산업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교역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역시 앞으로 나타날 실제 영향보다는 ‘과

거’의 경쟁력 현황만을 반영하기 쉽다. 

미국이나 EU, 일본처럼 경제가 성숙기에 접

어들어 산업구조가 별로 바뀌지 않는 나라들은 

시간이 흘러도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별 차이가 없지만 중국처럼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 최근 중국과 일

본의 주요 수출품 변화만 비교해봐도 이런 차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2005~2010년 중국의 

5대 수출품목(HS 4단위)을 살펴보면 5년 새 단 

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제품에 자리

를 내준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단 한 가지 품목

만 바뀌었을 뿐 네 개 품목은 그대로 주력 수출

구분 한국 중국

일반·NT

즉시 철폐
(5,823개, 414.9억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등

(1,258개, 733.4억 달러) 
항공등유,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 
열연강판(3mm 미만) 등

5년 내
(1,113개, 30.3억 달러)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1,589개, 58.2억 달러)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10년 내

(1,900개, 165.7억 달러) 
차체 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개, 311.6억 달러)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재킷,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LCD 패널 등

민감 ·ST

15년 내
(579개, 76.9억 달러) 
휘발유, 기어박스, 타이어 등

(840개, 218.4억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 
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20년 내
(12개, 26.8억 달러)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369개, 92.2억 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감·HST

부분 감축 

(37개, 17.6억 달러)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개, 99.9억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 변속장치, 
차체 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양허 제외

(210개, 28억 달러)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 
의류, 베어링 등

(509개, 147.3억 달러)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합금강),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표 5> 주요 제조업 양허 현황
주. 한 품목이 복수의 HS코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상기 표의 품목명이 해당 HS코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자료(2014년 11월 26일) 

품목의 자리를 유지했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아쉽지만 한국 역시 일

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라마

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고, 신흥경제권 국가

들의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교역 실적에 바탕을 둔 정량적 분석 결과

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변화가 빠른 중국과의 FTA에서 개방 유

예기간을 10~2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은 깊이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양국이 유예기간을 

길게 확보한 품목들을 보면 우리는 주로 자급용 

농업 분야에, 중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

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20년 후에도 이 

품목들에 대한 한·중 양국의 경쟁력은 동일하

게 유지되고 있을까. 아마도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완성차를 개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자동차부품의 개방을 10년 유예한 

2008년2005년 2011년2002년

이달의 신기술

FtA는 성장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한 가지 제도적 선택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무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효과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주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국내 완성차 및 관련 

부품업체들이 베이징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

추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개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한국의 벤처업체가 새로운 개

념의 혁신적인 완성차를 발명하거나 전기차, 수

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개발할 가능성은 없을까. 미국 테슬라 사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럴 경우 

안타깝게도 그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의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업체와 같은 조건하에서 싸워야 한다. 즉 

현재 기준으로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 두 

나라의 이익이 충분히 균형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의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향

후 FTA 이행 점검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발효

를 통해 새롭게 열릴 기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국 소비시장에 관심을 가져

야 한다. 단순히 중국 내수시장의 팽창 속도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국제 I/O 분석을 통해 대중 수출에 따른 한국

의 부가가치 편익을 중국의 지출 항목별로 분

석한 결과 우리 경제가 중국의 수출을 통해, 즉 

한국이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중간재 공급을 

통해 누려온 부가가치는 2008년 이후 절대규

모로 보나, 수출 한 단위의 유발 효과를 보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반면 중국 소비지출에서 한국이 얻는 부가가

치의 경우 단위당 유발 효과는 완만히 감소했

지만 소비의 전체 규모가 늘어난 덕택에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2014년 현재까지

도 중국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5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이다. 물론 투

자지출의 부가가치 유발 규모가 가장 컸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중국 정부가 내수 주도 성장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신규 투자 승인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다음으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포스트 한·중 FTA’, 즉 한·중 FTA 발

효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큰 관심을 가져

야 한다.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 시점에서는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

지만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이미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협상 

진행 중인 한·중·일 FTA나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이는 곧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으로 이어

나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양자 간 FTA의 한

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TPP와 같은 다자

간 FTA 참여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서다. 중국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TPP

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좋

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비록 이번에 발효

된 한·중 FTA는 만족할 만큼의 개방을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TPP 추진 속도가 빨라져 동아시

아 시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다면 중국 역시 RCEP나 FTAAP의 속도를 높이

고 개방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중

국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이 한결 손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FTA는 성장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한 가지 

제도적 선택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무역 확대

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효과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주체의 끊임없는 노력

과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한·중 FTA 발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과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우

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의 초점은 한·중 

FTA를 통해 새롭게 다가온, 그리고 앞으로 더

욱 크게 열릴 기회와 위험의 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쪽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주요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

은 다행이지만 한·중 FTA의 낮은 개방 수준이

<그림 3> 중국 지출 부문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주. WIOD DB를 이용해 중국 GDP 지출 중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등이 우리나라에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계산. 

전년 가격 기준. 출처 :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 LG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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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그 비중이 줄어든 반면 부분품, 부품, 자본

재의 비중은 증가했다. 과거에는 한·중 교역

에서 중간재와 자본재 비중이 높았고, 대체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제조업 생산 역량 고도화

와 내수시장 활성화로 중간재와 자본재 자급률

이 높아지고, 소비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한·중 

간 분업구조에서 중국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중 FtA 발효의 경제적 효과, 명확

히 따지기 어려워

이런 특징들을 감안할 때 한·중 FTA는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기관이 다양

한 업종별 손익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화장품

과 패션 분야, 생활가전과 고급 식품 등 프리미

엄 소비재 분야가 단기적으로 가장 유망하다는 

분석이 많고, 전기전자와 섬유, 생활용품, 철강 

등은 한국 측의 적자폭이 더 커질 분야로 꼽힌

다. 하지만 그 수치들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

지 않다. 가장 큰 이유는 손익평가와 관세 양허

가 이뤄지는 ‘시점’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

에 관한 법률’, 즉 통상절차법에 따라 FTA를 비

롯한 모든 통상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산업별 영향 평가를 한다. 먼저 정량적 분석, 즉 

과거 3~5년간 이뤄진 양국의 교역 실적을 바

탕으로 세부품목별로 비교우위를 따져 유리한 

품목과 취약한 품목을 순위별로 분류하고, 이

를 토대로 관련 정부부처나 기업, 업종별 단체, 

시민사회 이해당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하면서 정성적 분석을 실시한다. 이런 단계들

을 통해 우리가 힘써 공략해야 할 품목, 양보 가

능한 품목, 절대 지켜내야 할 품목 등의 밑그림

을 그리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검증 결과들

은 ‘기준 시점’에 따라 가변적이라는 한계를 안

고 있다. 

경제학의 여러 이론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

다면(Ceteris Paribus)’이란 가정을 자주 활용한

다. 즉 다른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고 특정 변수

나 조건만 바뀔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많다. 그 결과 경제학에 바탕을 둔 여러 

분석 역시 비슷한 한계에 얽매일 때가 많다. 한 

예로 FTA 체결의 산업별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교역 데이터를 이용한 정량적 

분석 역시 앞으로 나타날 실제 영향보다는 ‘과

거’의 경쟁력 현황만을 반영하기 쉽다. 

미국이나 EU, 일본처럼 경제가 성숙기에 접

어들어 산업구조가 별로 바뀌지 않는 나라들은 

시간이 흘러도 경쟁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 

별 차이가 없지만 중국처럼 경제발전 속도가 

빠른 국가들은 사정이 다르다. 최근 중국과 일

본의 주요 수출품 변화만 비교해봐도 이런 차

이는 명확히 드러난다. 2005~2010년 중국의 

5대 수출품목(HS 4단위)을 살펴보면 5년 새 단 

한 품목을 제외하고 모두 새로운 제품에 자리

를 내준 반면 같은 기간 일본은 단 한 가지 품목

만 바뀌었을 뿐 네 개 품목은 그대로 주력 수출

구분 한국 중국

일반·NT

즉시 철폐
(5,823개, 414.9억 달러)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 제조장비, 
의약품 등

(1,258개, 733.4억 달러) 
항공등유, 제트유, L형강, 스테인리스 
열연강판(3mm 미만) 등

5년 내
(1,113개, 30.3억 달러)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기계, 
의료기기 등 

(1,589개, 58.2억 달러)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 
제조장비 등 

10년 내

(1,900개, 165.7억 달러) 
차체 부분품,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개, 311.6억 달러)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재킷,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LCD 패널 등

민감 ·ST

15년 내
(579개, 76.9억 달러) 
휘발유, 기어박스, 타이어 등

(840개, 218.4억 달러)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 
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20년 내
(12개, 26.8억 달러)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369개, 92.2억 달러)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택트렌즈 등 

초민감·HST

부분 감축 

(37개, 17.6억 달러) 
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물, 신발부분품 등 

(128개, 99.9억 달러)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 변속장치, 
차체 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양허 제외

(210개, 28억 달러)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 
의류, 베어링 등

(509개, 147.3억 달러)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글리콜(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합금강),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표 5> 주요 제조업 양허 현황
주. 한 품목이 복수의 HS코드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상기 표의 품목명이 해당 HS코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수 있음.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설명 자료(2014년 11월 26일) 

품목의 자리를 유지했다.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도 마찬가지다. 아쉽지만 한국 역시 일

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라마

다 경제발전 단계가 다르고, 신흥경제권 국가

들의 산업경쟁력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과거 교역 실적에 바탕을 둔 정량적 분석 결과

는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그 어느 나라보다 

경쟁력 변화가 빠른 중국과의 FTA에서 개방 유

예기간을 10~20년으로 길게 설정한 점은 깊이 

되새겨 봐야 할 부분이다. 양국이 유예기간을 

길게 확보한 품목들을 보면 우리는 주로 자급용 

농업 분야에, 중국은 첨단 제조업 분야에 집중

돼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20년 후에도 이 

품목들에 대한 한·중 양국의 경쟁력은 동일하

게 유지되고 있을까. 아마도 상당부분 달라졌을 

것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완성차를 개방 대상에

서 제외하고, 자동차부품의 개방을 10년 유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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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는 성장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한 가지 제도적 선택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무역 

확대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효과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주체의 끊임없는 노력과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미 국내 완성차 및 관련 

부품업체들이 베이징에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

추고 있는 만큼 현 시점에서의 이해관계를 따져 

보면 개방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다. 하지만 

미래 어느 시점에 한국의 벤처업체가 새로운 개

념의 혁신적인 완성차를 발명하거나 전기차, 수

소차,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필요한 주요 부품을 

개발할 가능성은 없을까. 미국 테슬라 사례를 

생각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 그럴 경우 

안타깝게도 그 업체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의 관세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일본이나 미국의 

경쟁업체와 같은 조건하에서 싸워야 한다. 즉 

현재 기준으로 이번 협상 결과를 평가하면 두 

나라의 이익이 충분히 균형을 이뤘다고 말할 수 

있지만 미래의 평가는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런 우려가 있는 부분들은 향

후 FTA 이행 점검과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언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중 FTA 발효

를 통해 새롭게 열릴 기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중국 소비시장에 관심을 가져

야 한다. 단순히 중국 내수시장의 팽창 속도가 

빠르기 때문만은 아니다. LG경제연구원에서 

국제 I/O 분석을 통해 대중 수출에 따른 한국

의 부가가치 편익을 중국의 지출 항목별로 분

석한 결과 우리 경제가 중국의 수출을 통해, 즉 

한국이 중국 수출기업을 위한 중간재 공급을 

통해 누려온 부가가치는 2008년 이후 절대규

모로 보나, 수출 한 단위의 유발 효과를 보나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참조). 

반면 중국 소비지출에서 한국이 얻는 부가가

치의 경우 단위당 유발 효과는 완만히 감소했

지만 소비의 전체 규모가 늘어난 덕택에 커진 

것으로 나타난다. 더군다나 2014년 현재까지

도 중국 전체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 50%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은 더욱 큰 상황이다. 물론 투

자지출의 부가가치 유발 규모가 가장 컸지만 

최근 중국의 투자가 포화 상태에 접어들었고, 

중국 정부가 내수 주도 성장으로 눈을 돌림에 

따라 신규 투자 승인도 얻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은 걸림돌이다.

다음으로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

해서는 ‘포스트 한·중 FTA’, 즉 한·중 FTA 발

효 이후의 통상질서 재편에도 큰 관심을 가져

야 한다. 한·중 FTA의 개방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현 시점에서는 큰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

지만 한·중 FTA 발효를 계기로 이미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비롯해 협상 

진행 중인 한·중·일 FTA나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등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이는 곧 중국 시장의 추가적인 개방으로 이어

나 원산지 규정 등으로 인한 양자 간 FTA의 한

계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TPP와 같은 다자

간 FTA 참여 국가들이 글로벌 분업구조 재편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

서다. 중국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는 데 TPP

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는 좋

은 협상 카드로 쓰일 수 있다. 비록 이번에 발효

된 한·중 FTA는 만족할 만큼의 개방을 이끌어

내지 못했지만 TPP 추진 속도가 빨라져 동아시

아 시장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커진

다면 중국 역시 RCEP나 FTAAP의 속도를 높이

고 개방폭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중

국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접근이 한결 손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FTA는 성장과 고용을 이어가기 위한 한 가지 

제도적 선택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무역 확대

의 기회를 제공하는 마중물로서는 훌륭하지만 

그 효과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 재생산

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제주체의 끊임없는 노력

과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뜻이다. 앞으로 

한·중 FTA 발효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익과 

손실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한국 경제가 우

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의 초점은 한·중 

FTA를 통해 새롭게 다가온, 그리고 앞으로 더

욱 크게 열릴 기회와 위험의 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쪽에 맞춰져야 할 것이다.

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로 주요 

시장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권한을 확보한 것

은 다행이지만 한·중 FTA의 낮은 개방 수준이

<그림 3> 중국 지출 부문별 한국 부가가치 유발액
주. WIOD DB를 이용해 중국 GDP 지출 중 민간소비, 정부지출, 투자, 수출 등이 우리나라에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계산. 

전년 가격 기준. 출처 : LG Business Insight(2015년 3월 4일), LG경제연구원 

800

600

400

200

0

■수출  ■투자  ■정부지출  ■민간소비

(%)



January    2016   68

2016년 1월에 
열리는 
해외 주요 전시회
※ 전시 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생생한 우주체험 기회의 장 

 2011년 처음 개최돼 핀란드, 스페인, 일본 등 6개국을 거치며 뜨거운 격찬을 받은 ‘NASA 휴먼어드벤

처展’이 한국에서 7번째로 진행된다. ‘NASA 휴먼어드벤처展’은 1만1300㎡ 규모의 전시장에 TV나 화보

집으로만 봤던 실제 우주비행에서 사용된 로켓, 달착륙선, 우주복 등이 전시된다. 또한 우주과학의 원리

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각종 장치들의 구조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전시 행

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전도 마련돼 있다. 우주공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포토존을 비롯해 중력

체험기 등 우주인 훈련체험, NASA 소속 우주비행사의 초빙 강연 등 생생한 우주체험의 기회가 제공된

다. 전시회 도록 및 각종 우주과학 분야 서적,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이색적인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NASA 휴먼어드벤처展’에 참여하면 보다 생생한 우주체험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겨울방학엔 우주여행 떠나볼까? 

 우주여행의 모든 것을 담은 본 전시는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Exhibition) 공간에서는 TV

나 화보에서만 봐왔던 로켓, 달착륙선, 우주복 등의 유물을 바라보며 실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Education) 공간에서는 우주과학의 원리,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각종 장치들

의 구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체험(Experience) 공간에서는 실제 우주비행사들의 훈련기구인 중력체험

기를 경험하고, NASA 소속 우주비행사의 초빙 강연을 듣는 등 직·간접적인 우주체험이 가능하다. 이

NASA 휴먼어드벤처展
2월 11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CULTURE 이달의 산업 전시

이달의 신기술

처럼 실제 우주여행에 사용된 비행선, 탐사기구, 우주복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특

히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이고 있는 과학영재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얼리버드 행사를 통해 미

리 티켓을 구매한 김민지 학부모(가명, 38세)는 “과학에 재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전

시회 같아 미리 티켓을 구매했다”며 “아이도 전시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회 관

계자는 “NASA 휴먼어드벤처展은 우주여행의 실제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는 

유일해 올겨울방학에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학습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큰 꿈과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페카 농업박람회(topeka Farm Show)

1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개최. 

제15회 국제 가정용품 전시회(1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ousehold 

Appliances)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인디애나 그린 엑스포 2016 

(Indiana Green expo 2016)

1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에서 개최.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 소비재 전자 

박람회(2016 International CeS)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2016년 영국 런던 메이페어 앤티크 페어 

(the mayfair Antiques & Fine Art Fair)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 

캐나다 토론토 오토바이 슈퍼 박람회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motorcycle Supershow)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nAIAS)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 

스위스 바젤 건축전시회(Swissbau)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 

일본 도쿄 제17회 반도체 패키징 기술전 

(ICP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일본 도쿄 제17회 국제 전자부품 전시회 

(ele tRADe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일본 제7회 전기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시스템 기술전(eV JAPAn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2016 카이로 플라스틱 박람회(PlASteX 

2016)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 

전 세계 6개국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격찬을 받았던 ‘NASA 휴먼어드벤처展 
(A Human Adventure)’이 2015년 12월 5일부터 
2016년 2월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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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처음 개최돼 핀란드, 스페인, 일본 등 6개국을 거치며 뜨거운 격찬을 받은 ‘NASA 휴먼어드벤

처展’이 한국에서 7번째로 진행된다. ‘NASA 휴먼어드벤처展’은 1만1300㎡ 규모의 전시장에 TV나 화보

집으로만 봤던 실제 우주비행에서 사용된 로켓, 달착륙선, 우주복 등이 전시된다. 또한 우주과학의 원리

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각종 장치들의 구조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순 전시 행

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전도 마련돼 있다. 우주공간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포토존을 비롯해 중력

체험기 등 우주인 훈련체험, NASA 소속 우주비행사의 초빙 강연 등 생생한 우주체험의 기회가 제공된

다. 전시회 도록 및 각종 우주과학 분야 서적, 그리고 유명 디자이너들과의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탄생한 

이색적인 기념품도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NASA 휴먼어드벤처展’에 참여하면 보다 생생한 우주체험

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올겨울방학엔 우주여행 떠나볼까? 

 우주여행의 모든 것을 담은 본 전시는 다양한 포맷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Exhibition) 공간에서는 TV

나 화보에서만 봐왔던 로켓, 달착륙선, 우주복 등의 유물을 바라보며 실제 우주여행을 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교육(Education) 공간에서는 우주과학의 원리, 달 착륙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된 각종 장치들

의 구조 등을 학습할 수 있다. 체험(Experience) 공간에서는 실제 우주비행사들의 훈련기구인 중력체험

기를 경험하고, NASA 소속 우주비행사의 초빙 강연을 듣는 등 직·간접적인 우주체험이 가능하다. 이

NASA 휴먼어드벤처展
2월 11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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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실제 우주여행에 사용된 비행선, 탐사기구, 우주복 등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는 흔치 않기 때문에 특

히 과학 분야에 재능을 보이고 있는 과학영재 학부모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다. 얼리버드 행사를 통해 미

리 티켓을 구매한 김민지 학부모(가명, 38세)는 “과학에 재능을 보이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전

시회 같아 미리 티켓을 구매했다”며 “아이도 전시회가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전시회 관

계자는 “NASA 휴먼어드벤처展은 우주여행의 실제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로는 

유일해 올겨울방학에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학습 기회가 될 것”이라며 “과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더 큰 꿈과 열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토페카 농업박람회(topeka Farm Show)

1월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캔자스 시티에서 

개최. www.tradeexpos.com

제15회 국제 가정용품 전시회(15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household 

Appliances)

1월 5일부터 8일까지 이란 테헤란에서 개최. 

www.iranassociation.ir

인디애나 그린 엑스포 2016 

(Indiana Green expo 2016)

1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인디애나폴리스 

에서 개최. www.indianagreenexpo.com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국제 소비재 전자 

박람회(2016 International CeS)

1월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 www.cesweb.org

2016년 영국 런던 메이페어 앤티크 페어 

(the mayfair Antiques & Fine Art Fair)

1월 7일부터 10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 

www.mayfairfair.com

캐나다 토론토 오토바이 슈퍼 박람회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motorcycle Supershow)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 www.motorcyclesupershow.ca

미국 디트로이트 오토쇼(nAIAS)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개최. www.naias.com

스위스 바젤 건축전시회(Swissbau)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 www.swissbau.ch

일본 도쿄 제17회 반도체 패키징 기술전 

(ICP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www.icp-expo.jp

일본 도쿄 제17회 국제 전자부품 전시회 

(ele tRADe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www.ele-expo.jp

일본 제7회 전기 &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 

시스템 기술전(eV JAPAn 2016)

1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 

www.evjapan.jp

2016 카이로 플라스틱 박람회(PlASteX 

2016)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 www.plastex-online.com

전 세계 6개국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격찬을 받았던 ‘NASA 휴먼어드벤처展 
(A Human Adventure)’이 2015년 12월 5일부터 
2016년 2월 11일까지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서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명품 건축전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1층 전관(A, B)에서 진행된다.

리드엑스포

12th Housing Brand Fair

2016

1. 14 17 1층 전관

www.leadexp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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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주거문화 트렌드 제시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Housing Brand Fair 2016)’는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실용적 구조와 감각적 인테

리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부터 에너지 절감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맞춤형 전원주택 시공 및 리폼에 이르기까지 건축 관련 제품 등이 총

망라돼 차세대 주거문화 트렌드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제품 홍보와 더

불어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는 최상의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2016년 건축자재 동향을 제시할 

본 전시회는 국내 건축과 주택의 고품격 실현 및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 건축 및 건설 관련 산업

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차세대 주거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한다. 이외에도 국내 건축자재시장 활성화, 국

내·외 수출시장의 판로 개척 및 지원 등에 기여한다. 

3 Color Zone, 모든 인테리어 건축자재 총망라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Housing Brand Fair 2016)’는 3 Color Zone으로 구성돼 모든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표현한다. 고급 건축·인테리어 자재로 구성되는 Red Zone은 가구인테리어(각종 가구, 벽난로, 아트월, 인테

리어 소품, 홈패션 등), 욕실용품·급수위생설비(수전금구, 욕조·스파 등), 내·외장 마감재(바닥재, 내장재, 

페인트, 외장재, 방음·흡음재 등), 조명·전기설비(LED, OLED, 실내등, 실외등 등)로 채워진다. 에너지 절약 

자재로 구성되는 Green Zone은 방수·단열재(방수재, 혼화재, 결로방지재, 단열재 등), 창호재(각종 문, 문틀, 

시스템 창호, 도어로크 등), 조경재(공원 및 휴게시설물, 각종 체육시설물, 정원용품 등), 구조재(벽돌, 블록, 벽

체, 석재 등), 냉난방·환기설비(보일러, 온수기, 온돌패널, 환기설비재 등)로 이뤄진다. 해외 고급 자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Foreigners Zone인 Blue Zone은 건축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인 도시생활형 주택 & 전원주

택에 주목해 전원주택, 리모델링·리폼, 가전·홈시큐리티, 건설장비·건축공구, 주택정보, 주택설계 시공 

등으로 구성된다.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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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명품 건축전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가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 1층 전관(A, B)에서 진행된다.

리드엑스포

2016

1. 14 17 1층 전관

차세대 주거문화 트렌드 제시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Housing Brand Fair 2016)’는 라이프스타일을 배려한 실용적 구조와 감각적 인테

리어가 중요시 되고 있는 건축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

부터 에너지 절감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맞춤형 전원주택 시공 및 리폼에 이르기까지 건축 관련 제품 등이 총

망라돼 차세대 주거문화 트렌드를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기업들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신제품 홍보와 더

불어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공유하는 최상의 비즈니스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2016년 건축자재 동향을 제시할 

본 전시회는 국내 건축과 주택의 고품격 실현 및 친환경 제품의 수요 확대를 도모하고, 건축 및 건설 관련 산업

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며, 차세대 주거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한다. 이외에도 국내 건축자재시장 활성화, 국

내·외 수출시장의 판로 개척 및 지원 등에 기여한다. 

3 Color Zone, 모든 인테리어 건축자재 총망라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Housing Brand Fair 2016)’는 3 Color Zone으로 구성돼 모든 인테리어 건축자재를 

표현한다. 고급 건축·인테리어 자재로 구성되는 Red Zone은 가구인테리어(각종 가구, 벽난로, 아트월, 인테

리어 소품, 홈패션 등), 욕실용품·급수위생설비(수전금구, 욕조·스파 등), 내·외장 마감재(바닥재, 내장재, 

페인트, 외장재, 방음·흡음재 등), 조명·전기설비(LED, OLED, 실내등, 실외등 등)로 채워진다. 에너지 절약 

자재로 구성되는 Green Zone은 방수·단열재(방수재, 혼화재, 결로방지재, 단열재 등), 창호재(각종 문, 문틀, 

시스템 창호, 도어로크 등), 조경재(공원 및 휴게시설물, 각종 체육시설물, 정원용품 등), 구조재(벽돌, 블록, 벽

체, 석재 등), 냉난방·환기설비(보일러, 온수기, 온돌패널, 환기설비재 등)로 이뤄진다. 해외 고급 자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Foreigners Zone인 Blue Zone은 건축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인 도시생활형 주택 & 전원주

택에 주목해 전원주택, 리모델링·리폼, 가전·홈시큐리티, 건설장비·건축공구, 주택정보, 주택설계 시공 

등으로 구성된다.

2016 하우징브랜드페어
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 COEX에서 개최

이달의 산업 전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선순환적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지난 12월 8일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서는 

2016년 산업부 R&D 예산 3조4073억 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 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323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 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산업 R&D 예산 규모 및 특징 

2016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3조4073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983억 원의 17.8%에 해당

한다. 이는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된 예산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제조업 혁신 3.0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 전년 대비 631억 원 증액된 

3765억 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및 산

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이 강화됐다. 둘째로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

화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7억 원 증액된 3262억 원이 편성됐다.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

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확대 지원해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셋째로 강

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해 2015년 114개 사업에서 26개 사업이 감축된 88개 사업으로 조정됐

다. 이는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미래

부·중기청 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

한 조치다.

2016년 산업 R&D 주요 제도 변경 

통합 공고에서는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 외에도 추가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 개선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연구수행 총량제와 관련해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재원 의존 방지를 위

해 당해 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과제 수를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한다. 다음으로 현금 부담

률 상향과 관련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 부

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다.

2016년 
R&D 사업계획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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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통합 공고

또한 장기사업 일몰제와 관련해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더불어 산업 R&D 혁신바우처와 관련해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 간 단절

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 원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한다.

이외에도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과 관련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4개)의 신규 장비구축 금

액의 70%(최대 100억 원) 이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기반구축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고, 사전 기획이 되지 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료제도 개선과 관련해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

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시범사업 지정 

등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달의 신기술

구분 현행 개선

대기업 20%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40% 이상

<표 1> 기업 현금 부담률 개선내용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5 → 1% 10 → 2% 10 → 4% 1.25 → 1% 3.75 → 2% 5 → 4%

<표 4> 경상기술료 요율 인하(안)

현행 개선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 (장비비) 총 사업비 75% 범위 내 정부출연금 지원

※  장비구축비(장비구입 등), 장비운영비                 

(재료비, 시험·성능평가기술 개발, 인건비 등)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 (장비비) 정부출연금 총액 100억 원 이내에서 장비비 
70%까지 지원

<표 3>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내용

현재 사업 추진체계 바우처 적용 추진체계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 (참여기관) 제한 없음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공급기관) 대학·연구소 등

<표 2> 바우처 적용사업 추진체계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참여기관
(서비스 공급기관)

출연금출연금출연금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가 ‘선순환적 산업기술 생태계 조성으로 산업강국 도약’이라는 

제6차 산업기술혁신계획(2014~2018년)의 비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2016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을 지난 12월 8일 공고했다. 이번 통합 시행계획에서는 

2016년 산업부 R&D 예산 3조4073억 원(지난해 대비 약 1.7%, 587억 원 감소) 중 일부 

기반조성사업 등을 제외한 총 77개 사업, 3조3323억 원 규모의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예산의 투자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개선·도입되는 연구수행 

총량제, 민간 매칭 상향, 장기사업 일몰제, 혁신바우처, 기술료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6년 산업 R&D 예산 규모 및 특징 

2016년 산업부 R&D 예산 규모는 3조4073억 원으로 정부 전체 R&D 19조983억 원의 17.8%에 해당

한다. 이는 예산 투자 효율화 제고를 위해 외연 확대 중심에서 질 중심의 투자전략으로 전환하는 정부 

R&D 편성 기조에 따라 전년 대비 1.7% 소폭 감액 편성된 예산이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로 제조업 혁신 3.0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돼 전년 대비 631억 원 증액된 

3765억 원이 편성됐다. 더불어 스마트공장 등 제조업과 IT 융합 등을 통한 제조업 생산성 제고 및 산

업엔진 신규 프로젝트 반영 등 미래 먹거리 창출 지원이 강화됐다. 둘째로 지역산업의 창조경제 거점

화를 강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287억 원 증액된 3262억 원이 편성됐다. 2개 이상의 시·도 경제협력

과 시·도별 특화된 산업을 중점 확대 지원해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셋째로 강

도 높은 사업 구조조정을 시행해 2015년 114개 사업에서 26개 사업이 감축된 88개 사업으로 조정됐

다. 이는 복잡한 R&D 사업구조를 수요자에 맞춰 통합·개편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산업부·미래

부·중기청 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이관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지출·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

한 조치다.

2016년 산업 R&D 주요 제도 변경 

통합 공고에서는 총 77개 R&D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 소개 외에도 추가로 사업의 효과성과 투자 효

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R&D 주요 제도 개선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연구수행 총량제와 관련해 정부 R&D 참여를 통한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재원 의존 방지를 위

해 당해 연도 기업당 최대 수행과제 수를 제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한다. 다음으로 현금 부담

률 상향과 관련해 ‘정부 R&D 혁신방안’에 따라 참여기업의 연구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민간 부

담비 중 현금 부담률을 상향 조정한다.

2016년 
R&D 사업계획 
통합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R&D 통합 공고

또한 장기사업 일몰제와 관련해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사업별 정해진 

일몰시기 도래시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고,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연장 필요시 신규 사업으로 

재편성한다. 더불어 산업 R&D 혁신바우처와 관련해 주관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참여기관 간 단절

된 사업화 연결고리로 인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15개 사업의 신규 예산 800억 원가량 규모에 시범 적용한다.

이외에도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과 관련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4개)의 신규 장비구축 금

액의 70%(최대 100억 원) 이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신규 장비기반구축사업을 최대한 억제

하고, 사전 기획이 되지 않은 장비센터 구축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의무화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료제도 개선과 관련해 감사원, 국회 등의 지적에 따라 매출과 연동되는 경상기술

료의 선택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경상기술료 요율 및 최대한도 인하, 경상기술료 적용시범사업 지정 

등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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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선

대기업 20% 이상 60% 이상

중견기업 10% 이상 50% 이상

중소기업 10% 이상 40% 이상

<표 1> 기업 현금 부담률 개선내용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5 → 1% 10 → 2% 10 → 4% 1.25 → 1% 3.75 → 2% 5 → 4%

<표 4> 경상기술료 요율 인하(안)

현행 개선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 (장비비) 총 사업비 75% 범위 내 정부출연금 지원

※  장비구축비(장비구입 등), 장비운영비                 

(재료비, 시험·성능평가기술 개발, 인건비 등)

■(부지·건축비) 민간 부담(지자체 포함)

■ (장비비) 정부출연금 총액 100억 원 이내에서 장비비 
70%까지 지원

<표 3> 장비예산 편성기준 개선내용

현재 사업 추진체계 바우처 적용 추진체계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

■ (참여기관) 제한 없음
■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 (서비스 공급기관) 대학·연구소 등

<표 2> 바우처 적용사업 추진체계

전담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주관기관
(기업)

참여기관 참여기관
(서비스 공급기관)

출연금출연금출연금 바우처

바우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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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즉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낸 법칙들이 학계는 물론 세상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이경원 [과학 칼럼니스트]

뉴턴에서 프랭클린까지
세상을 바꾼 실험, 그리고 과학도구들

기술의 발자국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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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ac Newton

Abraham Trembly

Edward Jenner

Benjamin Frank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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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학사에 빛나는 실험과 과학도구는 너

무나도 많아서 이 제한된 지면에 다 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17~18세기

의 네 가지 주요 실험과 그 과학도구를 간략하

게나마 다뤄 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 즉 과학혁

명기는 큰 과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기나긴 인

류 역사에서 비로소 이 시기에 들어서야 근대 

과학적인 탐구 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한다. 사

변·선험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연의 본질을 

실험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엄밀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권위 있는 특정인의 독단이 진리가 되는 시대

에서 벗어나 누구나 재현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얻어진 실험 결과만이 진리로 인정받

는 합리성의 시대를 열었다는 데서 과학혁명기

는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결과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이작 뉴턴의 이중 프리즘 실험

영국의 자연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년) 하면 ‘뉴턴의 사과나무’로 대표되

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광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1672년 이중 프리즘 실

험을 통해 색의 속성을 비로소 파악한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학

자지만 동시에 후학, 특히 자연과학자들이 아

주 힘들게 논파해야 했던 ‘거짓말쟁이’이기도 

했다. 그가 제시했던 일련의 자연과학 관련 주

장들은 현대의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의해 검

증되지 않은, 지극히 사변적이고 독단적인 것

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그의 

주장을 2000년 가까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광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빛과는 무관하게 물체 

자체에 고유한 색깔이 내재돼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충 봐도 허점이 눈에 보

였다. 색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얀색 

집은 늘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질 때면 붉게 보이고, 새벽녘에는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프랑스 학자인 데카르트(  

1596~1650년)는 색을 물체의 본질적 속성으

로 보지 않고 빛이 물체를 거쳐 변형되면서 나

타나는 겉보기 현상이라는 빛-색깔 이론을 

주장했다. 즉 사과가 빨간 이유는 사과에 내재

된 고유한 색 때문이 아니라 사과를 거쳐 온 

빛이 사과 표면의 물질적 특징으로 인해 변형

이 일어난 채로 우리 눈에 도달, 빨갛게 보인

다는 것이다.

뉴턴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론을 이중 프리

즘 실험을 통해 반증한다. 프리즘이란 빛의 분

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해 유리나 수정

으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광학장치를 말한

다. 이중 프리즘 실험은 빛을 첫 번째 프리즘을 

통해 통과시킨 후 이 빛을 두 번째 프리즘에 통

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실험에서 1차 

프리즘에 의해 분해된 빛의 스펙트럼이 2차 프

리즘을 통과할 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색은 빛이 물체를 통해 변형되면서 생긴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 2차 프리즘을 통과

할 때도 색의 분해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다른 굴절률을 지닌 각각

의 광선(단색광)은 서로 다른 색에 대응하며, 백

색광은 이런 단색광이 모두 합쳐져 이뤄진 것, 

즉 순수한 빛은 단색광이며, 이러한 단색광들

이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이 백색광이라는 뉴턴

의 결론이 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프리즘 실험을 하는 뉴턴.



과학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즉 자연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법칙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야 하고,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과학도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낸 법칙들이 학계는 물론 세상을 크게 바꾸기도 한다.

이경원 [과학 칼럼니스트]

뉴턴에서 프랭클린까지
세상을 바꾼 실험, 그리고 과학도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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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학사에 빛나는 실험과 과학도구는 너

무나도 많아서 이 제한된 지면에 다 소개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중에서도 17~18세기

의 네 가지 주요 실험과 그 과학도구를 간략하

게나마 다뤄 보도록 하겠다. 이 시기, 즉 과학혁

명기는 큰 과학사적 의미를 갖는다. 기나긴 인

류 역사에서 비로소 이 시기에 들어서야 근대 

과학적인 탐구 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한다. 사

변·선험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연의 본질을 

실험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엄밀하며 객관적인 

방식으로 관찰하고, 그럼으로써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써 

권위 있는 특정인의 독단이 진리가 되는 시대

에서 벗어나 누구나 재현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얻어진 실험 결과만이 진리로 인정받

는 합리성의 시대를 열었다는 데서 과학혁명기

는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시대의 결과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아이작 뉴턴의 이중 프리즘 실험

영국의 자연과학자 아이작 뉴턴(Isaac Newton, 

1643~1727년) 하면 ‘뉴턴의 사과나무’로 대표되

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물리학자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광학 분야에서도 

상당한 업적을 남겼다. 1672년 이중 프리즘 실

험을 통해 색의 속성을 비로소 파악한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위대한 학

자지만 동시에 후학, 특히 자연과학자들이 아

주 힘들게 논파해야 했던 ‘거짓말쟁이’이기도 

했다. 그가 제시했던 일련의 자연과학 관련 주

장들은 현대의 과학적인 연구방법론에 의해 검

증되지 않은, 지극히 사변적이고 독단적인 것

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그의 

주장을 2000년 가까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광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바로 빛과는 무관하게 물체 

자체에 고유한 색깔이 내재돼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대충 봐도 허점이 눈에 보

였다. 색은 언제나 고정된 것이 아니다. 하얀색 

집은 늘 하얀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다. 저녁에 

붉은 노을이 질 때면 붉게 보이고, 새벽녘에는 

푸르스름하게 보인다.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 위

해 프랑스 학자인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년)는 색을 물체의 본질적 속성으

로 보지 않고 빛이 물체를 거쳐 변형되면서 나

타나는 겉보기 현상이라는 빛-색깔 이론을 

주장했다. 즉 사과가 빨간 이유는 사과에 내재

된 고유한 색 때문이 아니라 사과를 거쳐 온 

빛이 사과 표면의 물질적 특징으로 인해 변형

이 일어난 채로 우리 눈에 도달, 빨갛게 보인

다는 것이다.

뉴턴은 이러한 데카르트의 이론을 이중 프리

즘 실험을 통해 반증한다. 프리즘이란 빛의 분

산이나 굴절 등을 일으키기 위해 유리나 수정

으로 만들어진 기둥 모양의 광학장치를 말한

다. 이중 프리즘 실험은 빛을 첫 번째 프리즘을 

통해 통과시킨 후 이 빛을 두 번째 프리즘에 통

과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실험에서 1차 

프리즘에 의해 분해된 빛의 스펙트럼이 2차 프

리즘을 통과할 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색은 빛이 물체를 통해 변형되면서 생긴다는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 2차 프리즘을 통과

할 때도 색의 분해가 일어나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서로 다른 굴절률을 지닌 각각

의 광선(단색광)은 서로 다른 색에 대응하며, 백

색광은 이런 단색광이 모두 합쳐져 이뤄진 것, 

즉 순수한 빛은 단색광이며, 이러한 단색광들

이 합쳐져 나타나는 현상이 백색광이라는 뉴턴

의 결론이 이 실험을 통해 입증됐다.

프리즘 실험을 하는 뉴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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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험은 망원경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는 빛의 

본성상 굴절이 일어나며, 서로 다른 굴절률을 

지닌 단색광들이 분해되는 색수차 현상이 나타

난다. 따라서 렌즈를 이용하는 굴절망원경의 

경우 이 같은 색수차 현상을 제거할 수 없었다. 

이에 뉴턴은 렌즈 대신 거울을 이용해 빛을 모

으는 반사망원경을 만들게 된다. 반사망원경은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으며, 수많은 학술 및 산

업 현장에서 큰 공로를 세워왔다.

천연두 예방 접종

천연두가 무엇인지 들어는 봤는가. 오늘날 

천연두는 인간의 손에 의해 사실상 멸종된 전

염병이 됐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천연두의 

위세는 대단했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천연두는 고열과 통증, 전신 물집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률이 무려 20~40%에 달한다. 살

아남더라도 결국 물집 주위에 딱지가 잡히고 

피부가 패여 자국이 남는다. 원래 천연두 바이

러스가 없었던 남미 대륙의 아즈텍 제국이 한 

줌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에 딸려 온 천연두 바

이러스에 의해 괴멸돼 버릴 정도로 천연두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인간들이라고 그동안 천연두에 호락

호락 당하고만 있었겠는가. 이미 고대 그리스

와 고대 중국에서부터 종두법이라는 천연두 예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천연두 환자의 고름

을 추출해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의 혈

관에 접종,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게 하

는 방식이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종두법은 

오스만 제국(오늘날의 터키),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 오

스만 제국의 의사 엠마누엘 티모니(Emmanuel 

Timoni, 1665~1741년)는 1714년 이 요법을 영국 

왕립학회에 알렸다.

이어 오스만 주재 영국대사 부인인 메리 워

틀리 몬터규 역시 1718년과 1721년 자신의 자녀

들에게 종두법을 시술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냈다. 몬터규 부인은 이 사실을 1721년 영국 본

국에 알렸다. 이에 고무된 영국 왕실은 뉴게이

트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종두법을 시술

하고, 이어 왕세자비에게도 종두법을 시술함으

로써 종두법의 안전성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 

이로써 종두법은 영국 내에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종두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비록 고름 속에 든 약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천

연두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탓에 환자가 천연두

에 걸려 목숨을 잃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년)는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신 그들은 소에게서 우두를 옮는다. 그래서 

1796년 제너는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여자의 

손에서 고름을 채취한 후 이를 정원사의 아들

(피험자)에게 접종했다. 그러고 나서 피험자에

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지만 천연두 증상

이 나타나지 않아 면역력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제너는 23명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 예방 효과를 확증

하고, 이를 천연두 예방법인 우두법으로 완성

시켰다. 우두법은 지석영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파됐고, 현재 천연두는 미국과 러시아의 연

구소에 연구용으로 보관된 것을 제외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상 멸종됐다.

아브라함 트랑블레의 담수폴립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의 기원에 대해 후성

설을 주장했다. 후성설이란 “생물체는 아직 분

화되지 않은 잠재 상태인 하나의 덩어리로 출

발해 그 목적에 따라 점차 분화해 발전 및 생장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17세기 과학자들

도 계속 믿고 있었다. 

뉴턴식 반사망원경.

우두를 접종하는 제너.

이달의 신기술

그러나 17세기 새롭게 등장한 기계론 철학자

들은 “생체 안에 이미 형태를 갖춘 배아가 들어 

있고, 이 배아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크기가 자

라 성체가 된다”는 전성설을 주장했다. 이로써 

생물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1740년 스위스 자연주의자 아브라

함 트랑블레(Abraham Trembly, 1710~1784년)가 

크기가 작고 깨끗한 물에 사는 담수폴립인 히

드라를 발견했다.

히드라는 물 바닥에 촉수를 붙이고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수중회전을 하면서 이동하고,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으며 생활한다. 이로써 

히드라는 동물임이 입증됐다. 그러나 트랑블레

는 히드라의 생태를 아무리 관찰해도 암수가 

함께하는 생식 행위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트랑블레는 히드라를 여러 토막으로 

자르고 그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잘려진 토

막들이 모두 완전한 성체가 됐다. 즉 히드라가 

동물임에도 무성생식을 할 뿐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라도 완전한 성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입증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후성설’과 ‘전성설’만으로

는 생명의 근원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졌

다. 이로써 생명의 근원과 발생에 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됐다.

이 문제는 20세기 들어 현미경 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발견되

고, 생명 복제의 원리를 담고 있는 DNA가 발견

되고서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트랑블레

의 실험적 방법론은 생물의 발생과 생식이론이 

발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필라델피아 연 실험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그는 

정치가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라이

덴 병(Leyden Jar)에 저장된 전기가 방전할 때 

생기는 스파크를 본 후 전기에 관심을 갖게 돼 

174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라이덴 병이란 1745년 네덜란드의 피터르 판 뮈

스헨브루크와 독일의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가 

발명한 원시적인 축전기다.  프랭클린은 전기 연

구를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과학적 연구로 

바꿔 놓았고, 전기에 관한 실험과 이론적 연구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지, 전하, 음전하, 양전

하 등 오늘날의 전기용어들 중에는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많이 있다.

또한 그는 번개가 전기임을 증명하고자 했

다.  18세기 중반은 여전히 번개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여기던 전통적 관념이 남아 있었고, 전

기는 그 실체가 불명확한 현상으로 이제 막 탐

구가 시작된 시대였다.

번개가 전기라고 생각한 프랭클린은 1752년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다. 라이덴 병에 꽂은 도

체성의 막대기를 사용해 번개를 유도하고, 이 

번개를 라이덴 병에 저장하는 실험내용이었다. 

그리고 1752년 6월 직접 실험에 나섰다. 그는 

좀 더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하고자 폭풍 속에

서도 하늘 높이 날아 자기 대신 번개를 쉽게 맞

아주는 도구, 즉 연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연과 

지상을 연결하는 실의 지상 쪽 끝에는 열쇠를 

매달았고, 이 열쇠를 라이덴 병에 연결시켰다. 

비바람이 치던 날 연을 띄운 프랭클린은 연과 

지상을 연결한 실들이 서로 간격을 넓히는 것

을 보고 연이 번개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 한다. 그리고 열쇠 가까이에 손을 가져가 보

고는 약간의 전기 충격을 느꼈다고 한다. 예상

대로 열쇠와 라이덴 병이 번개의 전기력에 의

해 음으로 대전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험 결과 번개가 전기인 것을 알아낸 프랭

클린은 이 실험 결과를 응용해 피뢰침을 발명

했다. 그는 끝이 뾰족한 전도체가 둥그스름한 

전도체에 비해 소리 없이, 그리고 더 멀리까지 

방전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원리를 이용

해 건물을 번개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

다. 끝을 바늘처럼 뾰족하게 만든 강철 막대기

를 준비한 다음 녹을 방지하기 위해 금으로 도

금하고, 이 막대기를 건물 지붕 위에 세운 후 막

대기의 뿌리 부분에 전선을 연결한 다음 전선

의 반대쪽 끝을 지면에 접지시키는 방식이었

다. 그러면 번개가 이 막대기에 맞아 전선을 타

고 지면으로 흘러들어 건물과 그 안의 사람들

을 지킨다는 원리다.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지만 그 

과학의 열매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과학혁명기에 피와 땀을 

흘린 선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잠시나마 되새겼으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고를 더욱 합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다듬을 수 있었으면 한다.

1 연을 통해 번개가 전기임을 
확인하는 프랭클린.

2 프랭클린의 발견을 통해 
만들어진 발명품인 피뢰침.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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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발자국

이 실험은 망원경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공헌을 한다.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는 빛의 

본성상 굴절이 일어나며, 서로 다른 굴절률을 

지닌 단색광들이 분해되는 색수차 현상이 나타

난다. 따라서 렌즈를 이용하는 굴절망원경의 

경우 이 같은 색수차 현상을 제거할 수 없었다. 

이에 뉴턴은 렌즈 대신 거울을 이용해 빛을 모

으는 반사망원경을 만들게 된다. 반사망원경은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으며, 수많은 학술 및 산

업 현장에서 큰 공로를 세워왔다.

천연두 예방 접종

천연두가 무엇인지 들어는 봤는가. 오늘날 

천연두는 인간의 손에 의해 사실상 멸종된 전

염병이 됐지만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천연두의 

위세는 대단했다.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천연두는 고열과 통증, 전신 물집 등의 증상을 

보이며, 사망률이 무려 20~40%에 달한다. 살

아남더라도 결국 물집 주위에 딱지가 잡히고 

피부가 패여 자국이 남는다. 원래 천연두 바이

러스가 없었던 남미 대륙의 아즈텍 제국이 한 

줌도 안 되는 스페인 군대에 딸려 온 천연두 바

이러스에 의해 괴멸돼 버릴 정도로 천연두는 

엄청난 살상력을 가졌다.

하지만 인간들이라고 그동안 천연두에 호락

호락 당하고만 있었겠는가. 이미 고대 그리스

와 고대 중국에서부터 종두법이라는 천연두 예

방법이 존재하고 있었다. 천연두 환자의 고름

을 추출해 천연두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의 혈

관에 접종, 천연두에 대한 면역력을 갖추게 하

는 방식이었다. 17세기 후반이 되면서 종두법은 

오스만 제국(오늘날의 터키), 페르시아(오늘날의 

이란),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실시되고 있었다. 오

스만 제국의 의사 엠마누엘 티모니(Emmanuel 

Timoni, 1665~1741년)는 1714년 이 요법을 영국 

왕립학회에 알렸다.

이어 오스만 주재 영국대사 부인인 메리 워

틀리 몬터규 역시 1718년과 1721년 자신의 자녀

들에게 종두법을 시술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

냈다. 몬터규 부인은 이 사실을 1721년 영국 본

국에 알렸다. 이에 고무된 영국 왕실은 뉴게이

트 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상대로 종두법을 시술

하고, 이어 왕세자비에게도 종두법을 시술함으

로써 종두법의 안전성을 상당 부분 입증했다. 

이로써 종두법은 영국 내에 널리 보급됐다.

하지만 종두법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비록 고름 속에 든 약화된 것이기는 하지만 천

연두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탓에 환자가 천연두

에 걸려 목숨을 잃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영국의 의사 에드워드 제너(Edward 

Jenner, 1749~1823년)는 소젖을 짜는 사람들이 

천연두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대신 그들은 소에게서 우두를 옮는다. 그래서 

1796년 제너는 우두에 걸린 소젖 짜는 여자의 

손에서 고름을 채취한 후 이를 정원사의 아들

(피험자)에게 접종했다. 그러고 나서 피험자에

게 천연두 바이러스를 접종했지만 천연두 증상

이 나타나지 않아 면역력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제너는 23명을 상대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우두 접종으로 천연두 예방 효과를 확증

하고, 이를 천연두 예방법인 우두법으로 완성

시켰다. 우두법은 지석영을 통해 우리나라에도 

전파됐고, 현재 천연두는 미국과 러시아의 연

구소에 연구용으로 보관된 것을 제외하면 자연 

상태에서는 사실상 멸종됐다.

아브라함 트랑블레의 담수폴립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의 기원에 대해 후성

설을 주장했다. 후성설이란 “생물체는 아직 분

화되지 않은 잠재 상태인 하나의 덩어리로 출

발해 그 목적에 따라 점차 분화해 발전 및 생장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을 17세기 과학자들

도 계속 믿고 있었다. 

뉴턴식 반사망원경.

우두를 접종하는 제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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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7세기 새롭게 등장한 기계론 철학자

들은 “생체 안에 이미 형태를 갖춘 배아가 들어 

있고, 이 배아들이 적절한 상황에서 크기가 자

라 성체가 된다”는 전성설을 주장했다. 이로써 

생물의 기원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다.

이런 가운데 1740년 스위스 자연주의자 아브라

함 트랑블레(Abraham Trembly, 1710~1784년)가 

크기가 작고 깨끗한 물에 사는 담수폴립인 히

드라를 발견했다.

히드라는 물 바닥에 촉수를 붙이고 바닥을 

기어 다니거나 수중회전을 하면서 이동하고, 

작은 갑각류를 잡아먹으며 생활한다. 이로써 

히드라는 동물임이 입증됐다. 그러나 트랑블레

는 히드라의 생태를 아무리 관찰해도 암수가 

함께하는 생식 행위를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트랑블레는 히드라를 여러 토막으로 

자르고 그 경과를 관찰했다. 그 결과 잘려진 토

막들이 모두 완전한 성체가 됐다. 즉 히드라가 

동물임에도 무성생식을 할 뿐 아니라 어떠한 

조직이라도 완전한 성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을 입증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후성설’과 ‘전성설’만으로

는 생명의 근원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려워졌

다. 이로써 생명의 근원과 발생에 관한 논쟁이 

더욱 가열됐다.

이 문제는 20세기 들어 현미경 기술의 발전

에 힘입어 생명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발견되

고, 생명 복제의 원리를 담고 있는 DNA가 발견

되고서야 비로소 해소될 수 있었다. 트랑블레

의 실험적 방법론은 생물의 발생과 생식이론이 

발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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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 그는 

정치가인 동시에 과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라이

덴 병(Leyden Jar)에 저장된 전기가 방전할 때 

생기는 스파크를 본 후 전기에 관심을 갖게 돼 

174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라이덴 병이란 1745년 네덜란드의 피터르 판 뮈

스헨브루크와 독일의 에발트 폰 클라이스트가 

발명한 원시적인 축전기다.  프랭클린은 전기 연

구를 단순한 호기심 충족이 아닌 과학적 연구로 

바꿔 놓았고, 전기에 관한 실험과 이론적 연구

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전지, 전하, 음전하, 양전

하 등 오늘날의 전기용어들 중에는 프랭클린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가 많이 있다.

또한 그는 번개가 전기임을 증명하고자 했

다.  18세기 중반은 여전히 번개를 초자연적인 

힘으로 여기던 전통적 관념이 남아 있었고, 전

기는 그 실체가 불명확한 현상으로 이제 막 탐

구가 시작된 시대였다.

번개가 전기라고 생각한 프랭클린은 1752년 

한 가지 실험을 제안했다. 라이덴 병에 꽂은 도

체성의 막대기를 사용해 번개를 유도하고, 이 

번개를 라이덴 병에 저장하는 실험내용이었다. 

그리고 1752년 6월 직접 실험에 나섰다. 그는 

좀 더 안전하게 실험을 진행하고자 폭풍 속에

서도 하늘 높이 날아 자기 대신 번개를 쉽게 맞

아주는 도구, 즉 연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 연과 

지상을 연결하는 실의 지상 쪽 끝에는 열쇠를 

매달았고, 이 열쇠를 라이덴 병에 연결시켰다. 

비바람이 치던 날 연을 띄운 프랭클린은 연과 

지상을 연결한 실들이 서로 간격을 넓히는 것

을 보고 연이 번개에 맞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고 한다. 그리고 열쇠 가까이에 손을 가져가 보

고는 약간의 전기 충격을 느꼈다고 한다. 예상

대로 열쇠와 라이덴 병이 번개의 전기력에 의

해 음으로 대전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실험 결과 번개가 전기인 것을 알아낸 프랭

클린은 이 실험 결과를 응용해 피뢰침을 발명

했다. 그는 끝이 뾰족한 전도체가 둥그스름한 

전도체에 비해 소리 없이, 그리고 더 멀리까지 

방전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 원리를 이용

해 건물을 번개로부터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

다. 끝을 바늘처럼 뾰족하게 만든 강철 막대기

를 준비한 다음 녹을 방지하기 위해 금으로 도

금하고, 이 막대기를 건물 지붕 위에 세운 후 막

대기의 뿌리 부분에 전선을 연결한 다음 전선

의 반대쪽 끝을 지면에 접지시키는 방식이었

다. 그러면 번개가 이 막대기에 맞아 전선을 타

고 지면으로 흘러들어 건물과 그 안의 사람들

을 지킨다는 원리다. 

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지만 그 

과학의 열매는 결코 거저 주어진 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과학혁명기에 피와 땀을 

흘린 선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잠시나마 되새겼으면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사고를 더욱 합리적이

고 객관적으로 다듬을 수 있었으면 한다.

1 연을 통해 번개가 전기임을 
확인하는 프랭클린.

2 프랭클린의 발견을 통해 
만들어진 발명품인 피뢰침.

생명의 기원에 
대한 논쟁을 

일으킨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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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봉된 영화 ‘이너스페이스’에서는 

사람이 탄 잠수함을 세포 크기로 축소해 인체 

내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나 물체를 작은 크기로 축소하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올 기약도 없지만 그 ‘비

슷한 기술’은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이다. 나노로

봇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나노로봇기술은 대체 무엇인가. 일

단 나노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

겠다. 나노란 고대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의미

하는 말인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오늘날의 

공학 단위에서는 10억 분의 1m의 길이를 나타

내는 단위다. 즉 1000만 분의 1cm, 100만 분의 

1mm가 되는 것이다. 나노로봇기술을 포함, ‘나

노’ 자가 붙는 모든 기술은 물질을 엄청나게 작

게 가공했을 때 나타내는 구조와 물성의 변화

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 착실하게 침투하고 있는 
나노기술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마 다들 ‘은나노 항균’ 

류의 라벨이 붙은 제품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은(Ag)은 물론 자체로 항균 능력을 가진 

1

2

1 소우주와도 같은 인체. 나노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인체 속을 탐험하며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4 발전된 나노기술로 만들어진 나노로봇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면서도 부작용 적은 치료를 가능케 할 
것이다.
3 영화 ‘이너스페이스’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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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다. 하지만 귀금속이라 단가가 비싸다. 

나노기술이 없을 경우 은만으로 원하는 항균 

효과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은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효과에 비해 비용이 엄청나 경

제적으로는 도태되는 기술과 소재가 되고 말 

뿐이다.

그러나 나노기술을 통해 은을 나노 단위로 

잘게 썰어 가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동일한 부

피의 물체라도 자르면 자를수록 표면적은 늘어

난다. 똑같이 1㎥ 부피의 은이라도 하나의 정육

면체 덩어리로 있을 때의 표면적은 6㎡다. 그러

나 이 은을 한 변이 1나노미터인 정육면체 모양

의 조각들로 잘라 보자. 이때의 표면적은 무려 

10억 배인 60억㎡로 늘어난다. 표면적이 커지

면 그만큼 외부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적은 양의 자원으로도 더욱 빠르

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노 단위로 

가공한 은 입자를 항균 효과가 필요한 옷, 물통, 

세탁기 등 여러 생활용품에 투입한다면 비싼 

귀금속인 은을 극소량만 투입하고도 원하는 효

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노

기술은 기존 자원의 효용과 물성을 극대화함으

로써 인간 생활의 질을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

율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노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영화

에서와 같이 극도로 좁은 공간인 인간의 몸속

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각종 검진과 예방, 치

료를 행하는 나노의료기술로의 적용을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다. 

나노기술의 현주소와 장래

하지만 현재의 나노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

다. 영화 ‘이너스페이스’에 나온 잠수정과 같은 

수준의 나노로봇을 만드는 것을 아폴로 우주

선의 달 탐사에 비교한다면 현재 나노기술의 

수준은 증기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나노

기술의 발전단계는 매우 원시적인 나노 단위 

기계와 엔진을 만들어 시험하는 정도다. 현재 

만들어지는 나노 기계의 수준은 약 1.5나노미

터 폭의 스위치가 달려 있어 화학물질 표본 속

에 들어 있는 특정 분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센서라든지, 라이스 대학에서 만든 탄소 원자

를 바퀴 대용으로 사용해 주위 온도가 일정 조

건을 만족하면 굴러가는 분자 자동차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나노로봇기술의 잠재성을 알아챈 여

러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휴렛 패커드, 시

놉시스, 노스롭 그루먼, 지멘스 등이 나노로봇

기술 연구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의료계

와 학계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차후 

적용 가능성 탐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관련 특허도 대기업들 위주로 활발하게 출원 

중이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의료 목적으로 엄청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나노기술은 과거의 

항생제 등 여러 약물이 갖고 있던 장점은 극대

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다. 경구 또는 주

사로 투여되는 재래식 의약품은 온 몸을 혈관

을 타고 한 바퀴는 족히 돌아야 목표 부위에 도

달할 수 있다. 당연히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의

외로 엄청나게 많은 의약품이 필요하고, 또한 

약품에 내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나노입자화한 후 이를 지능

형 투여수단을 사용해 질병에 심하게 감염된 

특정 부위에만 직접 투여한다면 어떨까. 그렇

다면 이 의약품의 투입량 대비 효과는 극대화

하면서도 인체의 다른 부위에 투입되지 않으므

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과 MIT의 연구자들은 나노기술을 

이용,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자동 유도돼 작용

하는 항암제를 만들었다. 암세포를 향해 움직

이는 특정 RNA 가닥을 화학 항암제가 든 나노

입자에 붙인 것이다. 

또한 더욱 발전한 기술로 나노미터 단위의 

치료용 로봇을 만들어 대량으로 투입할 경우 

치료는 그야말로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고 정

확해질 것이다. 매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고, 

의사의 손이나 기존 의료용 기계로는 작업의 

한계가 이미 보이는 뇌수술, 암 치료 등에도 차

원을 달리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내에 나노로봇을 보내 건강 상태를 정밀 검진

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기기에 전송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꿈이 이뤄지려면 

아직 넘어야 하는 기술적·법적 과제들이 산적

해 있다. 또한 나노기술 오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속성상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노기술

을 사용한 의료가 실용화된다면 인류의 의학 

수준은 그야말로 한 차원 더 향상될 것임이 분

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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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개봉된 영화 ‘이너스페이스’에서는 

사람이 탄 잠수함을 세포 크기로 축소해 인체 

내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물론 이렇게 

사람이나 물체를 작은 크기로 축소하는 기술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올 기약도 없지만 그 ‘비

슷한 기술’은 현재 열심히 개발 중이다. 나노로

봇기술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나노로봇기술은 대체 무엇인가. 일

단 나노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

겠다. 나노란 고대 그리스어로 난쟁이를 의미

하는 말인 ‘나노스’에서 유래된 말로 오늘날의 

공학 단위에서는 10억 분의 1m의 길이를 나타

내는 단위다. 즉 1000만 분의 1cm, 100만 분의 

1mm가 되는 것이다. 나노로봇기술을 포함, ‘나

노’ 자가 붙는 모든 기술은 물질을 엄청나게 작

게 가공했을 때 나타내는 구조와 물성의 변화

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미 우리 생활 곳곳에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 착실하게 침투하고 있는 
나노기술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아마 다들 ‘은나노 항균’ 

류의 라벨이 붙은 제품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것

이다. 은(Ag)은 물론 자체로 항균 능력을 가진 

1

2

1 소우주와도 같은 인체. 나노기술이 더욱 발전한다면 
영화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인체 속을 탐험하며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4 발전된 나노기술로 만들어진 나노로봇은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밀하면서도 부작용 적은 치료를 가능케 할 
것이다.
3 영화 ‘이너스페이스’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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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다. 하지만 귀금속이라 단가가 비싸다. 

나노기술이 없을 경우 은만으로 원하는 항균 

효과를 얻으려면 엄청난 양의 은을 사용해야 

하고, 이는 결국 효과에 비해 비용이 엄청나 경

제적으로는 도태되는 기술과 소재가 되고 말 

뿐이다.

그러나 나노기술을 통해 은을 나노 단위로 

잘게 썰어 가공할 수 있다면 어떨까. 동일한 부

피의 물체라도 자르면 자를수록 표면적은 늘어

난다. 똑같이 1㎥ 부피의 은이라도 하나의 정육

면체 덩어리로 있을 때의 표면적은 6㎡다. 그러

나 이 은을 한 변이 1나노미터인 정육면체 모양

의 조각들로 잘라 보자. 이때의 표면적은 무려 

10억 배인 60억㎡로 늘어난다. 표면적이 커지

면 그만큼 외부 환경과 활발하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따라서 적은 양의 자원으로도 더욱 빠르

고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나노 단위로 

가공한 은 입자를 항균 효과가 필요한 옷, 물통, 

세탁기 등 여러 생활용품에 투입한다면 비싼 

귀금속인 은을 극소량만 투입하고도 원하는 효

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나노

기술은 기존 자원의 효용과 물성을 극대화함으

로써 인간 생활의 질을 그야말로 저비용 고효

율적으로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나노기술이 고도로 발전한다면 영화

에서와 같이 극도로 좁은 공간인 인간의 몸속

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각종 검진과 예방, 치

료를 행하는 나노의료기술로의 적용을 충분히 

생각해 봄직하다. 

나노기술의 현주소와 장래

하지만 현재의 나노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멀

다. 영화 ‘이너스페이스’에 나온 잠수정과 같은 

수준의 나노로봇을 만드는 것을 아폴로 우주

선의 달 탐사에 비교한다면 현재 나노기술의 

수준은 증기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나노

기술의 발전단계는 매우 원시적인 나노 단위 

기계와 엔진을 만들어 시험하는 정도다. 현재 

만들어지는 나노 기계의 수준은 약 1.5나노미

터 폭의 스위치가 달려 있어 화학물질 표본 속

에 들어 있는 특정 분자의 개수를 셀 수 있는 

센서라든지, 라이스 대학에서 만든 탄소 원자

를 바퀴 대용으로 사용해 주위 온도가 일정 조

건을 만족하면 굴러가는 분자 자동차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나 나노로봇기술의 잠재성을 알아챈 여

러 대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휴렛 패커드, 시

놉시스, 노스롭 그루먼, 지멘스 등이 나노로봇

기술 연구 개발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의료계

와 학계에서도 나노기술에 대한 연구와 차후 

적용 가능성 탐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관련 특허도 대기업들 위주로 활발하게 출원 

중이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의료 목적으로 엄청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우선 나노기술은 과거의 

항생제 등 여러 약물이 갖고 있던 장점은 극대

화하고 약점은 최소화할 수 있다. 경구 또는 주

사로 투여되는 재래식 의약품은 온 몸을 혈관

을 타고 한 바퀴는 족히 돌아야 목표 부위에 도

달할 수 있다. 당연히 충분한 효과를 보려면 의

외로 엄청나게 많은 의약품이 필요하고, 또한 

약품에 내성을 기를 수 있다.

그러나 의약품을 나노입자화한 후 이를 지능

형 투여수단을 사용해 질병에 심하게 감염된 

특정 부위에만 직접 투여한다면 어떨까. 그렇

다면 이 의약품의 투입량 대비 효과는 극대화

하면서도 인체의 다른 부위에 투입되지 않으므

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하버드 대학과 MIT의 연구자들은 나노기술을 

이용, 암세포가 있는 곳으로 자동 유도돼 작용

하는 항암제를 만들었다. 암세포를 향해 움직

이는 특정 RNA 가닥을 화학 항암제가 든 나노

입자에 붙인 것이다. 

또한 더욱 발전한 기술로 나노미터 단위의 

치료용 로봇을 만들어 대량으로 투입할 경우 

치료는 그야말로 나노미터 단위로 정밀하고 정

확해질 것이다. 매우 정밀한 수술이 필요하고, 

의사의 손이나 기존 의료용 기계로는 작업의 

한계가 이미 보이는 뇌수술, 암 치료 등에도 차

원을 달리하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내에 나노로봇을 보내 건강 상태를 정밀 검진

하고, 그 결과를 스마트기기에 전송할 수도 있

을 것이다. 

물론 앞서 말했듯이 이러한 꿈이 이뤄지려면 

아직 넘어야 하는 기술적·법적 과제들이 산적

해 있다. 또한 나노기술 오용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기술 발전의 속성상 

지금부터 대비를 해야 한다. 하지만 나노기술

을 사용한 의료가 실용화된다면 인류의 의학 

수준은 그야말로 한 차원 더 향상될 것임이 분

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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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의 신기술’은 

여러분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콘텐츠, 

사업화에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신기술을 

비롯해 추가됐으면 

하는 내용, 바라는 점 

등이 있다면 많이 

참여 바랍니다. 

053-718-8451

yslee@keit.re.kr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진사업 신규 지원 선정,  
30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바이

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유망 바이오 

IP(지식재산권) 사업화촉진사업’의 3개 신규 지원과제를 선

정해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망 바이오 IP 사업화촉

진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보

유한 잠재 유망 바이오 IP를 기업에 이전해 우수제품 개발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IP의 사업

화를 통해 바이오기업의 기술 혁신 역량을 제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은 해당 IP의 경제성 분석, 특허 심

층 분석을 지원하는 기획단계를 선지원 후 최종적으로 기술 

개발과제 3개를 선정한다. 신규 지원 대상기관은 ㈜셀비온, 

동화약품㈜, ㈜유유제약으로 3년간 연간 10억 원 이내의 정

부출연금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해 KEIT 박종만 창의산업기

술본부장은 “바이오기술은 제약·식품·화학·농업 분야

에 접목돼 새로운 부가가치와 신시장을 창출하고 있다”며 

“IP 보유에 따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동 사업을 통해 

바이오 분야 유망 IP 발굴 및 사업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문의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053-718-8230)

KIAT-IBK기업은행, 기업 간담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IBK기업은행이 서울 중구 전국

은행연합회관에서 R&D사업화 전담은행(이하 전담은행)제

도에 참여하는 기업 10곳을 초청해 의견청취 간담회를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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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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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성형 대명사 ‘히알루론산 필러’ 새 장을 연다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이달의 사업화 성공 기술
월호

N E W   T E C H N O L O G Y   O F   T H E   M O N T H

『이달의 신기술』은 산업기술R&D의 성과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

하 R&D전담기관들(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

에너지기술평가원) 및 한국공학한림원이 함께 만든 전 기술분야를 망라한 

종합 R&D성과 정보지입니다. 

이 잡지는 R&D 및 혁신과정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물론 기술정보와 사업화

정보가 모두 수록되어 각 기업들의 다양한 기술 및 경영전략을 엿볼 수 있으

므로 R&D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생한 체험과 교훈을 제공

해 드릴 것입니다. 

주요내용
■ 산업기술상 수상기업 심층인터뷰

■ 산업기술R&D성공기술    

(이달의 새로 나온 기술, 사업화 성공 기술)

■ 산업기술부문별 특집

■ 전문가칼럼 및 산업기술담론

■ 저명인사 인터뷰

■ R&D사업소개, R&D제도 및 Q&A 등

총괄 편집 및 감수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미디어재단

편집 및 제작 (판매)기관
■ 한국경제매거진

■ 판매가격 : 6,000원(각 서점 구매)

정기구독 안내

정기구독 

문의 

계좌번호 : 038-132084-01-016 기업은행

 1005-102-350334 우리은행

전화 : 02-360-4875  이메일 접수 : sghong@hankyung.com

구독료 : 50,000원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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